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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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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 2025년 10월 25일 (토) 
█ 장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위당관
█ 주최: 한국중어중문학회, 한국중국언어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중한연구학회, 
중국인문학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 주관: 한국중어중문학회,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중국대사관, 연세대학교

행사일정 및 내용
등 록 (09:00 – 09:30)

[위당관 B1층 로비]

1부 09:30–11:20
고전문학⑴⑵, 현대문학, 중국문화⑴,
중국어학⑴⑵⑶⑷⑸, 중국어교육⑴⑵

오찬 11:30–12:50 한경관 (교수식당)
개회식 (13:00 – 13:25)         사회: 박민준 (덕성여대)

[ 위당관 B09호 대강당 ]
개회사 김현철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연세대)
환영사 김장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축  사 다이빙 (戴兵, 주한중국대사)
기념촬영

기조강연 (13:30 – 14:30) [ 위당관 B09호 대강당 ]
박정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이욱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휴식 14:30–14:45 휴식

2부 14:50–16:40
고전문학⑶⑷⑸, 중국문화⑵⑶,

중국어학⑹⑺⑻, 중국어교육⑶⑷⑸

폐회강연 (16:50–17:20) [ 위당관 B09호 대강당 ]
오태석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동아시아과학철학회 명예회장)
폐회식 (17:20 – 18:00)         사회: 이석구 (전남대)

[ 위당관 B09호 대강당 ]
폐회사 송지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안양대)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분과별 일정표

1부 (09:30-11:20) 발표내용 사회토론자

1. 고전문학(1)
위당관 201호

의례·신화·시가 연구의 의미

09:30

≀
11:20

임미주
(한양대)

청궁정희를 통해 본 청황실 외교 문화 – 빈례(賓禮)를 
중심으로

정세진

(성신여대)

李嘉妤
(四川大學) 鼓與中國先秦雷崇拜

이정하

(이화여대)송동령
(연세대) 중국 신화의 재구성과 현대적 의미

2. 고전문학(2)
위당관 202호

중국 고전문학과 사상: 형성과 변천, 혁신의 길

09:30

≀
11:20

麥子龍
(四川大學) 性情·日常化·以唐塑宋：《宋詩別裁集》選本思想新論

閻君祿
(홍익대)譚惠靜

(四川大學) 張元凱與王世貞交游考論

연소영
(연세대) 燉煌 講經文에서의 唱에 관한 一考

최수경

(경상국립대)張琳媛
(四川大學)

闡釋学視域下的《詩經·沔水》“規諫宣王”説

3. 현대문학
위당관 203호

중국 근·현대문학: 갈등, 정체성, 공생의 서사

09:30

≀
11:20

고경나
(北京大學)

한중 여성 SF 작가 비교 연구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도시(北京折叠)」와 정세랑의『지구에서 한아뿐』을 중심으로 최재용

(명지대)이종철
(연세대) 중문학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 무협영화 

劉婭香
(고려대)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
—자핑와(贾平凹)의 ≪페이두 废都≫와 주톈원(朱天文)
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 중심으로 이현정

(서울시립대)심지희
(北京大學)

트라우마와 파레시아의 사이에서 
- 말년 웨이쥔이(韦君宜)를 예로



4. 중국문화(1)
위당관 204호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작용: 공생과 확장

09:30

≀
11:20

王樂
(단국대) 中韓建交之後的韓國華文文學

송가배

(서울대)

김선영
(中國礦業大學)

‘지식인(학술) 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新月社) 성격 
재인식의 필요성

于翠玲
(전북대) 韓國現代小說在中國的譯介、傳播與接受

5. 중국어학(1)
위당관 205호

중국어 어휘·의미·문자 연구: 역사와 현대, 공생과 혁신

09:30

≀
11:20

김혁
(경상대)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의 사례 분석

신세리

(경성대)박성우
(순천대) '昆侖刻石'의 의의와 논쟁에 관한 문자학적 고찰

李鑫庚
(전북대) 《世說新語·劉孝標注》人称代词研究

박원기

(원광대)NGO THI 
PHUONG THAO
(PHENIKAA Univ.)

語言變遷與文化交融：新詞新語視角下外來文化對中國文
化的影響

6. 중국어학(2)
위당관 209호

중국어와 한국 한자음의 음운 변화: 갈등과 공생의 언어사

09:30

≀
11:20

이옥주 박지은
(서울대) 중국어 성조 습득과 성조 유형론

김태은

(연세대)이옥주 노혜정,
(서울대 숙명여대)

The Distributional Typology of Consonants  among 
Languages in China

김선호
(연세대) 『漢韓大字典』의 다음자 연구

한서영

(한밭대)

7. 중국어학(3)
위당관 210호

중국어 문법·번역·텍스트 분석: 교육과 연구의 혁신

09:30

≀
11:20

金英姬
(George Mason 

Univ. Korea)

两岸译本用语与表达差异比较研究 
— 以王鸥行的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大陆台湾译本为例 이슬기

(충북대)이아형
(부산외대)

‘(S)+Aasp+N’ 구문에서 중국어 색채형용사의 의미 
확장과 감성 분석 - ‘红’, ‘黑’를 중심으로

이은경
(상지대)

현대중국어 반복 사건 구문의 구별적 동사 연구 - 
코퍼스와 실험의 증거 문유미

(전남대)이영란
(연세대)  현대중국어 ‘V+X’ 구문의 통계 분포 비교 연구



8. 중국어학(4)
위당관 211호

중국어 음운과 방언 연구: 공시성과 통시성의 만남

09:30

≀
11:20

陳卓 이상임
(한양대)

Sibilant fronting in Mandarin：An interaction 
between sociolinguistic and phonological factors 이선희

(사이버

한국외대)何瑜 이상임
(한양대)

Incomplete neutralization of r-suffixation in Beijing 
Mandarin

이지영
(연세대)

中古 방언에서 유래한 異讀音 연구
임영택

(서울신학대)

9. 중국어학(5)
위당관 212호

현대중국어 문법구조와 구문 기능 연구

09:30

≀
11:20

윤유정
(경기대) 중국어 회화문 주제 구조 및 주제 전개 구조 분석

박용진

(전북대)진화진
(연세대) 형용사의 정도성과 동사형 구문연구

祁志霞 김현철
(상명대 연세대)

動詞“刷”語義泛化認知機制研究
김정은

(고려사이버대)劉亞菲
(서울대) 時間名詞與情態副詞連用規則芻議

10. 중국어교육(1)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 내용과 교수 전략의 다층적 접근

09:30

≀
11:20

李浩佳
(山東理工大學) 認知社會語言學視角下的網絡熱詞研究

劉娜
(성신여대)王賀

(경기대) 現代漢語“什麼”的非疑問指稱義及其句法制約

이명정
(한국외대)  ‘怎么+M+VP’ 구문의 의미 기능과 용법

錢兢
(국민대)孫貞

(성결대) 现代汉语副词“再”的韩国语对应研究

11. 중국어교육(2)
위당관 216호

미디어와 중국어 교육

09:30

≀
11:20

袁红
(안양대) 韓國商務漢語敎材詞彙研究——以系列敎材爲中心

위수광

(창신대)이승희
(광운대) 認知視角下的形容詞“寬”和“넓다”的語義範疇及搭配分析

楊柳 송지현
(서강대 안양대)

중국어 반복 형식과 그 의미 — 드라마 <광표(狂飇)>를 
중심으로 于鵬

(성균관대)陳依諾
(안양대)

基於R語言的韓國敎育廣播電台《初級韓語》教材的情感分
析

오찬  (11:30 – 12:50) 한경관 (교수식당)



개회식 (13:00 – 14:30) 위당관 B09호 대강당

개회사
13:00~13:05

김현철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박민준

(덕성여대)
환영사

13:05~13:10
김장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축사
13:10~13:15

다이빙 (戴兵, 주한중국대사)

13:15~13:25 기념촬영

기조강연 1
박정원 (한국외대)

13:30~14:00

AI 시대, 중어중문학 연구자·교육자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

강병규

(서강대)

기조강연 2
이욱연 (서강대)

14:00~14:30
전환기, 공생을 위한 한국 중어중문학의 몫

천진

(서울대)

14:30~14:45 휴식

2부(14:50-16:40) 발표내용 사회토론자

12. 고전문학(3)
위당관 201호

중국 고전문학과 동아시아: 전통과 공생의 확장

14:50

≀
16:40

王飛燕
(魯東大學) 東亞文明交流視域下的《紅樓夢》翻譯

주준영

(고려대)袁明嶸
(수원대) 韓末東洋書院的成立與中文底本譯事活動

橋美幸
(華中科技大學) 中國儒學對越南傳統社會倫理架構的塑形

유강하

(강원대)王楠楠
(四川傳媒學院) 人間之境：《列仙傳》中的仙人形象构建

13. 고전문학(4)
위당관 202호

장르의 변용과 지역서사의 구축

14:50

≀
16:40

양바름
(경희대)

수당(隋唐)계열 소설의 국내 수용과 변용
권운영

(신한대)武思思
(四川大學) 《青泥蓮花記》與《義妓傳》中的義妓塑造

冷加冕
(四川大學) 元代青詞異名現象論辯

이은주

(한국교통대)黎曉茵
(四川大學) 境物到心識：元代“江南”文化功能與一體化書寫



14. 고전문학(5)
위당관 203호

동아시아 고전의 상징과 상생

14:50

≀
16:40

이성현
(연세대)

李商隱 변려문의 문학적 특징 고찰
전영숙

(연세대)김기원
(신성대)

한중일 고전시가 속 두견(杜鵑) 이미지 비교

김의정
(성결대)  명말 청초 문인 祁彪佳의 초기시 연구

홍성초

(한밭대)謝明勳
(國立中正大學) 百回本《西遊記》「續補後置」說考辨：從「隱霧山」故事談起

15. 중국문화(2)
위당관 204호

중국 문화·사상·영화 : 다문화 공생과 확장

14:50

≀
16:40

김민우
(상지대)

팡원산 작사·저우제룬 작곡 ‘중국풍 음악’의 문학적 
실천 - <동풍파(東風破)>와 <발여설(髮如雪)> 가사의
한시(漢詩) 수사학 류호현

(고려대)孔浩榮
(山東理工大學) 新實踐美學視閾中的中國陶瓷藝術

左維剛
(湖北工程學院) 董永故事14-18世紀在朝鮮半島的傳播與接受

허윤정

(서울대)姜雪今
(서울시립대) 중국의 SF 영화 속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16. 중국문화(3)
위당관 205호

중국 당대문학의 새로운 모색

14:50

≀
16:40

黄平
(華東師範大學) 中文系能否培养作家？

박자영

(협성대)李蕓
(華東師範大學) 新世紀上海文學的突圍與可能——從《繁花》説起

項靜
(華東師範大學) 《活着》的讀者接受與當代中國的情感結構

김태연

(서울시립대)顧文艷
(華東師範大學) 中國當代文學在德國

17. 중국어학 (6)
위당관 209호

중국어 문법과 어법의 변천: 공생과 확장

14:50

≀
16:40

이유진
(연세대)

현대중국어 ‘不怎麼’와 ‘沒怎麼’의 정도성 척도 분석
明洋洋

(상지대)송화영
(연세대)

번역과 문화의 경계에서: 제주 자연관광지 명칭의 
중국어 번역 실태와 전략

焦毓梅
(덕성여대) 程度副詞”挺“的語篇研究

鄭殿輝
(성결대)徐澤方

(연세대) 認知語言學視野下”反語“的探析



18. 중국어학(7)
위당관 210호

중국어 담화·화용·AI 연구: 디지털 시대의 공생과 확장

14:50

≀
16:40

이서이
(한국체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도시 탐색 기반 중국 문화 
교육 - 학습자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진준화

(군산대)鄭晴
(연세대)

基於CiteSpace的韓國中文測試研究可視化分析——
以1995-2025年爲中心

邱文蓉
(山東理工大學) DeepSeek賦能下的國際中文敎育路徑創新研究

孔凡蓮
(교원대)

于鹏
(성균관대) 網絡語言中的規避與強化——以“蕞”爲中心

19. 중국어학(8)
위당관 211호

한중 언어 비교와 표현 유형 연구

14:50

≀
16:40

趙琳琳
(山東理工大學)

韓國擬聲擬態語個漢語擬聲詞的語義對比研究：以音象徵
個形象徵爲中心

萧悦宁
(광운대)

이은경
(교원대)

중국어 방언 분열문의 공시적 변이와 그 기제

박혁재
(건국대)

"-e hata" in Korean and deem construction in 
Chinese

송미령

(서일대)李繼征
(수원대)

조선시대 중국어교육에 대하여
朝鮮時代漢語教育試論

20. 중국어교육 (3)
위당관 212호

중국어 교재와 교육 연구: 공생과 혁신을 위한 탐색

14:50

≀
16:40

김예은
(北京師範大學)

시노포비아 시대의 중국어 교육 -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분석과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혁신

김석영

(교원대)韓立信
(山東理工大學) 國際中文教育漢字敎學中文化融入研究——以十天干爲例

趙太蓮
(濟南大學)

韓國大學生線上漢語課程多模態敎學硏究
——以崇實大學爲例

이금희

(인덕대)
오순방
(숭실대)

國際中文敎育의 관점에서 살펴본 韓國高等敎育단계의 
漢字敎育 연구



21. 중국어교육(4)
위당관 215호

중국어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혁신과 확장

14:50

≀
16:40

潘安琪
(山東理工大學) 數字時代下中文敎育的創新發展路徑研究

王楠
(전주대)姬代玲

(平頂山學院) 語言數字化賦能韓國中文敎學模式研究

박영미 신승희
(이화여대)

AI 활용 반도체 분야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고찰 윤비취

(한국외대)고은미 최향란
(한국외대)

생성 AI 활용 중국어 독해 자동 문항 생성과 평가 – 
대학교 ‘고급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22. 중국어교육(5)
위당관 216호

AI와 중국어교육

14:50

≀
16:40

박정원 임지선, 
백현정 김시아

(한국외대)
AI 기반 바이브 코딩 중국어문 교육 웹앱 제작 연구

박민준

(덕성여대)
하두진
(경기대)

AI 휴먼은 강의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박응석 鄒怡婷
(연세대)

韓中科幻電影中賽博格角色的認知分析
——以賽博格角色人機接口位置與功能為例

이아형

(부산외대)
서흥기

(한국외대)
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중국어 교사의 수용태도
분석

폐회강연 (위당관 대강당)

오태석 (동국대)

16:50~17:20

인문융합의 중국어문학 연구
송지현

(안양대)

폐회식 (17:20 – 18:00) 위당관 B09호 대강당

17:20~17:40 연합학회 우수논문 시상식
鄭殿輝
(성결대)

총회 개최 및 폐회사

17:40~18:00

한국중어중문학회 총회 개최 및 의결
이석구

(전남대)
송지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만찬 (18:00 - ) “제주돈1848”(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 27-7)
 연세대 정문에서 1분, 사전 온라인 등록 필요



2025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1. 고전문학(1)
위당관 201호

의례·신화·시가 연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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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궁정희를 통해 본 청 황실 외교 문화*

「化遠薦新」, 「太平王會」 속 사신 영접 퍼포먼스에 반영된 청 황실 빈례 문화를 중심으로

임미주**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청 궁정희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 개괄
3. 賞雪節戱「化遠薦新」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4. 上元節戱「太平王會」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5.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대 궁정에서 매 절기마다 공연된 월령승응희 중 청나라 국가 전례 및 제사 활동을 그대로 재현

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통해 연극이자 의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월령승응희의 이중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각 의례의 재현에 반영된 청대 오례 문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의례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는 ‘복원된 행동’으로
서, 이미 존재하는 청 황실의 실제 의례들을 복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간 주로 『大淸會典』이나 禮書 

등 문헌 기록에 의존하여 이해하던 청대 ‘五禮’ 의례의 모습을, 퍼포먼스적인 형태의 생동적인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청대 오례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 및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간 명절별 월령승응희 극목과 명절 특성만을 분석하는 데에 편중된 연구 방식을 벗어나, 희곡이라는 테두리
를 넘어 청대 오례 및 청대 사회·문화 연구의 시각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청대 궁정 賓禮 중 사신영접의례를 재현하는 연극 작품으로 그간 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節節好音』 수록본중賞雪節戱 「化遠薦新」과故宮博物院 소장上元節戱 「太平王會」를주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재현된 청 빈례 사신영접 의례의 모습 살펴보았다. 퍼포먼스적 방법론을 통해 작품을 해제하고
그 오례 문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극본 외에도 청대 월령승응희의 구체적 공연 상황을 기록한 昇平暑 檔案을

통해해당작품의공연상황에대한정보들을적극활용하고, 『대청회전』 등의典禮書와『淸史考』, 『淸實錄』과
같은 정사류를 통해 청 황실의 실제 빈례 의례를 이해하고, 월령승응희 속 빈례 의례와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
다.    

 모든 형태의 연극과 의례들은 그것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그 속에 반영된 청나라 빈례 문화, 사신 영접 의례의 ‘복원된 행동’을 통해 청 황실
이 어떻게 공연과 의례를 활용하여 청 제국과 조공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 황실 문화를 천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청 궁정에서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들은 청 중엽에 그 창작이 가장 활발하였고, 청 후기로
갈수록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건륭 연간 상설절희인 「화원천신」은 東夷·西戎·南蠻·北狄 등 사방의 藩

王들이 한나라 제례 및 제사 음악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臘日에 각국의 기이한 꽃을 바치며 중화의 성대

함을 배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건륭제 시기 만방의 朝見, 인근 사신들의 방문·헌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
합하며, 이전부터 전승된 '만국래조' 체계의 공연을 잇고 있다. 또, 조공국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한 覲禮 준비

단계부터, 정식 覲禮, 覲禮이 마친 후의 장면까지, 상세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지시문인 ‘科
介’와 등장인물의 노래와 대사를 통해 헌상하는 朝貢品 및 황제의 詔文, 回賜, 賜宴 등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정식화된 명·청 시기의 고정 사신영접의례가 대부분 연초, 재석, 상원이나 황제의 탄신일인 만수절
에 이루어진 반면, ｢화원천신｣ 에서는 賞雪日이자 臘日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건륭 45년 팔월 13일 피서산장
에서 거행한 만수절 賀禮 이래로 ‘3대 외번연’ 등의 문호를 외국 사신들에게 개방한 변화를 반영하고, 覲禮에서

청나라 때 바뀐 황제에 대한 인사법인 ‘三跪九叩頭’를 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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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원천신｣은 후대 청 궁정에서 공연 전승되지 못한 반면, 상원절희 ｢太平王會｣ 는 건륭부터 광서 연
간까지 계속 공연 전승되었다. 외국 사신들이 동정공주의 보호 속에 평안히 도착한 후 황제를 알현하고 조하하
고, 황제가 會同館 대사에게 명해 각국 사신들을 데리고 화등을 구경하게 하고, 사신들과 도성 백성들이 함께 
원소절을 즐기는 내용이다. 극 중,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객관인 會同館의 존재나 通事가 東方九夷, 南方八蠻, 

西方六戎, 北方五狄 등의 순서로 등장하여 무대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 장면은 당나라 이래부터 전승되는 
‘외국인 가면희’의 走會 공연을 연상케 하고, 청 황실에서 원소절에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연극을 공연하던 
전통을 다채롭게 반영하고 있다.  

1. 서론
 중국에서 거의 모든 공적 행사는 일찍부터 예에 의해 규범화되고 연출되었다. 가령 역대 왕조의 중심인 궁

성은 작게는 매일 같이 출근하는 관료들에 의한 일상적 조례에서부터 각종 의례가 연출되는 무대 공간이라는

일면을 가지며, 그러한 의식 중에는 도성 전체를 무대 공간으로 하여 군중을 참가시키는 의례도 적지 않았다.1) 
전통적으로 중국의 예는 ‘吉·嘉·賓·軍·凶(喪)’라는 소위 五禮로 구분된다. 이 중 ‘빈례(賓禮)’는 외국에 사신을 파
견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정해놓은 사신 영접 의례로서, 중국 황제가 외국의 사절을 맞아 조공국의
국서와 조공물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는 연회를 베푸는 일련의 과정이 그 핵심이다. 중국의 빈례는 『周禮』에서
주나라의 천자국과 주변의 제후국 간의 봉건 관계를 규정한 데서 처음 비롯되었고, 중국 빈례의 원점을 이루는
『儀禮』의 ‘覲禮’에는 주나라 봉건 관계인 천자와 제후 사이의 알현 의식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勞禮’-‘賜館

禮’-‘戒覲期禮’-‘覲禮’-‘三享禮’-‘請罪禮’-‘賜車服禮’-‘饗宴禮’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나라 이후 중국은 봉건제에
서 군현제로 전환되었고, 그 관계는 이후 『開元禮』 등의 ‘예서’에 반영되어, 중국의 빈례는 모두 ‘번국을 대상
으로 하고 藩主와 藩使의 경우로 구별되었다. 송대에 이르면 불특정 다수 국가로 일괄 취급되지 않고 ’국가‘. ’
지역‘별로 구별되었다. 역대 빈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남긴 것이 명나라의 빈례인데, 『明集

禮』에는 藩王朝貢, 藩使朝貢, 遣使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역대 빈례 중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남기

고 있다. 2)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유목 지역을 정복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이자 한족뿐만 아

니라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다. 청나라는 입관 후, 명대의 예제를 이어받아 조공 의례도
명나라의 기초 위에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청대 빈례는 대외 교류 중에서 점차 확립되고 완비되었는데, 
조공 의례 이외에도 종실 구성원과 외번 왕공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상견례를 포함한 각종 상견 의례가 포함되

었다. 『清史稿•禮志十』 賓禮 조목아래「藩國通禮」, 「山海諸國朝貢禮」,「敕封藩服禮」. 「外國公使覲見儀」 등이있
다. 「藩國通禮」는 주로 理藩院 관할 아래 있는 몽고족, 티베트, 青海 등 주변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조공 의례

이며, 「外國公使覲見儀」는 오늘날의 외교 의례와 유사하다. 나머지 두 항목은 청대 전기 중국 외교 중의 조공
의례로, 속국에 대한 책봉례, 각국 파견 사신 조공 시 進表, 朝覲, 頒賞 등과 관련된 의례를 기록하고 있다. 청
나라는 순치 연간 이래 外藩의 봉작 소지자들에게 연반 朝覲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외번의 봉작 소지자들은 북
경으로부터의 원근에 따라 지역마다 몇 개의 班으로 나누어 매년 연말연시 황제를 만나러 북경에 왔다. 이러한
萬國來朝의 웅장한 장면을 다룬 南府 극본 창작은 건륭 연간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런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
에는 대부분 세시 명절이나 중대한 국가 경축 행사 때 주변 조공국들이 사신을 파견해 와서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고 앞다투어 보물을 헌상해 경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 극본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기이하며 과
장된 부분이 많고, 공연 중 각종 새로운 燈이나 기계 장치 등을 빌려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盛世의 청나라

가 광대한 영토와 무한한 해역을 지닌 대통일 제국이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까지 굴복시키는 광경을 연상케 했

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22S1A5A8051210)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 중어중문학과 강사 (whiteangel32@hanmail.net) 
1) 梅原都, 「皇帝·祭祀·國都」（中村賢二郎 編,『歷史のなかの國都』，東京,ミネルウサア書房，1986，pp.303-306）
2) 김성규,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와 외교 의례』, 신아사, 2020, pp. 314-3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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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궁중의례로서 사신 영접 의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주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의례적, 절차적 측
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사신 영접이라는 국가적 의례와 영접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
희를 연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연행록과 관련하여 중국의 사신 영접 행사에서 공연된
다양한 전통 연희와 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사신들이 연도의 객관에서 펼쳐진 연회에서 연행된
가무희와 공연 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간 중국 학계의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희 관련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지며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관련 문헌 및 사료를 정리하였고, 문헌에 수록된 극본의 수량이나 줄거
리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미 대략적인 면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 이런 종류의 작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설이 확정되지 않아서, ‘外邦朝拜戱’, ‘外邦朝覲戱’, ‘朝貢戱’ 등의 개념이 함께 혼용되고 있
다. 또한 그 극본의 수량이나 현전하는 극본의 수집, 정리 작업도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청 궁정 공연 담당 기구인 南府나 昇平署 관련 연구로부터 배우나 무대를 비롯한 공연 환

경에 관해 연구, 萬壽戲나 節令戲를 비롯해 여러 종목들과 관련된 궁정 문건이나 극본이 소개되어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乾隆 때의 『萬國來朝圖』, 『皇淸職貢圖』를 소개한 연구와 명대 궁정 교방의 ‘만국래조’ 
공연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청대의 경우에는 사신의 조공과 관련해서 공연과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례 문화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에 빈례 중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로 명명하고, 그 중에

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절절호음』 수록 賞雪節戱인 ｢化遠薦新｣과 승평서 전승 月令承應戱 

上元節戱 ｢太平王會｣를 중심으로, 연극과 의례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퍼포먼스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 속에 반영된 청나라 빈례 문화, 사신
영접 의례의 ‘복원된 행동’을 통해 청 황실이 어떻게 공연과 의례를 활용하여 청 제국과 조공국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청 황실 문화를 천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 궁정희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 개괄
청나라는 강희·옹정·건륭 세 황제의 노력으로 마침내 광활한 영토를 형성했고, 근대 중국의 판도를 확립했다. 

이 광대한 국토를 경영한 것 또한 건륭제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 시기의 청나라의 위세와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 사신이 사방에서 조공을 바치러 찾아왔고, 심지어 이전까지 청과 교류가 없던 나라들까지도 앞
다투어 사신을 파견해 왔다. 역대 사신 영접 의례 연희 전통을 이어받아 청대에도 이러한 萬國來朝의 웅장한

장면은 건륭 연간의 남부(南府) 극본에서 절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에는 대부분 세시
명절이나 중대한 국가 경축 행사 때 주변 조공국들이 사신을 파견해 와서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고 앞다투어

보물을 헌상해 경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 극본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기이하며 과장된 부분이 많고, 
공연 중 각종 새로운 燈이나 기계장치 등을 빌려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盛世의 청나라가 광대한 영토와 무

한한 해역을 지닌 대통일 제국이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까지 굴복시키는 광경을 연상케 했다.
청나라 황실은 다른 국가를 자신들의 신하로 여기며, 스스로를 ‘중앙제국’으로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를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로 바라보았다. 이는 청 황실에서 편찬한 궁정희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청
궁정에서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들은 청 중엽에 그 창작이 가장 활발하였고, 청 후기로 갈수록 쇠락하
는 경향이 있는데,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강희 9년(1670)에 창작된 「八蠻進寶」이다. 이후 국력이
가장 흥성했던 건륭 연간에 많은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공연되었으며, 도광 연간 이후 청 황실의 쇠락 및
조공 관계의 와해로 인해 관련 창작은 줄어들고, 기존 작품들을 줄여 각색하거나 극명을 바꾸어 공연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작 시기별 작품 수와 작품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3) 張義,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 北京外國語大學博士論文，2023, pp. 70-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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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 시대별 극목 상황

편찬시기 작품명 수량

강희 연간 「萬國嵩聲」 「萬國梯航」 「八蠻進寶」 3

건륭, 가경 연간

「萬國麟儀」 「萬國來朝」 「萬國來譯」

24

「四海昇平」 「四海清寧」 「重譯來朝」
「群仙慶賀」 「群仙慶壽」 「協和萬邦」
「年年康泰」 「回回進寶」 「圖王會」
「環宇咸寧」 「裔夷來享」 「八方向化」
「光被四表」  「鯨波不動」 「天衢十二」

「香象渡滇池」 「虹橋現大海」 「海不揚波」
「太平王會」  1 「太平王會」 2 「化遠薦新」4)

함풍 연간 「萬國嵩呼」 0
광서 연간 「夷狄來朝」 1
총계 28

총 28종작품중「萬國梯航」 ,「萬國來譯」 ,「重譯來朝」, 「協和萬邦」, 「回回進寶」, 「光被四表」 6개작품은극본
이 이미 실전되었고, 나머지 22종 현전 작품들은 모두 사신들이 조공품 준비, 사행 출발. 사행 여정, 황제 알현, 
봉직과 연회 참여, 경내 관광 등 일련의 사행 과정 및 빈례 중 사신 영접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渡海故事)’, ‘보물 쟁탈 이야기(爭寶故事)’, ‘보물을 바치는 이야기(獻寶故

事)’, ‘관광하는 이야기(觀光故事)’, ‘토벌하는 이야기(征討故事)’ 등 다섯 종류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5) 이 중
청 말까지 가장 빈번히 공연된 작품으로는 「海不揚波」  , 「年年康泰」 , 「太平王會」 등이 있다.
한편, 『節節好音』에수록된賞雪節戱 「化遠薦新」 또한외국왕이토산품과기이한꽃을바치러오는이야기

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역시 상술한 사신 영접 의례 소재희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간 학계에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으며, 관련 연구도 전무하다. 그러나 『절절호음』이 건륭 연간 창작 편찬된 월
령승응희 작품집임을 감안하고, 함께 공연된 「報功大祭」 역시 청 황실 길례 중사 선농단 의례를 상세히 묘사하
고 있어 의례 (사신영접의례)와 연극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절절호음』은 이후 관련 공연 기록이 전무하고, 승평서에서 공연 전승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 후기까지
활발히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희 작품인 상원절희 ｢太平王會｣를 함께 살펴보며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헤 송구영신 기간에 공연된 사신 영접 의례희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청 궁정 빈례
문화 및 사신 영접 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연구 1- 賞雪節戱  「化遠薦新」 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절절호음』은 청대궁정희가가장성행하던건륭제시기에內府에서편찬된월령승응희극본집이다. 현재중

국국가도서관 고적선본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元旦·上元·燕九·賞雪·祀竈·除夕 등 6개 명절 節戱 43책 86권이 전
해진다. 현전하는 대다수 월령승응희 극본들이 대부분 승평서 등 공연 기관에서 보관한 공연용 대본인 데 비해, 
『절절호음』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한 四色精抄本으로 그 판본 가치가 높다. 또한 송구영신의 시기이자
궁중 연회 및 공연이 가장 빈번한 시기였으므로,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청 전기 궁정의 송구영신 연극과 관련
풍속 문화를 연구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예컨대『절절호음』 제29책에실린상설절희「報功大祭」와「化遠薦新」 두작품은각각국가대전의吉禮 중

先農壇 제사6)와 賓禮 중 외국 사신 접견 의례를 상세히 묘사해 그 연구 가치가 높다. 특히 「화원천신」은 東夷·
西戎·南蠻·北狄 등 사방의 藩王들이 한나라 제례 및 제사 음악을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臘日에 각국의 기이한

4) 본래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에는 「化遠薦新」이 누락되어 총 27종으로 있다. 
5) 張義, 위의 책, pp. 73 참조
6) ｢보공대제｣에는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납일(臘日)에 나라에서 선농단에 제사하던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장단관(掌壇

官), 사향관(司香官), 헌작관(獻爵官), 헌백관(獻帛官), 독축관(讀祝官) 등이 순서에 따라 등장하고, 의례 순서를 엄격하
게 준수하고, 제사에 바친 제품, 축문, 제사의 순서 및 제사 음악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청 황실 선농단 제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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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바치며 중화의 성대함을 배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건륭제 시기 만방의 朝見, 인근 사신들의 방문·헌상이
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며, 이전부터 전승된 '만국래조' 체계의 공연을 잇고 있다.  『절절호음』에는 등장인
물의 무대의상을 소개하는 ‘穿戴’와 지시문인 ‘科介’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청 궁정희의 무대 의상 및
공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동이·서융·남만·북적의 네 나라 국왕의 ‘외국국왕의 모자(外國國王帽)’, 
‘외국국왕의 옷(外國國王衣)’, 16인 소번의 ‘외국 소번의 모자(外國小番帽)’, ‘외국 소번의 옷(外國小番衣)’이라는
특수한 무대의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 궁정희에서 외국 소번과 외국 국왕이 전용으로 쓰는 모자와 무대의상

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복장은 극 중 한나라 조정의 황문관이나 감문사들과 선명한 대
비를 이루었을 것이다. 
한편, 「화원천신」 속에는 조공국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한 覲禮 준비 단계부터, 정식 覲禮, 覲禮이 마친 후의

장면까지, 상세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지시문인 ‘科介’와 등장인물의 노래와 대사를 통해 헌
상하는 朝貢品 및 황제의 詔文, 回賜, 賜宴 등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원천신｣의 의례 과정은 비록
역사서 및 전례서에 기록된 실제 청나라 빈례 중 사신영접의례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지만, 네 국왕이
한나라로 오는 여정에서부터 한나라 천자를 알현하기까지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이후 벌어질 賜宴까지도 암시
하고 있어 연극이라기 보다는 마치 사신영접의례를 직접 참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실제 사신영접의례보다 간

략하게 묘사된 데에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과 정해진 공연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펼쳐지는 무대 공연의 상

황이 작용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식화된 명·청 시기의 고정 사신영접의례는 대부분 연초, 재석, 상원이나 황제의 탄신일인 만수

절에 이루어진 반면, ｢화원천신｣ 에서는 상설일(賞雪日)이자 납일(臘日)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어쩌
면 건륭 45년 팔월 13일 避暑山莊 澹泊敬誠殿에서 거행한 만수절 賀禮에 건륭 연간에 비로소 청에 완전히 복

속한 집단의 지도자들인 두르베트, 우량하이, 토르구트, 회부의 무슬림 벡 관원, 금천의 土司 등이 대거 참석하

도록 ‘기획’한 이래, ‘一視同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3대 외번연’ 등의 문호를 외국 사신들에게 개방한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연시 북경의 황성과 원명원을 무대로 거행되던 ‘3대 外藩

宴’ 등은, 외번을 위한 宴禮라는 종래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내의 벡・토사와 외국의 사신들까지 포함하는, 말하
자면 天下・萬國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건륭의 ‘盛世’를 기념하고 즐기는 연례로 바뀌게 되었다. 7) 또 실제 覲

禮에서 명나라까지는 조선을 비롯한 번국의 황제에 대한 인사는 ‘五拜三叩之禮’였지만, ｢화원천신｣ 속에서는 청
나라 때 바뀐 황제에 대한 인사법인 ‘三跪九叩頭’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화원천신｣은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한나라의 번국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네 국왕이 황제께 조공을 바치러 오고, 한나라 대신인 숙손통이 황제를 대신해서 빈례인 사신영접의례를 지정
한 이야기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상설일(겨울철 혹은 납일)에 청 황실의 궁정 무대에서 공연하며, 황제, 황후
및 비빈들, 왕공대신, 외번(外藩)이나 외국의 사신 등으로 구성된 관객들이 함께 빈례-사신영접의례를 관람하며
천하가 태평하고 만국이 내조하는 안정된 상태를 확인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즉, ｢화원천신｣ 의
공연은 역대 혹은 청나라의 빈례 사신영접의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반복 재현하기보다는 무대화, 상징화하여
새롭게 재현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청 황실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고 재현되는 사신영접의례는 대
청제국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며, 당시 역사, 정치, 문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다. 
애석하게도 ｢화원천신｣은 현재 『절절호음』 을 제외하고는 승평서 檔案을 비롯하여 청대 역사 자료에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청 후기로 갈수록 국세가 나날이 쇠퇴해 가는 상황 및 도광 7년 승평서 개혁 이
후 궁정 극단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민간 예인들도 모두 방출하여 기존의 작품들   중에서 계속 공연되는 
작품들은 자연히 소규모 간단한 작품들로 대체되는 경향이 발생한다.8) 이에 본고에서는 청말까지 빈번히 공연
되며 다양한 종류의 극본이 전승되고, 공연 시기와 관련된 당안 기록이 전하는 상원절희 ｢太平王會｣를 함께 고
찰하며, 청 궁정 사신 영접 의례희가 무대 위에서 빈례 문화를 구현하는 상황을 한층 더 검토하고자 한다.  

7) 구범진, 「淸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 『역사문화연구』 6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pp.147-196 

8) 임미주, 「청 궁정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戱)의 전승 연구 Ⅰ - 청 궁정희 속 사마등(司馬騰)의 '옥마고사(玉馬故事)' 전승
을 중심으로」, 『동양학』 9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3, 92집. p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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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2- 上元節戱 「太平王會」 속 사신 영접 의례 묘사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上元後承應 「太平王會」는 『故宮珍本叢刊』 第660冊의 「宴戲」에 수록되어 있다.  「海

不揚波」와 함께 공연되며,  葉首에 “無排場樣子，共一刻三分(약 18분) 上元後承應”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工尺

譜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平王會」는 원단에 외국 사신들이 조하하고 경성의 花

燈을 보고자 오자 조정에서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이후 東方九夷, 南方八蠻, 西方六戎, 

北方五狄이 등장하자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이고, 마지막에는 함께 태평성세를 경하한다는 내용이다.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 제목 옆에 작은 글자로 그 공연 시간을 ‘十一分(약 5분 30초)’，「태평왕회」에는 ‘七

分(약 4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으며, 그 공연시간이 매우 짧아 아주 간략하게 
공연되는 방식의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 궁정에서 정월 14일에는 宗室宴이 열렸는데, 이때는 고정적으로 
「景星協慶」. 「燈月交輝」 두 작품이 원명원 正大光明殿이나 涵月樓에서 공연되었다. 정월 16일에는 廷臣宴이 열
렸는데, 이때는 고정적으로 「海不揚波」. 「太平王會」가 원명원 正大光明殿에서 공연되었고, 원명원이 불탄 뒤로
는 乾清宮에서 공연되었다. 이들 宴戲는 술을 바치고, 황제가 상을 하사하는 의식도 함께 수반되었다. 9)

「태평왕회」 의 줄거리는 다시 세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외국사신들이 동정공주의 보호 하에 평안하게 
도착한 후 황제를 알현하고 조하함, ② 황제가 會同館 대사에게 명해 각국 사신들을 데리고 화등을 구경하게 
함. ③ 사신들과 도성 백성들이 함께 원소절을 즐기는 것이다. 

 「태평왕회」 극 초반에 회동관대사가 처음 등장하여 하는 대사에서 “저는 회동관(會同館) 대사(大使)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매년 원단에 외국에서 왕으로 받들러 온 지가, 지금까지 이백여 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 
라는 대사를 통해 청나라가 정식 성립된 1644년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때면 광서 연간이고, 또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 題目 옆에 ‘광서 10년 정월 17일 철거하여 인사하니, 謝宴이 있었다.’10)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판
본은 광서 10년(1884) 정월 17일에 공연된 극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 함께 공연한 「海不揚波」 의 극 초반 洞

庭公主의 대사 중 “지금 중화 성주의 七德誕이 있습니다”11) 에서 청나라 황제 중 건륭제 만이 70세 이상 생존
했기 때문에, 판본은 건륭 70세 만수절(1780)에 사용된 적이 있는 극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上元後承應 「海

不揚波」 , 「太平王會」 串關’12)극본의「太平王會」 극초반에서회동관대사는후에다시 “일백여년이되었습니
다.”을 “190여 년이 되었습니다.” 로 각색하였다. 청 건립 후 100년은 건륭 연간이고, 190여년은 도광 연간 말
기이다. 이처럼 상원절희 「태평왕회」 는 실제 공연되는 시간과 공연 장소에 따라 상징적인 대사를 바꾸고 있
다. 13)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건륭 연간부터 광서 연간까지 계속 공연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극 중 배경이 되는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객관인 會同館 역시 원, 명, 청 세 조대에서 사신들을 접대하
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회동관 대사는 외국 빈객들을 접대하는 관리로서, 극 초반 이 인물의 등장 만으로도 이 
작품이 빈례. 사신영접의례와 관련된 작품임을 표명한다. 중국 고대 도성에는 조정의 빈객을 접대하는 기구가 
있어 외국사신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알현하기 전에 필요한 의식은 사신들이 머무르는 객관에서 거행되었다. 회
동관대사의 등장 대사는 매년 원단에 외국에서 조공하러 온 200여 년의 역사와 청 황실이 成湯과 鎬京의 성세
에 버금가는 성세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힌편, 御史 2인이 【仙呂過曲·小措大】에서 태평성대의 모습을 노래할 때, 통사가 동방구이, 남방팔만, 서융육
융, 북방오적 등의 순서로 등장하여 무대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데, 간단한 대사 지문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
제는 이 장면이 진정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볼거리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또한 당나라 이래부터 송, 명, 

청 궁정이나 관방에서 계속 공연되던 민간 儺戱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외국인 가면희’의 走會 공연을 연상
케 한다. 청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외국인 조공의 행위에는 본국의 강성한 국세가 사방에 영향을 끼친 효

9) 陳建華，『節日視閾下的戲曲演藝研究』. 長江文藝出版社，2016
10) “光緒十年正月十七日撤去告座，有謝宴”
11) “今者中華聖主七德誕。”
12) 吳書蔭，『绥中吳氏藏鈔本稿本戲曲叢刊』第26冊，p.263-268.

13) 劉鐵，「清宮月令承應戲改編略論」，『戲曲研究』第106期 ，中國藝術研究院戲曲研究所. 2018，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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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공연물이라 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볼거리와 오락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조공품을 들고 행진하는 도상 자료로인 건륭 연간의 『胪歡薈慶圖冊』 중 『萬國來朝圖』  『皇淸

職貢圖』를 함께 대조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태평왕회」는 또한 청 황실에서 원소절에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연극을 공연하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상술한 바대로, 상원절희 「태평왕회」 는 건륭 연간부터 광서 연간까지 공연 전승되며 청 궁정 빈례 사신영접의
례를 반영하고 있고, 공연 시대나 상황의 변화도 극본 속에 적절히 변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 궁정 사신영접의례의 면면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상술한, 청 궁정에서 공연된 월령승응희 「化遠薦新」, 「太平王會」 두 작품은 외국 국왕 및 사신을 영접하는

빈례 제도를 묘사한 작품으로, 이러한 궁정 의례 장면을 복원하는 청 궁정희는 우리에게 청대 오례 문화를 이
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의 네 국왕이 한나라에 와서 각국의 공물
을 헌상하고, 중화 문화의 성대함을 학습하고, 상원절 화등을 구경하는 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
두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한나라의 번국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네 국왕이 황제께 조
공을 바치러 오고, 한나라 대신인 숙손통이 황제를 대신해서 빈례인 사신영접의례를 지정한 이야기를 묘사하지
만, 실제로는 상설일(겨울철 혹은 납일), 상원절에 청 황실의 궁정 무대에서 공연하며, 황제, 황후 및 비빈들, 왕
공대신, 외번(外藩)이나 외국의 사신 등으로 구성된 관객들이 함께 청 황실의 빈례- 사신영접의례를 되새기는
동시에 청 황실의 우수함과 주변국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의식이었다. 이 때 역대 혹은 청 황
실의 빈례 의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배우 및 극단의 공연 상황과 관람하는 청 황실 통치자들의 신분

을 고려하여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상징화하여 새롭게 정의되고 복원된 기억으로 재현하였다. 
이처럼 청 황실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복원된 빈례 의식은 작은 연극 무대 속에 대청 제국의 거대한 문화 정

체성을 담아내며 청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역사 문헌이나 예서 등 자료들과
함께 상호 보완하며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으로 청나라 오례 문화를 이해하게 돕는다. 의례라는 퍼포먼스는 반
복된 행위로만 구성되지 않고, 사회와 시대상, 통치자의 목적에 따라 변형이 발생한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 안
궁정에서 전승되어 온 유가적 통치 이념이자 국가 의례인 오례도 만주족이라는 이민족 통치자와 다민족 국가

를 만나 과거의 전통과 관례에 대한 반복과 변형이 작용하였다. 이는 오례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
권인 조선과 청나라의 오례 문화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 월령승응희에 반영된 청대 오례 문화
의 반복과 변형을, 동시대 조선의 오례 문화와 비교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
아시아 오례 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찾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國家圖書館古籍善本室藏，『節節好音』，乾隆五色鈔本，四十三冊

故宮博物院編，『故宮珍本叢刊』（第660-696冊，海口：海南出版社，2000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中華書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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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와 외교 의례』, 신아사, 2020
김순희, 「명대 궁정 교방의 ‘만국래조’ 공연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81집, 2017
김용수, 『퍼포먼스로서의 연극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민태혜, 『동아시아의 사신 영접 의례와 공연 문화』,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張義, 『清宮朝貢題材劇目研究』, 北京外國語大學博士論文，2023
임미주，『清宮廷戲‘節節好音’研究』，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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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摘要 】 

 

鼓在人類社會中出現很早，在中國亦有悠久的歷史，最初可能是由動物皮革蒙於

陶匡或木匡製成。鼓與雷的聯繫，在於鼓聲能夠模擬雷聲。又由於鼉皮正是適合製作

鼓面的材料之一，古籍中有鼉鼓腹作雷的傳說。根據順勢巫術的原理，擊鼓能夠喚來

隨著雷電而至的風雨。在有關鼓和雷的神話中，出現了牛、龍、鳥等動物意象，它們

都與農業耕作所必需的雨水有著直接或間接的聯繫。傳說中的神獸夔、商羊均擁有奇

異的“一足”外形，與跛腳之人“尪”求雨的古俗有關。雷電讓人產生畏懼、崇敬、

依賴等情緒，這些情緒恰恰是構建宗教世界所需要的。模擬天雷的鼓也具有神聖性，

在先民信仰中扮演了重要角色。鼓被廣泛使用在驅散疫病、陰氣的儀式中，這是因為

人們相信模擬雷聲的鼓可以起到恐嚇、震懾的效果；在世俗生活層面，鼓的震懾作用

還被用於戰爭、訴訟。

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博士研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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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鼓是一種非常古老的膜面打擊樂器。《禮記·明堂位》有“土鼓、蕢桴、葦龠，

伊耆氏之樂也”的傳說，將鼓係於上古帝王，雖無確切材料可考，但也表明鼓具有悠

久的歷史。《周禮·地官》中有鼓人一職，專掌擊鼓之事務。考古發掘亦能與文獻相

印證，距今約一萬年的小河西文化出土的陶鼓，是迄今為止國內所發現的最早的史前

陶鼓實物。鼓的發音原理和演奏方式簡單，且從人類學和民俗學資料來看，鼓在各民

族和地區都有廣泛的製作與使用。與鼓有關的記載中又能見到雷獸或雷神身影，這暗

示了鼓與雷的關係，以及兩者的特殊屬性。而雷與雷崇拜，在中國乃至世界許多民族

的文化係統中都扮演了重要角色。探討先秦鼓樂與雷崇拜的關係，有助於理解中國古

代音樂、宗教和文化之間的互動。 

2. 鼉鼓逢逢：鼓與雷獸傳說 

古人常將樂器與自然相聯係，樂器不僅是發聲之器，更是天地萬物的回聲與照。 

古籍記載中的鼓與雷獸傳說有關。《山海經·海內東經》云：“雷澤中有雷神，

龍身人頭，鼓其腹則雷。”與之相似的有《呂氏春秋·古樂》：“帝顓頊……乃令鱓

爲樂倡。乃偃寢，以其尾鼓其腹，其音英英。”“鱓”，《集韻•戈韻》記為“鼉”之

異體字，即今之揚子鰐，棲息在沼澤湖泊等濕地環境，習性和外形均與《山海經》所

載生活在澤中的龍身“雷神”頗為相近。 

先秦時期有一種鼓以鼉為名。《詩經·大雅·靈臺》“鼉鼓逢逢”句鄭箋引《草

木疏》云：“（鼉）形似蜥蜴，四足長丈餘，甲如鎧，皮堅厚，宜冒鼓。”考古發掘

情況也能證明鼉鼓的存在。山西襄汾陶寺墓地、河南安陽侯家莊M1217各有一件木鼉鼓

出土。缶本是盛酒器，有節律地敲擊缶，則賦予了它樂器的功能。又《周禮·春官·

籥章》“掌土鼓、豳籥”句鄭注引杜子春云：“土鼓，以瓦為匡，以革為兩面，可擊

也。”《禮記·明堂位》亦有“土鼓”之名。土鼓是以陶土為鼓框、蒙皮革製成，可

與以革蒙於缶而擊互證。這在考古發掘中也得到了證實。雲南省楚雄縣萬家垻23號墓

出土一件銅鼓，時代約春秋至戰國前期，表面有煙熏痕跡，王子初指出這件銅鼓“尚

停留在炊器、樂器分工不十分嚴格的初期階段”。最初的鼓可能是用動物皮革蒙在陶

製炊具上而成，而鼉皮是最適合製作鼓面的材料之一。 

鼉與鼓的聯繫已然明朗，那鼉鼓腹作雷的傳說又如何解釋？ 

雷聲與鼓聲相近，鼓是對雷聲的模擬。《考工記·韗人》云：“凡冒鼓必以啟蛰

之日。”啟蛰即驚蟄節氣，正是春雷初生的時節。雷電來自天空，《荀子·樂論》

“鼓似天”之說與鼓法雷一脈相承。 

從聲韻角度亦可證古人觀念裡鼓聲、雷聲之聯繫。《離騷》中的雷神名“豐隆”，

“豐”上古音為滂母冬部，擬音為phĭuŋ；“隆”為來母冬部，擬音為lĭuŋ。“豐隆”

是形容雷聲的擬聲詞，為疊韻聯綿詞，與現代漢語裡形容雷聲的的“轟隆隆”性質相

近。再來看《詩經》中對鼓聲的描述：如“鼉鼓逢逢”（《大雅·靈台》），逢，上

古音為並母東部，與“豐”之聲紐滂母同屬唇音；上古音有“pl”等複聲母幾為學界

所接受，則並母、滂母與來母亦關係密切。韻部方面，東、冬兩部均為陽聲韻部，兩

部亦有相通之例。又有形容鼓聲的“淵淵”（《小雅·采芑》），爲影母真部；形容

雷聲的“殷”（《召南·殷其雷》）、“虺”（《邶風·終風》），分属影母文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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曉母微部。聲紐影母、曉母均爲喉音，韻部文部、微部陰陽對轉，真部、文部陽聲韻

旁轉，三字音可通，則“淵淵”之聲與“殷殷”“虺虺”之聲相近。要而言之，在古

人的描述裏，鼓聲、雷聲相近。 

古人繪畫時正是以鼓來表示雷神。《論衡·雷虛》云：“圖畫之工，圖雷之狀，

纍纍如連鼓之形。又圖一人，若力士之容，謂之雷公，使之左手引連鼓，右手推椎，

若擊之狀。”漢代畫像磚中可見這一畫法，如徐州紅樓祠堂《雷神圖》有五鼓相連，

嘉祥武氏祠《雷神出行圖》有雷神擊鼓的畫面。在敦煌莫高窟的壁畫中亦有體現，第

249窟窟顶西披壁畫、第285窟窟顶西披壁畫、第329窟西壁龕頂壁畫的雷神形象均裝飾

以連鼓。 

眾多古籍記載與民俗資料均表明，鼓最初是將鼉皮或其他動物皮革蒙於陶匡或木

匡上製成，其聲音模仿雷聲，《山海經》與《呂氏春秋》等書中將鼓與雷獸傳說聯繫

起來正是由此而來。 

3. 豐隆椉雲：鼓與祈雨古俗 

雷電往往是風雨的前兆，根據順勢巫術的原理，模擬雷聲的鼓能夠帶來雨水。當

人類社會由巫術階段發展到宗教階段，獲得雨水的方式則從順勢巫術發展為向超自然

力量祈求。《詩經·小雅·甫田》云：“琴瑟擊鼓，以禦田祖，以祈甘雨。以介我稷

黍，以穀我士女。”即是鼓樂用於祈雨儀式的明證。 

傳說中的雷獸或雷神具有奇異的外貌特征。《山海經·大荒東經》云：“……其

上有獸，狀如牛，蒼身而無角，一足，出入水則必風雨，其光如日月，其聲如雷，其

名曰夔。黃帝得之，以其皮為鼓，橛以雷獸之骨，聲聞五百里，以威天下。”這則故

事中的夔，與《海內東經》的“雷神”相似，都可出入水澤，“以其皮為鼓”又可與

“鼓其腹”對應。至於對夔的描述，“其光如日月”為與雷聲一同出現另一自然現象

——閃電，而“出入水則必風雨”則暗示雷電帶來降雨。《说文·夊部》云：“夔，

神魖也。如龍，一足。”又言其身似龍，一足。 

夔之外形為何有如牛和如龍兩說？它“一足”的奇特體征該如何解釋呢？ 

古籍中不乏“一足”怪獸或神獸的記載，與雷雨相關的有橐 和商羊。橐 為鳥，

它“冬見夏蟄”的習性恰好與冬蟄夏見的雷相反，且服用後有“不畏雷”的功效。自

然界確有一些禽類習慣於一隻腳站立，如鶴類、鸛類、鷺類、鴨類等，這些禽鳥多生

活在岸邊、沼澤，根據順勢巫術的原理，它們的親水屬性很可能被認為能帶來雨水。

例如一種水濱鳥類鷸，《說文·鳥部》稱其為“知天將雨鳥也”。《金枝》中記載了

澳洲北方的阿努拉部落中以轉舌金絲雀為圖騰的人在指定的水塘邊施行求雨巫術。楊

琳進一步指出，其他民族傳說中的雷神也常常有鳥的特征，如壯族的雷神有鳥喙、翅

膀，侗族的雷神有紅色的鳥喙、雙翅和像鳥爪的雙足，瑤族的雷神背上有肉翅。因此，

橐 、商羊都是鳥形便不奇怪了。 

《山海經·大荒東經》云夔狀如牛，牛也與求雨有關。牛耕是古代農業主要生產

力，世界許多民族都存在著對牛的崇拜習俗及相關儀式。而農業耕種依賴雨水，祭祀

耕牛、祈禱豐收，很自然地與祈求風調雨順相聯係。 

《山海經》載夔如牛，《說文·夊部》卻說夔“如龍，一足”，《山海經·海內

東經》中的“雷神”也是“龍身人頭”。龍在中國古代文化體系中是及其重要的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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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說中的龍有行雲布雨之能，與龍有關的祭祀、節慶也常與求雨有關。“龍”，上古

音為來母東部，以雷聲為名的雷神“丰隆”之“隆”為來母冬部。如本文第一部分所

述，東部與冬部音近可通，則“龍”之音讀亦可能與雷聲有關。“龍身人首”容易讓

人聯想到又有鼉龍之稱的鼉，其皮可製鼓，鼓聲近於雷聲，雷聲引來風雨，故而傳說

中的“龍”有降雨之能。此外，龍與降水的關係還與星象有關。東方七宿又名“蒼龍

七宿”，其出沒週期與一年農時週期一致，當蒼龍七宿的第一宿——角宿露出地平線

時，便是雨水增多、萬物復甦的時節。 

商周青銅器上有一種紋飾被稱為“夔龍紋”，紋形為一角、一足、口張開、尾上

卷的龍形動物。現藏山西省博物館的鼓座圓盤，鼓座表面飾有相互纏繞的夔龍紋帶。

又湖北隨州曾侯乙墓出土一件彩漆鴛鴦盒，其右腹中部繪有鼓舞圖，畫面中部一建鼓

立之鼓座呈獸形，吻長、腿短、頭身均扁平，與鼉近似。同墓還有一件青銅建鼓底座，

裝飾有八對主龍軀幹及數十條攀附主龍的小龍。這些鼓座的造型或鼓座上的紋案、裝

飾，能夠與夔、龍等傳說相應。鼓模仿雷聲，雷電能夠帶來雨水，因此，根據順勢巫

術的原理，人們用擊鼓的方式求得雨水。鼓和鼓座上的造型、花紋，正是這一古老儀

典和習俗的體現。 

夔如牛或龍形，而橐 、商羊為鳥，都是因牛、龍、鳥與求雨儀式有關。那麼它

們為什麼都有共同的特征，一足呢？ 

學者劉宗迪將商羊舞與禹步聯繫起來，認為這是一種用於求雨的“曲足而舞”，

將巫尪之“尪”解釋為曲足而舞之人的形態。商羊舞的求雨功能幾乎毋庸置疑，劉氏

將其與巫尫聯繫起來確為卓識，但將一足解為“曲足而舞”卻有待商榷。尪之本義，

古人尚有分歧。《左傳·僖二十一年》載：“夏大旱，公欲焚巫尪。”杜注兩說，一

說巫尫連言，指稱女巫；另一說以尪爲面部朝天者。古籍常以“巫”“覡”連言，而

幾無“覡”獨用之例。“巫”也并非女巫專稱，如《周禮》以“巫”統稱，而別以

“男巫”“女巫”；傳説中的巫咸、巫賢爲男性，《禮記·禮運》“王，前巫而後

史”、《喪大記》“巫止於門外”中的“巫”也爲男性。故巫、尪、覡之別於性別，

未知孰是。至於杜注之面部朝天者說，《禮記·檀弓下》：“（魯穆公）曰：‘天久

不雨，吾欲暴尫而奚若？’”鄭注云：“尫者，面鄉天，覬天哀而雨之。”“尫”，

“尪”之異體，杜說蓋源於鄭注。又《呂氏春秋·盡數》曰：“苦水所多尫與傴人

。”高誘注：“尫，突胸仰向，疾也。傴，傴脊，疾也。”則以尪為患突胸仰向之疾

者。《荀子·正論》曰：“譬之，是猶傴巫跛匡大自以爲有知也。”楊倞注：“匡讀

爲尫，癈疾之人。……《禮記》曰：‘吾欲暴尫而奚若？’”“傴巫”“跛匡”對言，

從構詞法來看均為兩個雙音節偏正詞，皆為身患殘疾而行巫職之人，又以尪為跛腳之

人。則有尪為面部朝天者、突胸仰向者、跛腳者三說，三者皆為生理殘疾。三說孰是，

還需從字形分析。“尪”，甲金文未見，最早的形體為許慎《說文解字》所收篆書，

作“ ”。《説文· 部》：“ ，㝿，曲脛也。 ，古文從㞷。”段注：“本從㞷聲，

省作尪字。”“㝿”，《説文· 部》云：“蹇也。”段注：“俗作跛。”以 為跛

腳之狀。 部還有“尳”（膝病也）、“㝾”（㝾㝾，行不正）、“尥”（行脛相交

也）、“尲尬”（行不正也）等字，多與人之腿病有關。故以跛腳者解“尪”更佳。

夔、商羊等獸之一足，都是源於最初用跛腳者求雨。 

為何跛腳者被認為有求雨之能？劉長東據中國古籍所載瘸子、駝背為巫師，以及

希臘神話中的盲人作預言者、莫斯文化人類學考察發現異常體貌者在各種族中作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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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材料，指出“異常的體貌，從人類宗教信仰的共性以觀，亦多具神聖性”。此說可

從。“尪”之本義為跛足之人，由於古人認為異常體貌具有神聖性，故而跛足之人被

認為有求雨之能。 

模擬雷聲的鼓被用於求雨儀典中，考古發掘出土的青銅鼓座和漆器圖像中的鼓座

以龍或鼉為裝飾即是旁證。傳說中的夔有如牛和似龍兩種體貌，橐 、商羊為鳥，這

些動物意象都與祈求雨水有關。夔和商羊又被塑造為奇異的“一足”，其實是跛足之

人求雨古俗的體現。 

4. 震來虩虩：鼓與神聖信仰 

在中國古代信仰體系中，雷與雷崇拜扮演了重要角色。《易·震》云：“震來虩

虩，笑言啞啞。”虩虩，王弼注：“恐懼之貌也。”爻辭描繪了雷霆襲來時萬物驚懼

敬畏的圖景，在先民的感知世界裡，這一自然現象背後很可能蘊藏了神秘而強大的力

量。 

雷電交加，不論在視覺還是聽覺上都使人感到戰慄；雷能帶來雨水，農耕依賴充

沛而適時的雨水，故而雷讓人產生渴求和依賴感；雷聲又從遙遠的天空中傳來，原始

人難以找到其發源的地理空間，更難以從自然科學角度解釋它發生的原因，它又蒙上

了一層神秘的面紗。這些複雜的情緒恰恰是構建宗教世界所需要情感體驗。由此，雷

被描述成外形奇異或本領高超的神獸、精怪，成為人們崇拜乃至祭祀的對象。從造字

層面來看，雷電在原始人的自然崇拜中扮演著重要角色。“雷”字甲骨文字形從

“申”，“申”即“電”字初文。《説文解字·申部》云：“申，神也。”于省吾認

為：“（申）本象電光回曲閃爍之形， 即‘電’之初文。……古人見電光閃爍於天， 

認爲神所顯示， 故金文又以‘申’爲‘神’，神爲申的孳乳字。”“申”象電光閃爍，

後疊加形符“雨”作“電”，造字與用字上展露了原始人對自然神祗尤其是雷電的崇

拜。 

在世界其他地區和民族的神話中，雷神往往是最高神或最高神之一。我國瑤族、

壯族等民族至今有崇拜雷神的傳統，布依族甚至將雷神視為自己的祖先。古希臘神話

中的眾神之王宙斯的武器是雷電；吠陀神話中，以雷電（金剛杵）為武器的因陀羅亦

取代了伐樓拿成為眾神之主。維科在《新科學》中提出：“拉丁人首先根據雷吼聲把

天帝叫做‘幼斯（Ious），希臘人根據雷電聲把天帝叫做宙斯（Zeus）。’”此說從

字音角度將不同民族的神話傳說串聯起來，頗具啟發意義。在中國古代神話體系中，

雷神似乎沒有成為諸神系統中的最高主神，但雷電在先民自然崇拜乃至古代神話體係

中的主導地位又早有端倪：例如龍成為中國傳統文化中的重要意象，表示電光符號的

“申”為“神”之本字，夔還是世俗世界中的樂官之首“樂正”，等等。 

模擬雷聲的鼓也遠非尋常樂器，而是具有神聖性。除了用於祈雨，鼓還用於各類

祭祀、辟邪等場合。葉舒憲根據考古出土的鼓實物之形製與比較神話學材料，指出鼓

是能夠通神的神聖樂器。當發生日食時，要伐鼓相“救”。《周禮·地官·鼓人》

云：“救日月，則詔王鼓。”《左傳》中有多次伐鼓救日的記載，分別在莊公二十五

年、莊公三十年、文公十五年、昭公七年、昭公十七年、昭公二十一年。鼓在儺中也

有使用。《呂氏春秋·十二月紀》“（季冬之月）命有司大儺”句下高誘注：“大

儺，逐盡陰氣為陽導也，今人臘嵗前一日擊鼓驅疫，謂之逐除是也。”日食、大儺等

場合擊鼓，目的是恐嚇鬼怪或陰氣，達到驅逐不祥的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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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在世俗生活層面的亦有廣泛應用。戰場上，鼓是重要的信號器，能夠起到擾亂

敵心、提振士氣、指揮戰斗等效果。所謂“擊鼓進軍，鳴金收兵”，鼓聲代表統帥的

意志和戰爭的號令。鼓能警戒訴訟糾紛者，維持法律的尊嚴。上博簡《容成氏》簡22

云：“禹乃建鼓於廷，以爲民之有訟告者鼓焉。撞鼓，禹必速出，冬不敢以寒辭，夏

不敢以暑辭。”葉舒憲指出，其他版本的《管子》“建鼓”又作“諫鼓”，《呂氏春

秋·自知》又云“尧有欲谏之鼓”，但《容成氏》簡為戰國文字，當更可信。“建”

為動詞，若以“諫”解則不妥；又言“民之有訟告者鼓焉”，亦與“諫”抵牾。則夏

禹所建之鼓，當是為訴訟而設。 

鼓與雷關係匪淺，鼓用於訴訟，而雷電亦被視為司法的象征。《易·噬嗑》象辭

云：“雷電噬嗑；先王以明罰敕法。”噬嗑卦的卦象是下震上離，震為雷，離為電，

因此卦象被描述為“雷電噬嗑”。雷電交合，被用來象徵刑罰的嚴明和公正，亦是雷

電與法律訴訟相關的旁證。相似的觀念在其他民族和地區的神話中也有體現。如侗族

信奉的雷神，司掌五穀種植與罪孽罰判。羅馬神話中的眾神之王朱庇特，司掌法律，

以雷電為武器，擊退了妄想破壞神人秩序的巨人。雷電代表威嚴和懲處，這與法律具

有一致性。 

鼓的神聖性源於古人對自然偉力的敬畏與模仿，並將其內化為社會文化秩序的一

部分。通過鼓，古人實現了從聽覺到心理，再從儀式到宇宙觀的全面貫通。 

5. 結語 

鼓與雷的聯繫，在於鼓聲能夠模擬雷聲。根據順勢巫術的原理，擊鼓能夠喚來隨

著雷電而至的風雨。在有關鼓和雷的神話中，出現了牛、龍、鳥等動物意象，它們都

與農業耕作所必需的雨水有著直接或間接的聯繫，是古人心目中的求雨獸。這些傳說

中的神獸夔、商羊均擁有奇異的“一足”外形，一方面來自人們對一些生活在水邊、

以一足站立的禽類與雨水的聯繫，一方面源於以跛腳之人“尪”有求雨之神通的古

俗。 

火光閃爍、聲響震天的雷電讓人產生畏懼，它又能帶來農耕文明所必需的雨水，

因此被想象成神秘而強大的超自然力量，雷獸傳說和雷神崇拜就此產生。在世界許多

地區和民族的神話體系中，雷神是最高神或最高神之一；在中國古代文化中，也有先

民雷神崇拜的遺存。先秦鼓樂與雷神崇拜的關係，不僅反映了先民對自然力量的認知

和想象，也為進一步探究先秦社會的文化內涵和精神信仰提供了重要的線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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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신화가 새롭게 획득하는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신화는 세계와 인간,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였으나, 오늘날에는 대중문화와 뉴미디어 속에서 재해석·재창조되며
다층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신화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와 양리후이(楊利慧)의 ‘신
화주의’ 개념을 검토하여 현대 신화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신화의 전파 양상을 살펴보고, 조지프 캠벨(J. Campbell)의 『신화의 힘』에서 제시된
신화의 네 가지 기능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현대 신화의 의미 형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살
아 있는 문화적 자원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신화의 재구성, 현대 중국 신화, 조지프 캠벨, 신화주의, 대중문화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현상이 현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와 인간,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며,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사회적·심리적 삶에 깊이 관
여해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이성과 과학 중심의 사고가 강조되면서, 신화는 점차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
인 이야기로 간주되며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신화가 전자 매체와 뉴미디어 등의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1) 신화는 더 이상 과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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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창조적 문
화 현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학계에서도 신화의 현대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리후이

(楊利慧)를 중심으로 ‘신화주의’라는 새로운 연구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는 신화를 단순한 고전 서사가
아닌, 현대인의 문화적 상상력, 사회적 기억, 정체성 구축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며 신화 연
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 뉴미디어, 학계 담론을 아우르는 변화는 신화가 과거의 고
정된 이야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살아 있는 담론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사회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신화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신화는 TV,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재구성되면서 다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 의미 또한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현대적 콘텍스트 속에서 재해석된 신화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오늘날 신화가 지니
는 확장된 의미 범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문제이다. 신화는 여전히 현대인의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여러 영역 속에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지프
캠벨(J. Campbell)의 『신화의 힘』에서 제시된 신화의 네 가지 기능을 분석의 기준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
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신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통해 신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가치
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현대적 담론의 확장을 도
모하고자 한다.

2. 신화의 개념과 연구 시각

오늘날 신화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신화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의의
차원을 넘어, 전통 신화와 현대 대중문화 속 신화를 어떻게 연결하고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내포
한다. 
고대 사회에서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로 전승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영화, 드라마,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며, 고정된 전통이 아닌 유동적이고 창조적인 서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화를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문
화적 실천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
인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신화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는 각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신화를 단순
한 허구가 아닌, 공동체의 세계관과 질서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서사적 구조로 본다. 예를 들어 말리노

1)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와 영화 중심의 재신화화가 본격화되어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2019), <강자아>(薑子

牙, 2020), 라이트체이서의 ‘신신방(新神榜)’ 시리즈 <나타 중생>(哪吒重生, 2021)·<양전>(楊戩, 2022), <봉신 제1부>(封
神第一部, 2023) 등이 흥행과 담론을 견인했다. 게임·플랫폼에서도 <선검기협전>, <왕자영요>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웨이보(微博), 더우인(抖音)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역에서도 신화적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2차 창작물이 활발히
생산·공유되며, 신화는 개인적 정체성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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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Malinowski, B.)는 신화를 “사회제도의 헌장”이라고 하며, 그 사회의 제도와 풍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엘리아데(Eliade, M.)는 신화를 공동체가 의례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할 때
성스러운 시간이 현재화되며, 인간의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이야기로 이해했고,2) 알라이다
아스만(Assmann, A.)은 신화를 공동체의 기원과 규범을 문화기억의 매체에 응결시켜 세대를 횡단해 지속·
전승되는 정체성 서사로 보았다.3)

이러한 이론들은 신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재생산되는
신화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리후이(楊利慧)가 제시한 ‘신화주의(神話主義, 
mythologism)’4) 개념은 유용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통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재구성되고 재활용되는 방
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문화유산관광이나 전자매체(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전자게임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새
로운 콘텍스트에서 신화에 대한 유용과 재건을 ‘신화주의(Mythologism)’라고 한다. … 필자의 ‘신화
주의’는 민속학계의 ‘민속주의’와 ‘민속화’와 같은 개념의 범주를 더 많이 참고하여 신화가 그 원래
생존한 커뮤니티의 일상의 콘텍스트에서 추출되어 새로운 콘텍스트에서 다른 관객들을 위해 보여

지며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5)

양리후이는 ‘신화주의’를 제안하며 자신의 연구 방법을 ‘현재지향(朝向當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전통적인 연구가 과거의 기원 규명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지금-여기’의 맥락 속에서 신화를 탐구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문화유산 관광지의 가이드 해설이나 인터넷·영화·텔레비전·전자게임·
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재구성되는 신화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그는 신화를
현재적 문화 실천으로 파악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1) 민속학적 현장 조사, (2) 온라인 민속학, (3) 텍스
트 분석, (4) 콘텍스트 연구, (5) 통합적 연구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6) 이처럼 신화주의의 시각은 신화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의미화되는 서사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적 해답의 일부가 된다.
물론 신화주의 담론도 비판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화의 본질적 성격이 신성성
과 종교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화를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상업적·오락적으로 자유롭게 변용·소비
되는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에게 있어 신화는 공동체의 성스러운 질서를 확인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드러내는 이야기이지, 상업적·오락적 맥락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단순한 문화 자원
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천융차오(陳泳超)는 신화가 현대 매체 속에서 문화 비평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화주의 담론이 신화의 종교적·상징적 권위를 지나치게 희석할 위험성
을 경계하고 있다. 7)

2) 이반 스트렌스키 지음, 이용주 옮김, 20세기 신화이론, 이학사, 2013. 참고.
3) 알라이다 아스만 지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4. 참고.
4) 양리후이(楊利慧)가 2014년에 ‘신화주의(神話主義)’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새로운 맥
락에서 전통적인 자원인 신화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가 제시한 신
화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은 중국 신화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고, 최근 중국 신화학계에서는 이와 관
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담론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된 논문으로 ｢遺產旅遊語境中的神話主義—以導遊詞底本與導遊

的敘事表演爲中心｣(2014), ｢“神話主義”的再闡釋：前因與後果｣(2015), ｢當代中國電子媒介中的神話主義｣(2016) 등이 있다.
5) 楊利慧, ｢“神話主義”的再闡釋：前因與後果｣,  長江大學學報社科版, 第38卷　第5期, 2015, 2쪽.
6) 楊利慧, ｢“朝向當下”的神話學論綱：路徑、視角與方法｣, 西北民族研究，2019. 168-170쪽 참고.
7) 陳泳超, ｢神話的當代性｣, 《民族文化論壇》2017年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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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주의는 신화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
없이 새롭게 재맥락화되고 의미화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다시 말해, 신화주의 담론은 신화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장해 주고, 신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는 중요한 학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3. 전자매체를 통한 신화의 재구성

현대 사회에서 신화는 여전히 문헌이나 구술과 같은 전통적 매체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이러한 전통적 매체가 아닌 전자매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신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

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물론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신화의 활발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고에
서는 범위를 좁혀 전자매체를 통한 전파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에서 신화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
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제작자와 수용자 간의 일방향적 소통 구조를 전제로 하며, 보통
신화의 기존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과 가치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2019)8)는 중국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고전 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와 서유기(西遊

記)에 등장하는 나타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탄생되었다. 캐릭터의 내면·관계·연출을 통해
청년층의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변형하였다. 특히 ‘오병’과 같은 캐릭터 창조로 선악 구도를 새로 배열하
고,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면화하였다. 이처럼 고전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
도는 나타 신화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애니메이션 《나의붉은고래(大魚海棠, 
2016)》9)은 중국 고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또 다른 사례이다. 작품은 『장자(莊子)』와 『산해경
(山海經)』 등에 등장하는 바다와 신령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삼아, 인간과 신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로 확장하였다. 주인공 춘(椿)과 곤(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의 조화를 탐구하
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 존중과 희생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특히 전통 신화
속 ‘곤(鯤)’을 단순한 신수(神獸)가 아니라 인간적 감정을 지닌 존재로 재해석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공감
할 수 있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서사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나의붉은고래》는 고대 신화를 현대적 감
수성 속에서 재맥락화하여, 신화적 상상력을 오늘날의 관객에게 새롭게 전달하였다. 
실사 영화 《몬스터 헌트(捉妖記, 2015》10) 역시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현대 콘텐츠이다. 
이 영화는 산해경의 파편적 이미지(요괴, 이형의 존재)를 현대적 세계관으로 재배열하였다. 고대 중국의
지리·생물·신화를 담은 백과사전적인 문헌인 산해경의 단편 기록을 바탕으로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설정하고, 혼혈 요괴 ‘후바’를 매개로 전통적인 신화가 가진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배
척’이라는 요소를 넘어서, 오히려 이질적 존재와의 ‘공존과 이해’라는 현대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기존
신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사를 확장한 것으로, 단순히 신화적 이미지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
대 사회의 가치관과 결합해 재의미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8)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는 중국에서 제작된 자오즈 감독의 2019년 3D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영
화이다. 전 세계 약 7억 4,270만 달러를 벌어드려 중국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다.

9) 나의붉은고래(大魚海棠)은 중국에서 제작된 량쉬안(梁旋)·장춘(張春) 감독의 2016년 2D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중국 고대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인간과 신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과 희생을 그렸으며, 약 5억 6천만 위안(약
8,3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였다.

10) 몬스터 헌트 (捉妖記)는 라만 후이(Raman Hui) 감독의 2015년 공개된 중국의 홍콩의 합작 판타지 모험 영화이다. 
2015년 7월 16일 중국에서 공개되었고, 개봉 당시 중국 역대 최고 흥행 영화 기록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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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도 신화의 재구성은 활발하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내에서도 출시된 적 있는 RPG 《선검기협
전(仙劍奇俠傳)》11) 시리즈는 여와 신화를 세계관의 핵으로 삼아, 여와의 인수사신 형상과 인류 구원의
모티프를 자오링얼 캐릭터에 계승한다. 더불어 반고·복희·신농·치우 등 다양한 신화 요소를 연쇄적으로 배
치해 중국의 신화를 보여준다. 반고의 천지개벽과 정·기·신의 분화(복희, 신농, 여와), 치우의 패배와 마계
의 형성, 복희의 대항, 이후 신계와 인간계의 충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플레이어는 인간·요괴·신적 존재
가 얽힌 내러티브를 상호작용적이지만 설계된 플롯 안에서 체험한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단순한 이
야기 소비자가 아니라, 신화 세계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에서 신화는 중요한 서사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리후이는 현대
중국 전자매체 속 신화주의를 분석하며, 드라마·애니메이션·온라인 문학·게임 등에서 신화가 단순 차용을
넘어 인용·융합·재구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12) 이는 신화가 전자매체의 서사 구
조와 결합하여 산업적·오락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전통 중국
신화는 애니메이션·영화·게임 등 전자매체에서 현대적 정서와 가치에 맞게 재구성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층위에서 공유되고 소비되는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신화의 현대적 의미와 기능

신화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 코드이자 삶의 지도를 제공하는 서사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조지프 캠벨
(Joseph Campbell)은 『신화의 힘(The Power of Myth)』에서 신화를 단순한 고대 전승의 산물이 아니라, 인
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안내하는 보편적 상징 체계로 규정하였다. 그는 신화가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대중문화와 결합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이론을 토대로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날 인간 삶의 다양한 영
역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캠벨은 신화의 기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신비주의적 기능으로 신화는 인간이 세계와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우주론적 기능은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한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 넷째, 교육적 기능은 개인이 삶의 전환기를 의미 있게 해
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캠벨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신화가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13) 
먼저 교육적 기능의 측면에서 《나타지마동강세》는 전통 나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사
례이다. 기존의 서사와 달리, 영화는 가족애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탐구, 자기 선택의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두고 천잉(陳穎)은 ｢浅谈动画中的中国传统教育理念——以《哪吒之魔童降世》为例｣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부모가 나타를 ‘마환(魔丸)의 환생’이라는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11) 선검기협전(仙劍奇俠傳)는 1995년 대만 大宇資訊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이후 다수의 후속편과 리메이크되고 콘솔로

이식되었다. 대략 200만 장 판매되었고, 동아시아권 대표 RPG 시리즈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에도 2017년에 출시된 적
있다.

12) 楊利慧,《當代中國電子媒介中的神話主義》,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4年第4期，第69-77頁 참고.
13) 물론 캠벨의 연구 대상은 주로 전통적인 신화였지만, 그는 신화가 단순히 과거의 전승이나 종교적 의례에 한정된 것
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 질서, 세계 인식에 필수적인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기능은 특정 시대
나 종교적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차원에서 신화가 인간 삶에 작동하는 방식을 밝히려는 시
도이다. 따라서 캠벨의 관점은 신화의 신성성이나 공동체적 기원에 집중한 기존 정의들과 달리, 현대 대중문화와 같
은 세속적이고 상업적 맥락에서도 신화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캠벨의 기능론은 신화의 ‘본질적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전자매체와 결합해 재구성되는 신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기능론적 틀은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재구성된 중국 신화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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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헌신으로 지탱하는 모습은 부모의 사랑이 자녀 성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지적한다. 또한 영화는 나타가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我命由我不由天)”라고 선언하며 숙명론적 굴레
를 거부하고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자아를 긍정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교육적 모형으로 기능한

다고 보았다.14) 이처럼 《나타지마동강세》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도덕적 성장
을 다루며, 개인적 차원의 자아 확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학습과 가치 교육의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
닌다. 이는 신화가 오늘날에도 캠벨이 말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대 사회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비주의적 기능은 인간이 세계와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애니메이션 《나의붉
은고래》에서 주인공 춘(椿)은 인간 영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붉은 고래로 환생한 존재와
교감한다. 이러한 전개는 인간과 자연,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존재가 순환 속에 연결되어 있
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더우반(豆瓣)에서 譚昕swag는 “생사(生死)의 문제는 동양 문화에서 가장 신비롭고
난해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 작품이 생사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15) 이는 신화를 통해 관객이 우주와 존재의 신비를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캠벨이 말한 신비
주의적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사회 질서와 규범을 정당화하고, 공동체 내 상호 수용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영화 《몬스터 헌트》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요괴와의 갈등과 화해를 겪는 서사를 통해, 
과거의 배척 관계를 수용과 공존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서사 전략을 택한다. 이는 ‘다름의 존재’를 어떻
게 공동체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현대 사회적 과제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영화 소개에서는 이
작품의 중심 테마로 ‘수용’이 언급되며,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
한 점에서 《몬스터 헌트》는 신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공존과 조화의 가능
성을 모색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주론적 기능은 세계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역할이다. 여와(女媧)의 보천(補天) 신화는 하늘
의 붕괴와 그 수리를 통해 혼돈을 질서로 전환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선검기협전》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의 능력으로 구현되는데, 플레이어는 혼돈을 안정시키는 체험을 통해 신화적 우주
질서 회복의 상징을 경험한다. 또 반고(盤古)의 천지개벽 신화와 여러 신화들은 게임 속 세계관의 기초로
차용되어, 플레이어가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제공하는 우주적 질서의 구조를 상호작용적으로 경험하고 파악하게 해준다. 
캠벨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은 신화의 보편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중국의 신화 재구성은 캠벨이 제시한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哪吒之魔

童降世》의 흥행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
을 고양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관객들은 “중국인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을 표현했고, 언론 역시 이 작품
의 성공을 “중국 애니메이션이 국제 관객과 공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며 문화적 자신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신화가 공동체적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화는 교육적·신비적·사회적·우주론적 기능이라는 보편적 역할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현대적 의미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신화가 단순히 고대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새롭게 의미화되는 살아 있는 문
화 자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14) 陈颖, ｢浅谈动画中的中国传统教育理念——以《哪吒之魔童降世》为例｣,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 2020 年 5月. 
128-129쪽 참고.

15) “生死問題可以說是東方文化里最神秘最諱莫如深的一個宏大主題”, (https://movie.douban.com/review/8791378/)(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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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화의 재구성 현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신화가 새롭게
획득한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먼저 고전적 신화 이론과 양리후이의 ‘신화주의’ 논의를 통해 현대 신
화 연구의 시각을 정리하고, 이어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신화의 전파와 변용 양상
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지프 캠벨의 네 가지 기능을 적용하여 오늘날 신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적·신비적·
사회적·우주론적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신화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적 자신감을 고양하는 현대적 의미를 수행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본 연구는 영화와 게임의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드라마·온라인 문학·뉴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
러 관객과 수용자 담론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드라마·온라인 문학·뉴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여 신화 재구성의
양상을 폭넓게 분석하고, 관객과 수용자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동
아시아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나 사회·정치적 맥락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신화가 오늘날 어떻게 끊임
없이 재구성되며 공동체와 세계 인식을 형성하는 살아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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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摘要 】 

《宋詩別裁集》是清代頗有影響力的宋詩選本，孕育於唐宋詩之爭趨

於緩和的詩學氛圍，其選本思想是學界重點關注的問題之一，多被指出選

詩依從理學標準、題材強調盛世之音以及詩學主張以唐存宋。通過編者生

平事蹟與思想著述的深入考察，以及基於選本作詩人、詩派與詩歌題材等

方面的數據統計、對比與分析，在商榷學界觀點的基礎之上,筆者認爲該

選本的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選詩

宗旨主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總言之，性情、日常化、以唐塑宋構成

《宋詩別裁集》選本思想的三大維度。 

【關鍵字】：《宋詩別裁集》；清代宋詩選本；性情；日常化；以唐塑宋

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博士研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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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宋詩別裁集》，原名《宋詩百一鈔》，是清代學者姚培謙、張景星、王永祺合

編的宋詩選本，共計8卷，收錄137家647首詩。該選本誕生於唐宋詩之爭走向緩和的詩

學背景下，最初由誦芬樓刻行於乾隆二十六年（1761），後在嘉道年間與《元詩別裁

集》《唐詩別裁集》《明詩別裁集》《清詩別裁集》彙刻成《五朝詩別裁集》①，正式

定爲今名。此後，此書在晚清至民國時期不斷被翻刻與出版，至當代出現多種點校

本，流傳廣泛，影響波及域外②，堪稱一部具有代表性的清代宋詩選本。 

作爲清代頗有影響力的宋詩選本，《宋詩別裁集》備受學界關注，在專書研究領

域呈現較爲豐富的學術成果
③
。其中，該書的選本思想得到重點關注，多被認爲選詩依

從理學標準、題材強調盛世氣息以及詩學主張以唐存宋④。然而，通過稽考三位編者的

生平事蹟與思想著述，以及基於選本內容作詩人、詩派、詩歌題材等方面的數據統

計、對比與分析，筆者發現上述觀點尚有可商榷之處。因此，筆者不揣譾陋，擬在現

有研究的基礎之上，從選詩標準、選詩題材、選詩宗旨三方面探討學界觀點並闡發己

見，以期全面深入地揭示《宋詩別裁集》的選本思想。 

 

2. 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 

關於《宋詩別裁集》的選詩標準，現有研究多認爲其選詩依從理學標準⑤，均依據

於“主要編選者張景星是理學信徒”或“編選者崇奉宋代理學”等觀點⑥，甚至對《宋

詩別裁集》產生“理學色彩相當濃重”“選有大量理學家的詩”“選理學家詩較多”

的印象⑦。然而，有學者曾對此提出異議⑧。筆者通過考察《宋詩別裁集》及其三位編

①
 關於《五朝詩別裁集》最早刊刻時間的考論，可參看陳漢文：《〈元詩百一鈔〉與乾嘉詩壇的元詩接受——兼論

此本在〈五朝詩別裁集〉的定位問題》，《清華學報》，2019年新49卷第3期，第494-495頁。 
②
《宋詩別裁集》在日本的流傳與影響情況，可參看劉幗超：《賴山陽〈東坡詩鈔〉考論》，《中華文史論叢》，

2022年第2期，第331-347頁；卞東波：《宋詩東傳與異域闡釋——四種宋人詩集日本古注本考論》，《聊城大學學

報》（社會科學版），2019年第5期，第60-70頁；劉芳亮：《江戶後期的田園詩》，何建軍、李軍主編：《日本學

論叢》第1輯，南開大學出版社，2015年版，第200-211頁。 
③
《宋詩別裁集》的專書研究包括基本信息概述、選源考、文獻指瑕、選本思想與批評宗旨、綜合研究等五個方面

。相關成果如下：其一有伍傑：《古編林百人錄（二十）·古詩編輯張景星》，《編輯之友》，1989年第4期，第

81頁。其二有高磊：《〈宋詩別裁集〉選源考》，《陰山學刊》，2012年第25卷第6期，第32-35頁。其三有王友

勝：《〈宋詩別裁集〉指瑕》，《咸寧師專學報》，2000年第4期，第58-59頁；高磊：《〈宋詩別裁集〉文獻編輯

疏誤舉隅》，《唐山學院學報》，2014年第27卷第5期，第80-84頁。其四有高磊：《〈宋詩別裁集〉批評主張管

窺》，《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5期，第43-44頁；高磊：《從〈宋詩別裁集〉的選目看該書

唐宋兼采的批評宗旨》，《大連大學學報》，2009年第30卷第5期，第42-47頁；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

學思想和批評策略》，《華南農業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10年第9卷第1期，第99-104頁。其五有高磊：

《〈宋詩別裁集〉研究》，潘美月主編：《古典文獻研究輯刊》第21編第7冊，花木蘭文化出版社，2010年版，第

117-137頁。 
④
 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17-126頁；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99-

104頁。 
⑤
 揆其觀點出處，乃引申自該書中華書局1975年版《出版說明》：“張景星是宋代理學家的信徒。在本書中，他對

周敦頤、朱熹不直呼名字，稱爲‘周子’、‘朱子’，即可見其思想的大概。”見（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

編：《宋詩別裁集》，中華書局，1975年版，第1頁。 
⑥
 如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17-126頁；（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上海

古籍出版社，2013年版，第1頁；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第58頁。 
⑦
 見丁華等編：《文史大全》，河北教育出版社，1991年版，第168頁；王友勝：《〈宋詩別裁集〉指瑕》，第58

頁；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125頁。 
⑧
 申屠青松指出“許多人都認爲《宋詩百一鈔》選詩標準是依從於理學一派，……這種看法並不準確。”但僅在餘

論中簡要說明，未充分展開。見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103-10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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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發現主理說確有不符之處，並依次從編者的生平思想與治學作風、該書的選詩情

況兩方面對其進行商榷。 

要之，從編者來看，雖然姚培謙與王永祺在思想上尊奉程朱理學，但三位編者治

學均屬考據一派，與理學的治學方式並無關涉。就詩選而論，理學詩派之詩僅占全書

6%的比例，並非全書選錄的主要詩派，而且入選之詩並無載義理、主說教的語錄體之

病，絶大多數爲題咏性情的作品，所以貫穿全書的選詩標準當是主情而非主理，以理

學爲選詩標準的說法並不準確。《宋詩別裁集》以性情裁取各派詩歌，因詩存人，理

學詩派作爲宋代詩史中不可忽視的一個重要群體，避而不談是不現實的，批判選錄乃

科學合理的做法，此正符合該詩選所提倡的嘗鼎一臠以窺探宋詩宗派的選詩理念。 

 

3. 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 

《宋詩別裁集》的刊行正處於政教昌隆的乾隆盛世之時，所以不少學者以其多選

頌聖詩爲依據，認爲該選本在選詩題材上注重廟堂化和盛世氣息，甚至批評編者完全

站在統治階級立場而著意歌功頌德①。然而，綜觀《宋詩別裁集》全書，其選詩題材並

非單一，除了部分頌聖詩之外，囊括寫景、懷古咏史、登覽、紀游、羈旅、田園生

活、諷喻等多種題材，主要體現出生活感興、人事體驗等日常化的選詩傾向。 

從《宋詩鈔》問世開始，到《宋詩紀事》《宋百家詩存》出現，再到《宋詩別裁

集》編成，宋詩選本的編選目的從備一代詩學文獻逐漸走向別裁與精選，而裁取審定

的過程與結果，同時也是編者編選意識的突顯與結晶。相比於前三部宋詩選本，《宋

詩別裁集》卷帙更爲縮小，在所選的137家647首詩歌裏益加突顯宋詩日常生活化的題

材，確立其主導地位。與此同時，直指時政、揭露時弊的政治詩和直面現實、關注民

生的諷喻詩多數被割棄，《宋詩鈔》《宋詩紀事》《宋百家詩存》所收錄的遺民感時

傷亂之作也刪減殆盡。此外，少量頌聖詩罕見地被收入選本當中。揆其原因，日常化

題材在《宋詩別裁集》中的主導地位固然與宋詩本身書寫日常的詩學策略有關，同時

與清人擺脫寫詩困境的應對策略也不無關係。蔣寅教授指出清人爲了擺脫詩歌內容的

日常化和藝術的平庸化的寫作困境，采取的策略爲：以旅行離開日常經驗的空間，以

咏史懷古超越日常經驗的時間，以提煉生活場景和制造事件提升和裝飾日常經驗，以

咏物設定和虛擬特殊經驗
②。這解釋了該選本多選日常化題材的另一層原因，而三位編

者均屬在野的文士，交游、雅集、忘情山水、流連風物等成爲其日常生活最重要的主

題。相反，乾隆盛世之下文教昌盛與思想鉗制並立兩極，遺民意識、諷喻、感時傷亂

等主題皆爲不合時宜
③，甚至可能招引禍患。由此觀之，《宋詩別裁集》重日常題材的

選詩傾向既是詩學發展規律在選本領域的折射，也緣於時代政治因素的限制與規約。 

總而言之，姚培謙等人通過“選”與“不選”裁定《宋詩別裁集》的詩歌題材，

首要確立了以紀游、寄贈唱和、寫景爲主的日常生活題材的主導地位，其次在選汰取

捨的過程中有所保留懷古咏史、諷喻、抒懷言志、邊塞等關涉現實主題的詩歌，同時

①
 相關研究成果參看高磊：《姚培謙詩教芻議》，《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第5期，第24頁；

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99-104頁；伍傑：《古編林百人錄（二十）·古詩編輯

張景星》，第81頁。 
②
 蔣寅：《生活在別處——清詩的寫作困境及其應對策略》，《文學評論》，2020年第5期，第130-141頁。 

③
 現存《宋詩鈔》沒有文天祥的《集杜詩》和《指南後錄·胡笳十八拍》，鞏本棟教授懷疑是後來所刪，其論據在

於文天祥小傳在《宋詩鈔》中的篇幅最大，而且呂留良在小傳中詳述其抗元之事，贊賞並明言錄其《集杜詩》和

《指南後錄·胡笳十八拍》，然現存該書未見載，集中所見文天祥詩亦甚少。類似情況的還有陸游，呂留良在陸游

小傳中大加稱贊其詩“愛君憂國之誠”，但現存此書並未多見陸游“愛君憂國之誠”的代表作品，鞏本棟教授同樣

懷疑爲後來所刪。見鞏本棟：《〈宋詩鈔〉的編纂及其詩學史意義》，《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

科學)，2015年第52卷第3期，第102-10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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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錄少量的頌聖詩。該書以日常題材爲主要傾向的選本特徵由詩學發展規律所驅動，

同時受到時代政治的限定和約束。 

 

4. 選詩宗旨：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 

作爲一部在唐宋詩調和背景下誕生的宋詩選本，《宋詩別裁集》自有其選詩宗

旨。有學者指出《宋詩別裁集》受到沈德潛格調說的深刻影響，編選宗旨與沈氏一

致，選詩主張以唐存宋或近唐遠宋①。該選本的刻行正處於格調說盛行詩壇的風氣之

下，“以唐存宋”的觀點對深入探討其選詩宗旨具有啟發意義。然此觀點是基於該選

本是《五朝詩別裁集》之一的地位提出的，如若轉换視角，將之歸置於《宋詩百一

鈔》的本位進行考察，我們還可以進一步發現其以唐塑宋的選詩宗旨。 

《宋詩別裁集》之序點明其詩學目的是“杜兩宋末流之弊，踵三唐最勝之業”，

首先肯定唐宋“正變”論，認爲“變化者，前人後人所以日出不窮，……不能相逐於

變化無窮之域，惡足闖唐賢閫奥哉？”②其次提出了補救宋詩弊端的策略：“波瀾雖

富，句律不可疏；鍛煉雖精，情性不可遠。比興深婉，何貴乎走石揚沙；宮商協暢，

何貴乎腐木濕鼓？”③“波瀾富”“鍛煉精”是宋詩特點，分別對應以文入詩、注重學

問的特徵，若依次諧之以“句律”（宮商協暢）、“情性”（比興深婉），便分別可

以避免“腐木濕鼓”“走石揚沙”的流弊，即語錄議論
④、粗率淺露，正對應嚴羽所批

評的“以文字爲詩”“以議論爲詩”“以才學爲詩”的弊病⑤。據此可知，編者在序言

中明確了“以唐塑宋”的選詩宗旨，提出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的詩學策略。具體

而言，以唐之句律精嚴、音律協暢矯正宋之散文化、議論體，以唐之比興深婉、豐神

情韻裨補宋之學問化、直露性。 

总之，在乾隆時期唐宋詩之爭趨於緩和的詩學背景下，爲了進一步確立宋詩的詩

學史地位，姚培謙等人有意識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希冀構建格律謹嚴與形式自

由相協調、技巧精深與情韻深婉相渾融的宋詩典範。由此看來，以唐塑宋不僅是《宋

詩別裁集》的選詩宗旨，同時也是其構築宋詩典範的詩學策略。 

 

5. 結語 

本文基於選本內容作數據統計、對比與分析，對其中的詩人、詩派及其作品作具

體闡釋，其間結合編者生平事蹟與思想著述的考察，意在通過量化分析與文獻考證相

統一的研究方法，發掘並總結《宋詩別裁集》的選本思想。據此出發，圍繞該書的選

本思想，筆者在商榷現有研究的基礎之上，提出三個觀點：選詩標準主情而非主理，

選詩題材重日常生活而非盛世頌歌，選詩宗旨主以唐塑宋而非盲從格調。但每節標題

並非有意將前後兩點截然對立，存此而去彼，而是基於選本內容與編者思想的考量，

探討該選本在選詩標準、題材與宗旨方面的整體傾向，這也正是筆者在標題上使用

“主”“重”“盲從”的用意。 

①
 申屠青松：《〈宋詩百一鈔〉的詩學思想和批評策略》，第102-103頁；高磊：《〈宋詩別裁集〉研究》，第

106-107頁。 
②
（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第1頁。 

③
（清）張景星、姚培謙、王永祺編：《宋詩別裁集》，第1頁。 

④
 清代潘德輿《養一齋詩話》云：“或言詩貴質實，近於腐木濕鼓之音，不知此乃南宋之質實，……南宋以語錄議

論爲詩，故質實而多俚詞。”潘氏批評宋詩多“腐木濕鼓”之音，實際上是以理學詩派語錄議論的說理詩爲代表。

見張葆全、周滿江選注：《歷代詩話選注》，廣西師范大學出版社，2020年版，第292頁。 
⑤
（宋）嚴羽撰，普慧、孫尚勇、楊遇青評注：《滄浪詩話》，中華書局，2014年版，第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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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而言之，“性情”“日常化”“以唐塑宋”分別體現了《宋詩別裁集》選詩標

準、選詩題材、選詩宗旨三個方面的重要特徵。其一，《宋詩別裁集》的選詩標準主

性情，以性情裁取宋詩各派吟咏自然情性的詩歌，因詩存人，對被指斥以語錄議論爲

詩的理學詩派同樣以此準則批判選錄。其二，編者通過“選”與“不選”兩方面裁定

選詩題材，以日常生活題材爲主導，選擇性地保留現實政治主題的詩歌，同時選入少

量的頌聖詩。其三，通過“以唐塑宋”的選詩宗旨與詩學策略，姚培謙等人突破沈德

潛格調說的藩籬，有意識以唐詩之美匡救宋詩之弊，構建格律謹嚴與形式自由相協

調、技巧精深與情韻深婉相渾融的宋詩典範。由此，性情、日常化、以唐塑宋構成了

《宋詩別裁集》選本思想的三大維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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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元凯与王世贞交游考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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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始末 

4.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心态 

5. 结语 

参考文献 

 

 

【 摘要 】 

明代嘉隆万之际，苏州卫指挥张元凯以一地方世袭武官身份凭借诗歌创作与文坛盟主王世贞

相交，得以位列王氏“四十咏”之一，并在历史上留下诗名。张氏家族经历了明代文武地位的变

迁，张元凯个人的宦途也并不得志。而张王两人的交往从万历元年起，持续了十几年时间，其交

游的主要形式为宴饮集会和诗歌赠答，两人的心态则体现于赠答诗的细节当中。张元凯力图通过

交游获得知音，而王世贞对张氏的评价则更多受其酒狂形象而非武职身份的影响，这种影响直到

张元凯去世后才有所改变。在当时“重文轻武”风气之下，张王二人的交往体现出了文人交游的

多样性。 

 

引言 

 

明代嘉隆万之际，作为文坛领袖的王世贞交游遍布天下，其重要的交游者大多有诗为纪，如

《弇州四部稿》中的《五子篇》《后五子篇》《广五子篇》《续五子篇》，《弇州山人续稿》中

的《二友篇》《重纪五子篇》《末五子篇》《四十咏》《八哀篇》等，王世贞统称为“诸友

篇”。诗歌所纪者多为当时闻名的诗人才子或吴中的风雅名士，这些人大都与王世贞交情匪浅，

亦得到了王世贞不同程度的认可。《四十咏》中的张元凯曾在嘉隆万之际任苏州卫指挥，是王世

贞“诸友篇”中唯一一位地方武官。明初重武轻文，武官整体地位颇高，而随着承平日久，重文

轻武之风益盛，武官受制于文人，地位不断降低，以至于在弘、正年间逐渐形成了“武臣好文”

的现象。但由于大多数武官诗文修养不高，故多遭文人轻视。在这种风气下，张元凯作为一名普

通地方世袭武官而能进入王世贞的主要交游圈中，其中当有值得探究之处。前人对王世贞的交游

研究主要集中于“七子”或“五子”等最核心的交游者上，对“四十咏”这一复杂庞大的群体研

究相对不足，而对张元凯个人与王世贞的交游更无深入研究。因此，本文将从考证张元凯的生平

 四川大学文学与新闻学院，博士研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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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迹出发，在此基础上梳理张元凯与王世贞交往的始末，并以两人往来赠答的诗歌的诗歌为中

心，分析张王二人交往中的心态。 

 

2.张元凯家世生平 

人际交往通常受到交往双方的社会身份和社会关系的影响，因此要深入理解张元凯的与王世

贞的交游，需要了解两人的生平经历。王世贞的生平已有各种传记与年谱可以参考，而张元凯的

家世生平等信息尚无详细研究，因此下文将先对张元凯的家世生平等情况进行梳理。 

张元凯所任职务为苏州卫指挥，明制规定，地方卫所武职为家族世袭，张氏家族的世系与职

务袭替情况在明代兵部档案《苏州卫武职选簿》中有所记载。而王世贞曾应张元凯之托为其父撰

写墓志铭①，其中亦有对家族世系的叙述。因此下文的梳理主要以这两种材料作为参考。 

据墓志铭记载，张元凯祖籍为凤阳府五河县，“六世祖得从高皇帝起义，为徐州卫千户”
[9]卷八

十九 18b。此为张氏立功并获封世袭武职的初代。初代有二子，长子张祥继承父职，并移籍陕西。次子

张真本无世袭职位，其乃因在靖难之役中多次立功而被授与徐州卫世袭指挥使，为张元凯这一支

世袭武职的奠基者。此后张真又升浙江都指挥佥事，最终官至右军都督同知，为张氏家族武勋最

高者。明代官制规定，五军都督府与都司中的高级武职为流官，不可世袭，所以后代世袭之职仍

为卫指挥使。张真子张智因病未袭职，其孙张英直接袭职并调任苏州卫指挥使，为袭职的第二

辈。从张英调任开始，张氏家族一直居于吴地并世袭苏州卫指挥使一职。第七辈即为张元凯之父

张建节。张建节，字子行，号咸虚，生于正德七年（1512），卒于嘉靖四十五年（1566）。其少

时“日夜习读经史，为书生业”
[9]卷八十九 19a，并以“高等补郡诸生”

[9]卷八十九 19b。嘉靖二十四年六月，张

建节袭父职，并在此后逐渐展现出将帅之才，在漕运、缉盗、抗倭方面皆成绩卓越，历任南京总

漕行都指挥、湖广郧阳行都司署分司署指挥、福建都指挥司都指挥佥事等职。张建节于福建任职

时正值倭患，其指挥有方击退倭寇，但却因拒绝贿赂而遭到抚臣弹劾，解职回乡。张建节袭职后

也颇喜文人之事，其在福建抗倭期间“与其舍人雅歌投壶自如”
[9]卷八十九 21a，解职后则在吴中“与故

吏部郎谷祥、彭征君年、章宪使美中辈课诗酒以自娱”
[9]卷八十九 21b，直至去世。张建节的著述也十分

丰富，《墓志铭》记载十数种，惜未流传至今。《（康熙）五河县志》评价张建节“为人慷慨有

大志，念先世虽以武功显，而诗书翰墨未肯让人”
[3]卷三 5b。张建节娶正德朝吏部尚书陆完孙女为

妻，所生独子即为张元凯。 
张元凯的生平信息主要见于钱谦益《列朝诗集》和其个人诗集《伐檀斋集》。张元凯，字左

虞，或一字子予，吴县人。其生于嘉靖十六年（1537），少时长于吴中，自束发即学诗，弱冠后

数年随其父张建节调职而辗转于多地。嘉靖三十五年丙辰（1556），张元凯二十岁，随父前往郧

阳，两年后迁至福建，至嘉靖三十七年庚申（1560），又因其父解职回到吴县。跟随父亲张建节

时，其父于经学武术都对张元凯多有督促，而此时元凯“懒向帷中学经术，慷慨塞外邀奇勋”
[13]卷

四 28a
，也常为其父责备“曰余小子不好武，当筵漫学赋鹦鹉”

[13]卷四 29b
。在郧中时，“不耐操觚，颇

事侠游，与二三年少击鲜、射飞、斗酒、慰劳，煦煦乐也”
[13]卷四 27a

；在闽时也因“闽多佳山水、

珍草木，得以徧游恣采，惟日不及”
[13]卷四 27b

。且爱好交游，与人交时往往“贵游造请刺磨灭，博

徒之辈聊延结。大道相逢脱佩钩，交欢岂必归金埒”
[13]卷四 29b

。可见张元凯年少时喜作诗文、好为

任侠，而不爱经术武学。其在父亲的庇护下生活颇为逸乐，但也能看出慷慨豪爽的性格特点。 
后张元凯袭祖职为苏州卫指挥使，具体承袭时间不详，但据《武职选簿》，其“原袭祖职指

挥使，嘉靖四十二（1563）年犯该运粮违限，参降指挥佥事”
[14]30

，因此张元凯至晚已于嘉靖四十

二年袭职。而此后一直任指挥佥事一职，直到“遇蒙万历十年（1582）九月恩诏复职”
[14]30

。据

《列朝诗集》小传，张元凯“既膺世爵、属櫜鞬，挽强跃马，顾盼自喜，冀驰骛功名之会，以洗

纨裤之辱”
[5]5034

，可见其少时虽不好武艺，任职后却渴望通过本职取得功名，以改变少时逸乐的纨

绔形象。然而张元凯不仅袭职不久后即遭降职，且由于此时武职地位低下，在任时“服兜鍪而荷

剑戟，不过以之趋蹡蒲伏于封亭司府间耳”
[13]卷十一1

，与其期待的建功立业相去甚远。任职期间可称

重任的只有两次督漕北上。第一次在隆庆二年（1568），张元凯在督漕至京后，写下了《部饷至

京引见皇极门时戊辰九月五日》二首
[13]卷五2

。第二次为隆庆六年（1572），在这一次漕运中，张元

① 墓志铭全称为《故昭毅将军上轻车都尉福建等处都指挥使司掌司事署都指挥佥事张君墓志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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凯写下了多首诗歌作为记录。先是夏季，漕船在彭城遭遇河决而停泊，又遇炎热天气，故作《苦

热诗》四首
[13]卷一15-16

。同年秋，漕船行至潞河，内心为“复有漕渠之役”而欣喜，期待能因漕运之

功获得晋升，并作《军中乐》二十首
[13]卷十一1-5

。但入京之后，其心态发生了明显的转变。张元凯在

京中亲见明穆宗棺椁移至陵墓。
①
中秋日在潞河上度过三十六岁的生日，写下“公交车不待诏，客

舍衹思家”
[13]卷五6b

之句。十月朔，朝皇极殿，见证万历改元历颁布，写到“世臣唯饱饭，常作太平

人”
[13]卷五4

之句。尽管具体遭遇不明，但从诗中的消极情绪可知，张元凯不仅没能达成期望，其求

取功名的意愿亦被严重挫伤。此次漕役结束后，张元凯于万历元年（1573）秋作《杂咏》十首，

其小序言：“余生草莽，放旷形骸，世及戎官，数奇踉跄，心固学农而事渔猎矣。……乃若磬折

于当涂，而自婴于时纲者，吾安能置之齿颊云乎哉。”
[13]卷一16b-17a

可见张元凯彻底对功名心灰意冷，

选择自免归乡。 
张元凯自免后，“归而悒悒不得志，游于酒人以自放”

[5]5035
。可知其自放后长居家乡，不再热

心于求取功名，而是多参与宴饮集会，其交游也应当主要集中在这一时期。宴饮之外张元凯则过

着近似隐居的生活，并写下了《岣嵝山居》二首
[13]卷六29

、《园居》二首
[13]卷六30

等诗，表现自己的居

住环境和生活状态。此后虽有友人劝其出仕，且有再度任职的机会，但张元凯直到去世都未再出

仕。张元凯卒于万历十四年（1586），享年四十九岁。张氏娶嘉靖朝吏部员外郎王榖祥之女为

妻，育有三子。长子张允文，字孟孺，于万历十四年八月因父老疾而替祖职，在张元凯的影响下

亦爱好诗文，并常随父参与文人交游。次子张起文，以科举为业，于万历十年（1582）补博士弟

子员。三子之姓名事迹则未详。 

张元凯诗集《伐檀斋集》，曾先后被《徐氏家藏书目》《千顷堂书目》《明史·艺文志》

《四库全书总目》《苏州府志·艺文志》等多部明清公私目录著录。今有两种版本系统传世：一

为《伐檀斋集》十二卷，有万历间刻本一种（国图藏）；一为《伐檀斋集》十二卷《诸名家赠答

诗》一卷，有清康熙十八年（1679）刻本（南图、日本静嘉堂藏）、清康熙三十二年（1693）刻

本（上图藏）、清刻本（大连藏）和四库全书本五种。此外还有清抄本《伐檀斋集选》不分卷

（南图藏）一种。从目录著录的情况看，张元凯诗在明清两代还是有一定的影响力。 

从第一辈张真到第九辈张允文，我们可以看到张氏家族在明代的地位变迁。张真在靖难之役

中立功，官至右军都督同知，品级和文官中的少师、太子太师等相当，可见地位之尊崇。明初重

武轻文，对武臣格外优待，据此可以想见张氏家族最初之盛况。中间数代人，相对平庸但总体稳

定地承袭着苏州卫指挥使一职。但与此同时，明代的文武地位已经发生了极大的转变。到明代中

期，天下太平日久，武官优待和特权逐渐丧失，加上朝廷重视科举，逐渐形成了“崇文黜武”的

体制，世袭武官家族亦就此衰落。受重文之风影响，张氏家族从张建节这一代开始走向学文。但

张建节虽醉心文人之学，却也并未偏废本职，且正逢明代倭患频发之际，得以发挥将才，因此在

文武两方面都取得了不俗的成就，成为张氏家族史上又一座高峰。张元凯幼时即长于吴中，受到

吴中地区的人文风雅熏陶，在父亲身边时也当深受影响。因此尽管张建节在经术和武学上都尽心

培养张元凯，但他却表现出了对诗书的偏好，并积累了深厚的文人修养。张建节解职归乡后，与

吴中名士多有交游，也为张元凯未来的交游打下了基础。张元凯袭职之后虽立志建立功名，却因

无时运际遇而屡遭挫折，最终选择了放弃武职之业而致力于参与文人交游。可以说，明代后期重

文轻武的风气和来自父亲张建节的影响，塑造了张元凯的人生和选择。 

 

3.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始末 
 

前文提到，张元凯的交游主要在其自放期间，而他与王世贞的交游则始于王世贞的外甥曹昌

先的推荐。曹昌先，字子念，“习古文辞，为其舅王世贞所重，从之游，海内人士登琅玡门，非

子念介弗进。”
[6]卷十三 108

可知，欲与王世贞结交者很多都是通过曹昌先的介绍而登王氏之门。张元

凯《赠子念》其一提到：“吾自识曹丘，同为长者游。”
[13]卷五 18b

这里曹丘当为双关，既以姓氏相

同代指曹昌先，又指曹氏如汉代曹丘生一般，乃是自己的推荐人。长者在此处当指王世贞。这一

句即是说张元凯在曹昌先的介绍下结识王世贞，并与曹昌先同游于王氏门下。 

① 依《明神宗实录》，此日为七月初九壬辰。（《明实录》第96册，《明神宗实录》卷一至八，第79-81页）张元

凯作《长安街伏覩庄皇帝梓宫归山陵》二首（见《伐檀斋集》卷五3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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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元凯与王世贞结交的具体时间并不明确，但可以参考二人集中涉及对方的诗文梳理出大致

的时间范围。张元凯集中与王世贞相关的诗歌共有十六首，其中可考的时间最早的一首为《寄王

敬美参伯于南康分署时长公开府郧中》
[13]卷九31b

。此为寄王世贞弟王世懋之诗，写作时王世懋正于南

康任职，而王世贞亦身在郧阳。据周颖《王世贞年谱长编》，王世贞于万历二年（1574）从太仆

寺卿迁右佥都御史，巡抚郧阳，万历三年（1575）正月正式开府郧阳，直到万历四年（1576）十

月遭弹劾，从郧阳解职归乡。万历四年五月末，“时（王）世懋自尚宝司司丞出使秦藩，其间外

选得除江西布政左参议，特取道郧阳，与世贞言别”
[19]426-427

。六月朔日，兄弟两人共登太和山顶。

期间王世贞作有《敬美尚宝使秦有江藩之擢取道郧阳言别聊尔有赠》和《太和绝顶赠敬美少参弟

时游自太华新领部南康为匡庐主人》两首诗。由此可知，张元凯诗当作于万历四年六月至十月之

间，这说明张王相识当不晚于这一时间。 

王世贞集中则有更多可参考的信息。王世贞为张元凯之父所作墓志铭开头写道：“余所友者

张将军元凯，为布衣，饮竟岁，甚欢。一日，悴其容而造余，拜且请曰：‘幸有以铭吾父昭毅君

之墓。’”
[9]卷八十九18b

由此可知，张元凯在请王世贞为其父撰写墓志铭之前便已经与之相交，且此时

张元凯已经自免，日常为一好酒善饮的形象。王世贞《弇州四部稿》始编辑于万历三年在郧阳任

巡抚时，万历四年六月编成一百八十卷并在郧阳刊刻。
[19]427-428

张建节墓志铭收入《四部稿》，则其

撰写时间当在王世贞入郧以前。据此，张元凯与王世贞结交的时间范围又可以缩小至张元凯隆庆

六年自放后至王世贞万历三年任郧阳巡抚前。 

由前文生平可知，除去两次漕运之役外，张元凯基本主要活动于吴中地区。王世贞的经历则

相对较为复杂。据《长编》，隆庆四年九月，王世贞之母卒，其于十月起在家居丧，至隆庆六年

十月禫服，万历元年正月除服。同年六月启程任湖广按察使，九月迁广西右布政使，十月回乡休

沐，中途迁太仆寺卿。万历二年二月入京赴太仆寺卿任，九月升都察院右佥都御史，督抚郧阳，

万历三年正月开府郧阳。
[19]294-405

由此可知，王世贞从隆庆四年居丧至万历三年出仕郧阳前的这段时

间中，仅有隆庆四年十月至万历元年六月和万历元年十月至万历二年二月这两段时间身在家乡，

且有与人交往的空闲时间。 

值得注意的是，张九一曾于隆庆六年冬至访问王世贞。此为张九一与王世贞自嘉靖三十九年

在京中分别后首次相见。此次会面，张九一在吴中留居时间甚长，直到万历元年三月尚与王世贞

同游吴中名胜虎丘山。之后两人仅在郧阳有过两次会面，张九一出仕凉州后便再未相见。
[19]371

而张

元凯与张九一亦有交往，《伐檀斋集》卷八收录了张九一《赠左虞都尉》和张元凯《逢张参伯辱

赠漫答》这一组赠答诗。张九一诗中有“雪尽吴阊柳未柔，鹔鹴共脱酒家楼”
[13]卷八12b

之句，张元凯

诗亦提到“腊尽郊原多气色，春回凫雁满江湖”
[13]卷八12a

，可知两人赠答之诗作于吴中，且正值冬春

之际，与张九一访问王世贞并留居吴中的季节相合。张元凯诗中又有“倾盖不须通姓字，髙阳今

古是吾徒”
[13]卷八12

句，此句当指两人初次相识便把酒言欢。张九一早年曾任南京尚宝少卿，此后亦

辗转各地任职，并因丁忧归乡十年。此次当为其在隆万间唯一一次来到吴中，也应当正是在此时

与张元凯相识。而张元凯极有可能是通过王世贞的介绍而与张九一结交。因此，综合来看，我们

推测张元凯与王世贞最有可能结识于万历元年初。 

但张元凯与王世贞真正的交游则应当集中在万历四年与万历十二年之间。嘉靖四十三年，王

世贞居父丧期满后，本于家宅旁已构一园林，名曰“离薋”，后因“居住不静，且欲奉友人所赠

释典诸部经，始于隆福寺右方僻地创一藏经阁，将诸经奉之阁中，又修治小祗园（小祗林）。”
[19]

271
这座园林即为王世贞弇山园的前身。万历元年王世贞丁母忧毕，出任湖广按察使。王氏出仕后，

将园林交给家仆打理，小祗园在数年中大行扩建，到万历三年时已有“弇山”之名。万历四年十

月王世贞遭弹劾，于郧阳离任归家，从此在弇山园闲居，直到万历十二年再次出仕。“自去岁归

里，将故第授与弟世懋，复修凉风堂、尔雅楼及西三书舍。园成后，世贞以兹胜当与人人共之，

尽发园之扃，不复拒游客，己亦常与来者同游相狎。”
[19]441

万历七年，“始为小祗园作记文，并定

名曰弇州园”
[19]471

 

王世贞长居弇山园，且开放园林许人游览，使张元凯有机会加深与王世贞的交游。《伐檀斋

集》序曾多次提到张元凯到弇山园拜访王世贞。如王世贞《伐檀斋集序》：“彼睥睨于其僚舍，

而数从余于东海上，不以余之侘傺龌龊而有倦心，意者其有真嗜也。”
[13]序2

魏学礼《伐檀斋集

序》：“而左虞去王中丞百里所，而数过海上，从王中丞游，其知慕事者若此。”
[13]序5

张元凯与王

世贞相关的十六首诗中，有十一首提及“弇山园”之名，且大都描写了弇山园宴会和宴会上宾主

作诗的情景。张元凯与王世贞之间的两组赠答诗，一组为张元凯《春日宴弇山园呈琅琊长公》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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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世贞《承左虞兄过访赠余长歌感激用壮聊尔志荅》（《伐檀斋集》卷四），另一组为王世贞

《看左虞与仲德姪轰饮》与张元凯《弇山堂与王仲徳饮长公有作率尔奉同》（《伐檀斋集》卷

九）。从诗题可知两组诗都作于弇山园的宴会之上。据此，我们可以推知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

主要集中于万历四年至万历十二年间，交游的主要场合即弇山园，交游形式以参与弇山园的宴饮

集会为主，并在集会上进行诗歌创作与交流。 

除诗歌外，王世贞与张元凯还有书法上的交流。王世贞《有明三吴楷法序》列举三吴擅长楷

书者之名时，吴郡共举五十八人，其中便有“曰指挥使张元凯”。
[10]卷五十16b

在词翰风雅盛行的吴中

地区，张元凯能够在王世贞遴选的楷书家中占据一席之地，可知其书法亦有造诣。 

 

4. 张元凯与王世贞的交游心态 

 

在人际交往中，交往双方的心态对交游关系有重要的影响。作为古代文人交际的重要形式，

赠答唱和是交际双方在同一时空中的直接互动，往往能直观地表现出交游时的想法，但也可能因

为应酬的属性而隐藏一些微妙的心态。张元凯和王世贞之间的赠答诗也存在上述特征，分析赠答

诗中的细节有助于我们理解二人在交往中的心态。前文提到张元凯与王世贞有两组赠答诗，即张

元凯《春日宴弇山园呈琅琊长公》
[13]卷四 33

与王世贞《承左虞兄过访赠余长歌感激用壮聊尔志答》
[13]

卷四 33b-34
，以及王世贞《看左虞与仲德姪轰饮》

[13]卷九 33
与张元凯《弇山堂与王仲徳饮长公有作率尔奉

同》
[13]卷九 33b

。下文将对这两组诗歌进行分析。（限于篇幅，原诗省略） 

首先是第一组诗。由诗题可知，张元凯诗为某年弇山园的春日宴会上赠予王世贞。该诗前四

句以赞美王世贞与弇山园开篇，先将王世贞比作名士张良与谢安，又赞弇山园之美，如同道家相

传的海中仙山，由此奠定了该诗的总体基调。开篇后的前半部分以写弇山园为主。其中“珠帘翚

阁白云中”至“萧瑟峥泓不可言”八句，极尽描写弇山园的景观之曲折繁复、清幽雅致。随后四

句则以“烟霞草木”“山水音”写弇山园隐居生活的自然闲适。“春宵花月欢为剧”至“何必平

泉醒酒石”四句写弇山园中众人集会欢宴的场面。而这部分看似只写园林，实则包含对主人品味

高雅的赞美。诗歌后半部分则转至自述和对王世贞隐居的看待之上。张元凯叹息自己落魄穷困的

处境和不为人所理解的品格。“葛彊头白无推择，常伴清游山季伦”二句用山简葛彊之典
[4]396

，张

元凯以山简比王世贞、葛彊比自己，借此写自己在宦途失意后常在弇山园参与宴饮之事。而“终

使揶揄满人口，青蝇白璧亦何有”二句或暗示张元凯追随王世贞的做法在当时曾遭遇一些中伤，

而其终并不改爱好诗酒的本色。最后八句为张元凯对王世贞因被弹劾而闲居的宽慰，王世贞此时

的隐居固然是顺应时势，但亦只是暂时，未来将如谢安一般东山再起、身名俱泰。末二句中，

“冥鸿”本义为高飞的鸿雁，后多比喻避世远引。此处或指王世贞在弇山园的闲居生活虽然在诗

酒中度过，但其心事却在归隐之外，似有猜测王世贞出仕之心的意味。 

王氏酬答之诗则主要分为三个部分。前半部为“张侯若乳虎”至“时复扁舟下娄水”十八

句，主要写张元凯怀才不遇的生平经历和尚气节轻声利的性情品格。后半部分以张元凯到访并赠

诗为转折，主要为对张元凯诗歌的评价和对其经历的感慨。王世贞以“易水”比张诗，写其诗具

有慷慨悲壮的总体特点。“虹云缭绕气郁浡，珠玑错落光纵横”则是用盛大之虹光和错落的珠玉

来形容张元凯之诗文辞华丽而富有气势。随后，诗歌转入对张元凯际遇的感慨。王世贞为张元凯

的怀才不遇而心神震动，“生欲槌周子南床，死欲掘顾元公冢”则用周邵与丘灵鞠两人出仕而不

称意之典
[4]482-483[11]889

，指责上位者不能发现张元凯的才能，未使其人尽其才、才尽其用。“嗣宗见

忌双眼色，宣明可憎一面孔”二句用阮籍与谢晦皆有高才，却因性情遭到排斥的典故
[2]1361[7]1310

，类

比张元凯在宦途上的挫折。最后一段则连用两个关于酒的典故，写张元凯之好酒。“汝莫学，灌

将军，我非窦家老秃翁”三句用灌夫“使酒骂座”的典故
[8]2845-2856，写张元凯也如灌夫一般易于酒后

言行失态。末四句则用费长房与壶仙典故
[1]2743

，写张元凯好酒善饮，失意之时便似费长房跳入酒壶

一般耽溺于饮酒。 

第二组诗由王世贞先作，张元凯“奉同”。王诗以阮咸和张翰两位晋代著名饮者代称其侄王

仲德与张元凯，描写了二人的对饮场面：两人相遇便只饮酒，半醉之时仍狂饮不止，不一会便饮

尽大量酒水，两人的身体也随醉酒而歪斜。王世贞遂在末二句中感叹想要留客却酒水将尽，不知

如何是好。张氏在酬答中则称自己爱好参与宴饮以至于无暇作诗，“茂世百船聊尔耳，巨源八斗

竟如何”句，写张元凯自认好饮，即便是毕卓、山涛等古代善饮之士亦不放在眼中。与王仲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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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酒量相当，因此双方都能在对饮中尽兴，而张元凯解释自己之所以行为放纵，是因为主人在礼

数上的宽容，言语中表达了对王世贞的感谢。至于这场对饮，张元凯尚且要与王仲德分个高下。 

可以看到，张元凯在第一首赠诗中表达了对王世贞与弇山园的赞美，自述个人的遭遇与操

守，并宽慰王氏遭弹劾后的闲居。作为自下而上结交的一方，这样的诗歌内容正符合张元凯的身

份和立场，相对比较常规。诗中提到自己多次来拜访王世贞，引起了他人的嘲弄，或许是被人认

为利用与王世贞的交往求取声名，而张元凯对此做出了辩解，他认为作诗与饮酒都是自己本色的

表现。由前文生平可知，张元凯自宦途失意后，便放弃功名而游于酒人，而在他与其他人的交游

诗中都可以看出他想要在气节和作诗上获得知音的愿望。如张元凯在赠予黎民表的《酬黎户部见

赠》中写“愧我燕然无计勒，可堪执御老词场”
[13]卷八 11a

，表示自己在作诗上仍有可取之处。顾愿

《张侯行赠左虞都尉》中“丈夫有怀自激烈，何嗟独未逢知音”
[13]卷四 45a

，也正写出了张元凯对知

音的渴望。或许正是因此，张元凯在与王世贞交往的过程中亦以狂放酒人的形象出现，即使王世

贞在赠答诗中对此略有微词，他也依然希望展现自己真实的一面。若为求名而结交王世贞，交往

策略的选择上可能会更加稳重，而无须冒可能被王世贞厌恶的风险。尽管主观上或许并未以求取

声名为目标，但获得王世贞的赏识客观上为张元凯带来了诗名。 

相较之下，王世贞在赠答诗中表现出的心态要更加复杂，主要表现在对张元凯酒人之姿的态

度和对张氏诗歌的评价上。王世贞在《伐檀斋集序》中形容张元凯的饮酒姿态：“至于命亲知浮

大白，鲸吸牛饮，飞不及停，居然高阳酒人也。酒后耳热，慷慨谈说天下事，或意有所不可，白

眼骂坐，皆稍稍避去。”
[13]序 1a

可知张元凯饮中的言行堪称酒狂。因此，王世贞相对委婉地在赠答

诗中表现出了对张元凯好酒任气的不满。如在写张元凯与王仲德对饮一诗中，王氏以夸张的方式

将张元凯纵饮的场面写得犹如奇景，诗题中的“轰饮”指大饮，而略带不雅之义，与文人雅集的

气氛并不相符，诗歌末句“将耻吾罍奈若何”看似调笑也隐含无奈意味。 

而对张元凯酒狂言行的不满在酬答之七古中则表现得更加明显。“汝莫学，灌将军，我非窦

家老秃翁”三句在以灌夫比张元凯的同时，还提到自己并非魏其侯窦婴，对应的是西汉时期魏其

侯与灌夫的交往。魏其侯与灌夫交好，灌夫曾数次为维护魏其侯得罪丞相武安侯田蚡。其为人刚

直好酒，后又在宴会之上使酒骂座，武安侯因此以骂坐不敬弹劾灌夫。魏其侯与武安侯素有嫌

隙，后也因维护灌夫的骂坐行为而被降罪。尽管灌夫酒后无状是直接原因，但二人遭遇的核心实

在于得罪当朝丞相。而由王世贞的经历来看，其这一时期之所以被弹劾而解职归乡，正是因为得

罪首辅张居正，与此典故颇有相似之处。因此王世贞此处或许也有担心张元的骂坐之举遭致祸事

之意。在诗中如此运用这一典故，已经略带劝诫意味。 

尽管张元凯在王世贞面前展现其本色，但酒狂形象也影响了王世贞对张元凯诗才的认识。王

世贞在赠答诗中称赞了张元凯的诗才，并将张元凯列入“四十子”之一，但直到张元凯去世之

后，王世贞才在《弇州续稿》卷十八中这首祭奠张元凯之诗
[10]卷十八 2

中表露出与张氏相交时的真实

心态。该诗题目中提到“余犹以酒客卤莾遇之”
[10]卷十八 2a

，可以看出正是酒人形象，影响了王世贞

对张元凯的认识。“后稍出其诗，余稍稍称善，然不觉其异也”
[10]卷十八 2a

，说明王世贞总体上认可

张元凯之诗，但并不十分高看。王世贞《四十咏》小序中提到“诸贤操觚而与余交，远者垂三

纪，迩者将十年，不必一一同调，而臭味则略等矣。”
[10]卷三 10b-11a

而张元凯“其所读书，必西京后

而开元前，其于格务跻于武德贞观，而稍稍柔之以齐、梁之月露，其语务出于不经人道，宁有瑕

璧而无完珷玞”
[13]序 1

，可见张元凯的读书和作诗大致符合王世贞的复古理念。而“仅居四十人之

一”，可知王世贞对其交游者有高下分别，若非“还从凿落误深知”，对张氏的评价当应更高。

由此来看，当初赠答诗中对张元凯诗的称赞或存在些许应酬意味。 

张元凯的武官身份在其与王世贞的交游中也常被提及。王世贞曾道：“吾居恒怪夫脱胄珥貂

者，例不能为文语，即有之，而若沈始兴之授口，曹竟陵之险步，偶然之所发，亦噏呓幸中

耳。”
[13]序1b

可见王世贞亦认为武人一般缺乏文学素养，但在“四十咏”中，王世贞称张元凯：

“时平介胄间，风雅亦一诣。我怜张将军，摆脱谢流辈。”
[10]卷三15

说明他认可张元凯的诗歌水平高

出一般武人。而在整个交游的过程中，张元凯通过宴饮集会、诗歌赠答的方式参与交游，这正是

文人圈社交的基本规则。张元凯依靠自己的辞赋学养，完全基于文人的社交规则来进行交往，除

了任职身份以外实际与文人并无太大区别。而这或许也是张元凯能够打破一般文人对武人的偏

见，融入到王世贞交际圈中的原因之一。王世贞也在凭吊诗中写到“岂为兜鍪宽自狎”，可见王

世贞并没有因为张元凯的武官身份而区别对待于他，张元凯的武官身份对交游的负面影响实际不

如酒狂形象带来的严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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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结语 

总的来看，王世贞与张元凯一为当时的文坛盟主，一为不得志的地方武官，在“重文轻武”

的时代风气下，这无疑是一场身份差异巨大的交往。但我们通过研究可以发现，地方世袭武职的

家世决定了张元凯的身份乃至其坎坷的生平经历，而在时代风气和父亲张建节的影响下，张元凯

积淀了深厚的诗书学养，并能够按照文人的规则参与到交游活动当中。尽管放纵的酒狂形象影响

了王世贞在张元凯生前对他的接受程度，但张元凯诗歌创作本身的质量和特色是最终打动王世贞

的关键，并为其赢得了流传于后世的诗名。张元凯和王世贞这样的特殊身份人物之间的交游能够

体现出明代文人交游的多样性，而二人交游的始末和交游中的心态也启示我们，只有通过分析留

存的赠答诗等文献深入到交游过程的细节之中，才能真正把握其内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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燉煌 講經文에서의 唱에 관한 一考

연소영1)

*

｢目  次｣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2. 강경문의 일반적인 구조 및 經-白-唱

3. 강경문에서의 唱의 내용

4. 나오며

참고문헌

【 국문초록 】
燉煌文獻들은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燉煌遺書, 燉煌寫本이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는 돈황문헌 중 講經文의 經-白-唱의 구조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창에 대해 고찰한 것이
다. 강경문의 창은 그 내용이 강경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강경문에 나타
난 창의 언급과 불경 문장을 지칭하는 표현, 운문과 창의 관계, 강경의 의식절차를 살펴 창의 내용을 고
찰하고자 했다.

1. 들어가며

燉煌文獻들은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燉煌遺書, 燉煌寫本이라고도

불린다.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이러한 문헌들을 지역적 특성에 의미를 두어 ‘돈황문학’이라 하기도 하는데, 
돈황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문학은 크게 燉煌講唱文學, 曲子詞, 通俗詩歌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산문과 운
문이 조합된 강창문학은 다시 講經文, 變文, 詞文, 話本, 故事, 賦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1) 전병윤은 ‘돈
황불교고사류 강창문학’을 變文類, 講經文類, 押座文類 중 강경문류로 보았으며,2) 조명화는 ‘강창류 돈황
사본’을 講經과 轉變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세분화했다.3) 이밖에도 많은 분류가 있으나 돈황문학에서의 명
칭, 개념, 범주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인 문제이므로 본 발표문에
서는 일반적인 강경문 관한 내용보다는 강경문에 나타난 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이 발표문은 필자가 기존에 진행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보충한 것으로,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음을 밝힌다. 해당 논문은 ｢敦煌 ｢金剛般若波羅密經講經文｣에 대한 불교문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2025.

1) 정광훈, ｢中�韓�蒙 목련 고사의 그림서사 비교 연구 —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 그림두루마리 재구성｣, 중국소설논총, 
2020, 3-4쪽.  

2) 정병윤, ｢敦惶講唱文學中佛敎故事類作品之硏究｣, 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8, 14-68쪽.
3) 조명화, 佛教와 敦煌文学, 서울: 이회, 2003,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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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돈황 강경문에 나타난 전환구인 將唱來4) 뒤에 나오는 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
하는 데 있다. 연구 범위는 돈황 강경문 중 長興四年中興殿應聖節講經文(p.3808), 金剛般若波羅蜜經講經

文(p.2133), 佛說阿彌陀經講經文1(p.2931), 2(p.6551), 3(p.2955), 妙法蓮華經講經文1(p.2305), 2(플루크365
호), 3(p.2133), 4(符盧格編365호), 維摩詰經講經文1(p.4571), 2(p.3872), 3(p.3972), 4(p.2292), 5(p.3079), 6(符
盧格編252호), 7(燉煌零拾), 雙恩記(플루크96호), 佛說觀彌勒菩薩上生兜率天經講經文(p.3093), 父母恩

重經講經文1(p.2418), 2(北京河字12호), 盂蘭盆經講經文(돈황권자32호)으로 연구를 진행했다.5)

2. 강경문의 일반적인 구조 및 經-白-唱

불경은 일반적으로 序分, 正宗分, 流通分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강경문들은 일반적으
로 불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금강경강경문은 앞 부분이 궐문이라 강경문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 불설아미타경강경문 에서도 “이 경전을 해설하자면,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서분이고 다음은 정종이며 그 뒤가 유통이다(將釋此經, 且分三段, 初乃序分, 次則正宗, 後乃流通)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경의 구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6) 강경문에 따라
경의 일부만을 강경하기도 했으나, 기본 구조는 같다.7) 
강경문은 강경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경전문구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經-

白-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때 경문은 설명할 내용의 문장 전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에서 …까
지(…乃至…)’ 등의 문장을 이용하여 일부만 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경문의 설명 부분의 가장 보편적인 표
기와 함께 그 구조를 살펴보면, ‘經云, …乃至…’→ 산문→운문(운문 말미에 ‘창장래’라는 전환구)→ 다시
‘經云, …乃至…’의 순환구조이다.  산문과 운문, 백과 창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와 관련해 설명하
겠다. 
돈황 강경문은 변문이라는 이름 속에, 혹은 속강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강경문의
창에 대한 연구도 돈황 강경문 연구 속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강창’의 형식을 강경문의 經-白-唱으로 설
명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鄭振鐸이 中國俗文學史8)에서 돈황문헌을 모두 변문으로 보고, ‘강창’
의 ‘강’을 산문, ‘창’을 운문으로 보았는데, 현재까지 강경문의 백 부분을 불경을 설명한 산문으로, 창 부
분을 운문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을 집적한 가장 근래에 나온 박사
논문 두 편을 보아도, ‘경’을 인용된 경전구절, ‘백’을 경전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산문, ‘창’을 산문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운문으로,9) 산문을 ‘강’으로, ‘운문’을 창으로 설명10)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찍이 孙楷第가 ‘창장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이 게송 말미에 붙고 그 다음은 반드시 ‘經云’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 세글자는 ‘唱經’을 촉구하는데 있음에 의심할 바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창경’을 ‘경
문을 읊으며 목청 높여 노래하는’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경문을 가려뽑아 誦하는 것’으로, ‘詠經’, ‘轉讀’과

4) 창이 나온다는 전환구는 이외에도 唱將羅羅, 唱將羅, 唱將將, 唱唱羅, 唱看看 등이 보이는데, 이들을 아울러 본 발표문
에서는 편의상 가장 많이 쓰인 ‘將唱來’로 표기하기로 한다. ‘인용공식구’라는 용어는 빅터메이어 지음, 정광훈・전홍
철・정병윤 옮김, 당대변문, 서울: 소명출판, 2012, 186쪽 참고.

5) 黄征, 张涌泉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敦煌变文校注, 서울: 소명출판, 2015. 번역문에 있어 일부 수정이
나 가감이 있음을 밝힌다. 佛說阿彌陀經講經文2와 佛說觀彌勒菩薩上生兜率天經講經文(p.3093)에는 전환구가 나타
나지 않으나,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위해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6)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4, 113, 179쪽.
7)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1, 109쪽.
8)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北京: 商務印書館, 2005, 245-250쪽.
9) Sinae Kim, “Preaching Buddhism in Medieval China_Sutra Lecture Texts, Rituals, and Manuscripts”, Princeton University, 

2024, 42쪽.
10) 黃喚平, ｢燉煌文獻妙法蓮華經講經文硏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6,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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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보면 강경문에 기록된 경문을 읊는 것을 ‘창경’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11)

이렇듯 지금까지 강경문의 강창과 관련하여 운과 창의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있었으나, ‘唱將

來’, 즉 창이 나오는 전환표기 뒤에는 아무런 내용도 강경문에 나와있지 않았기에 운문 뒤에 나오는 내용
에 대해서는 인용된 경문인지 다른 창인지 알 수 없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돈황 강경문의 경, 백, 창에서
백인 산문과 운문 뒤에 창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 하였으며, 이는 운문 뒤에 기재된 불경 인용문이 아닌
설명의 대상인 불경 문장으로 보았다. 이에 관해 다음 장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창의 내용이 강경한
내용에 해당하는 각각의 불경의 경문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3. 강경문에서의 唱의 내용

1) 강경문에서의 직접적 언급

  돈황 강경문에서 경문을 창한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긴 운문 중에 창의 내용
을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제 아래에 한 경문이 있으니
   부모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대중들께선 마음을 가다듬고 합장하십시오.
   이제 경문을 창하겠습니다.
   今此向下一唱經, 欲度父母報恩處.
   大衆好生合掌着, 經文有卽唱將來.12)    

위의 인용문 A는 우란분경강경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서 ‘經文有卽唱將來’, 즉 ‘경문을 창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경문이 노래로 불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경문을 ‘一唱經’이라고
지칭하고, 다른 강경문에서도 경문을 설명하면서 해당 경문을 ‘此唱經文’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13) 특
히 묘법연화경강경문1, 2에서는 거의 모든 引經文, 즉 강경문에서 인용한 불경 뒤에 ‘此唱經文…’이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경문 자체가 창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특히 묘법연화경강경문의 인
경방식은 경문을 그대로 옮겨 인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강경문의 引經 방식이

불경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乃至…”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문장의 앞부분과 끝부분만 이용한 경우
가 보편적임을 감안하면14) 경문을 인용한 부분을 창으로 보기 어렵다. 

2) 운문의 문학적 기능과 창의 내용

강경문은 인용한 경문을 산문으로 설명한 뒤, 운문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운문 마지막에 ‘창
이 나온다(唱將來)’ 라는 전환구가 나오는데, 이러한 운문의 기능과 관련해 이 부분을 유마힐강경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孙楷第. ｢唐代俗講軌範與其本之體裁｣, 敦煌變文論文錄上, 臺北: 明文書局, 1985, 73-74, 101-102쪽. 이 외에도 한운진
은 창부분이 운문으로 보았으나, ‘창장래’라는 후렴구가 매 단락 붙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世俗化된 金剛經 金剛般若

波羅蜜經講經文 小考｣, 중국학논총, 2010, 102쪽 참고.
12)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5, 467쪽. 불경의 원문은 모두 高麗大藏經本( 父母恩重

經제외), 번역은 불교학술원의 번역문((https://kabc.dongguk.edu, 舊 한글대장경)을 따랐으며, 일부 수정이나 가감이 있
음을 밝힌다.

13) 특히 금강경강경문, 묘법연화경강경문1, 2, 유마힐경강경문, 부모은중경강경문 등에서 보인다.
14) 장춘석, ｢敦煌 講經文의 引經 방식 연구｣,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1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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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햇볕은 하늘의 달과 함께
   언제나 하늘에서 밝고 깨끗하게 [만물을] 비춘다.

   해와 달에 광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맹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C. 나계범왕이 인도하기를 청하며
   말을 하는데 [그] 창이 곧 나온다.

(B) 日光兼與天邊月, 常向天邊多皎潔, 

   非於日月沒光明, 自是盲人不分別. …(中略)

(C) 螺髻梵王請指引, 分明更說唱將來. 15) 

위에 인용한 운문 B, C는 하나의 운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한 것이다. B부분이 설명하
는 부분을 유마힐경강경문에서 경문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보면 “경전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그 생
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에서 ‘해와 달이 어찌 청정하지 않는가?’까지(經: “佛知其念, 卽告之言”, 乃
至 “日月豈不淨也” 云云).”인데, 같은 운문의 말미인 C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
음에 설명할 내용의 인경문인 “경전에서 말하기를, ‘그때 나계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불
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에서 ‘마음이 높고 낮고 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지 못하므
로 이 국토가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까지(經: ‘爾時螺髻梵王語舍利弗, 勿昨是意, 謂此佛土以爲不淨”, 
乃至‘心有高下, 不依佛惠, 故見此土爲不淨耳.’).” 중에서 나계법왕이 나오고 일러주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
내용만 보아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경 방식으로 말미암아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도, 양자의 내용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유마힐소설경경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b.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곧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

이 왜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장님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
다, 세존이시여. 이는 장님의 허물일지라도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
이 중생의 죄 때문에 여래의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여래의

잘못이 아니니, 사리불아, 나의 국토가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c. 그 때 나계범왕(螺髻梵王, Brahm Skhin)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부

처님의 나라를 깨끗하지 못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부처님
의 불국토가 깨끗하기가 마치 타화자재천궁[自在天宮]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제가 보
기에 이 나라[土]는 언덕[丘陵]과 험한 구덩이[坑坎]와 가시밭[荊]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흙과
돌과 온갖 산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계범왕은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에는 높고

낮은 차별[高下]이 있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를 보고 깨끗하지 않

다고 할 뿐입니다. ….”
(b.)佛知其念,卽告之言: “於意云何? 日月豈不淨耶, [而盲者不見?” 對曰: “不也. 世尊, 是盲者過, 非日

月咎.” “舍利弗, 衆生罪故, 不見如來佛土嚴淨,非如來咎, 舍利弗, 我此土淨,而汝不見.”]
(c.)爾時, 螺髻梵王語舍利弗: “勿作是意,謂此佛土以爲不淨. 所以者何?我見釋迦牟尼佛土淸淨.譬如自

在天宮.” 舍利弗言: “我見此土,丘陵、坑坎、荊蕀、沙礫、土石、諸山,穢惡充滿.」螺髻梵言:「仁者

心有高下, 不依佛慧故, 見此土爲不淨耳.”16)

위에 인용한 유마힐소설경 b, c는 각각 유마힐경강경문의 B, C부분과 연관된다. B에서 해와 달이

15)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5, 20-26쪽.
16) 고려대장경 K0119유마힐소설경 b, c는 V09 P0979b10L∼P0979b21L로 이어지는 내용임.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
은 강경문에서 인경한 부분임.

- 44 -



2025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秋季聯合學術大會

하늘에서 깨끗이 만물을 비추는데, 맹인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운문으로 설명하고, 같은 운문
의 말미인 C에서는 다음에 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계법왕이 인도하기를 청하며 말
을 하는데 그 창이 곧 나온다’는 운문 C의 설명과, 이어서 설명할 불경 c가 나계법왕이 사리불에게 불국
토의 청정함을 깨우쳐 인도하는 내용임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운문이
다음에 올 불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창이 곧 나온다(將唱來)’라는 전환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불경 문장이 곧 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강경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云云’으로 표시되었을 뿐인 [ ]에
해당하는 불경 문장이 있음과 강경문에서 [ ]부분도 포함하여 설명되고 있음을 보면, 창으로 불러진 내용
이 불경 b 전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경문에서 이러한 형식을 반복하
여 사용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인용문 A를 다시 살펴보자. 뒤에 이어지는 강경문 내용이 “경문에 이르기를 ‘목련은 부모
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젖 먹이신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다’(經云: ‘目連欲度父母, 報乳脯(哺)之恩.’)”
인데, 이에 해당하는 불경의 내용 또한 일치한다. 운문에서 소개한 ‘이제 아래에 한 경문이 있으니 부모님
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부분(今此向下一唱經, 欲度父母報恩處)’이라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바로 운문에서 소개한 내용에 해당하는 불경 문장이 창으로 나옴을 알 수 있다. 우란분경강경
문은 앞부분만 설한 매우 짧은 강경문이고 인용한 불경의 문장 또한 짧아서 이러한 특징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일부 강경문의 경우, 긴 설명으로 인해 창과 경문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묘
법연화경강경문2의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일체중생희견보살은 기꺼이 고된 수행을 함에 일월정명덕여
래의 가르침 속에서 정진 수행하며 일심으로 부처에게 빌었다. 그렇게 1만2천 년이 지나자 현일체색신삼
매를 얻었다. 이 삼매를 얻자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생겼다(經雲[云]: ‘是一切眾生喜見菩薩, 于日月淨明德

佛法｢中｣精進修行, 一心求佛. 滿萬二千歲已, 得現一切色身三昧. 得此三昧已, 心大歡喜).’”와 “경전에서 말하
기를,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온갖 색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삼매[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을 수 있었
던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었던 덕분이니,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經云: ‘即作念

言: 我得現一切色身三昧, 皆是得聞妙法經力. 我今當供養日月淨明德佛及法花經’).”’17)사이에 경전을 인용한

내용이 셋, 이에 따른 운문이 넷이 있어 혼란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많은 내용의 서술
과 운문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경문의 바로 앞의 운문 말미에 “이 삼매를 얻게 되리라 알 수 없었으니 무
엇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지 그 창이 곧 나오리라(未審既能得此定, 作何報賀(荷)也唱將來.).”라는 다음
경문의 소개가 나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경 설명 속에서 창이 나온다는 전환구의 규칙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18) 운문이 다음에 올 불경 내용을 소개하고 창이 나옴을 밝히는 것은 공통적이며, 이로써 창
의 내용이 곧 다음에 올 불경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문의 문학적 기능, 즉 앞서 설명한 불경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다음 불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역
할은 강경문만 보았을 때는 구분이 쉽지 않다. 해당 불경을 모두 외우고 있거나, 불경을 옆에 두고 비교
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나며, 내용이 파악되면 비로소 운문에서 자연스럽게 창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강경문에 나타난 강경 순서를 보면 불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산문으로 뒤이어 설명한 후, 운문에서 다시
쉽게 혹은 불교의 교리에 맞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운문에서 뒤이은 다음 불경의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17)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4, 244-252쪽. 이에 대한 불경원문은 강경문에 인용된 문장
과 일치한다. 고려대장경 K0116묘법연화경』6권 V09 P0788a12L∼P0788a18L

18) 창장래라는 전환구가 나오지만, 강경문에 이어 다음에 오는 인경문이 “如是”, “我聞”, “一時” 와 같이 짧은 단어로 이
루어진 경우도 있다. 대조결과, 해당 불경에 대응하는 내용도 강경문의 인경문과 같다. 이런 경우 창의 내용을 이러
한 몇 글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후속연구로 삼겠다. 유마힐경강경문1,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
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5, 334-379쪽; “如是我聞. 一時,” 유마힐경소설경 K0119, V09P0977a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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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창으로 다시 이어진다. 창으로 경문을 노래한 뒤 해당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뒤따르는 ‘經-白(散-
韻)-唱’, 혹은 ‘講(散-韻)-唱’의 반복 순환구조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읽을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순환에 대해 강경의식의 순서와 관련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창의 내용이 경문임도 고찰해보기로 한다.

3) 강경의 의식절차와 강경문의 창

강경의 의식절차와 관련하여 조명화는 그의 책에서 南北朝時代 무렵의 강경은 승단 내의 정식강경, 포
교를 위해 승속을 가리지 않고 개방하는 강경, 그리고 開題大會라는 이름으로 제목만을 설명하고 공덕위

주로 설하는 강경 세 가지로 구분했다. 강경의 의식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본강 전에 梵唄를 하고 押座文

을 설하며, 경전의 題名을 창하고 경전 제목을 설명하는 등의 형식이 있기도 하다. 본강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나면, 마무리로 회향발원을 하고 解座文을 설한다. 금강경강경문에서는 정
종분, 유통분, 그리고 짧지만 해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서분만을 인용하여 강설하거나 정
종분의 일부만 이용하여 강설한 강경문도 있다.19)  
세 가지 강경 형식 중 정식 강경의 기본 형식에서 講師와 都講의 역할을 살펴보자. 강경의 의식 절차
중 本文을 강설하는 本講 형식은 講師와 都講 두 사람이 高座에 올라 서로 마주보고 앉은 다음 도강이

먼저 경전의 문구를 唱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강사가 강설하기를 반복하는 형식이었다. 강경회에서는 법사
혼자서 경전을 강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문구를 좋은 목소리로 창하는 한편 법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 도강이라는 직책을 반드시 두었다. 법당의 전면 양쪽에 높은 법좌를 설치해 두고 마주보고 앉은 다
음, 도강이 먼저 경전의 문구를 창하면 법사는 그 부분을 받아서 강설하고, 법사의 강설이 끝나면 다음
부분의 경전문구를 창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이다.20) 
이렇듯 도강이 경전의 문구를 창하면 강사가 강설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강경’이었다. 강경문을 대입하
여 살펴보면 도강이 경문을 창하면, 강사가 경전의 문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운문
으로 설명한 뒤 이어지는 뒷 내용을 소개하며 창이 나옴을 역시 운문으로 밝힌다. 그러면 뒤이은 경문을
다시 도강이 창하는 것이 반복 순환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창이 먼저 나오고 경문의 해설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 부분이 궐문인 강경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묘법연화경강경문3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가 가능하다. 강경문이 시작되는 첫머리를 보면, 먼저 운문으로 관음보살의 공덕을 讚한 뒤 이

어지는 경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운문을 마무리 지으며 계속된 운문으로 창이 이어짐을 밝히고 뒤이어

경문이 인용되고 있어,21) 강경문에서 본격적인 경문의 설명인 본강에서는 창으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강경문의 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경문에서 창의 내용은 운문이나 인경문이 아니며, 다음에
설명할 부분의 불경 문장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문의 강경범위나 특징, 강경형식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와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연구로 삼겠다.   

4. 나오며

돈황의 강경문은 일찍이 불경의 내용을 평이하고 얕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가가 낮았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불교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강경의식에 사용되고 불경의 내용을 신도나 일반 대중들이

19)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1, 107-109쪽.
20) 조명화, 《불교와 돈황의 강창문학》, 이회, 2003, 78-91쪽. 
21) 장용천・황정 교주, 전홍철・정병윤・정광훈 옮김, 앞의 책, 265-267쪽. <묘법연화경강경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
속연구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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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특히 여러 불경의 난해함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불경을 설명하는 주석서들도 난해함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
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더욱이 어려운 불경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강경문은 본격적으로 불경을 일
반대중에게 설명한 가장 불경에 근접한 문학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강경문을 주석서와 비교하거나
창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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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摘要 】 

 

《诗经·小雅·沔水》一诗笔墨凝练，自古难解，历代诗家众说纷纭，其中《毛

诗正义》所主张的“规谏宣王”说广受支持。笔者基于阐释学理论，对《毛诗正义》

中的《沔水》阐释展开研究，梳理了毛《传》、郑《笺》、孔《疏》所述“规谏宣

王”说的异同，阐明了“规谏宣王”说在文本逻辑、阐释目的、阐释原则和方法方面

的合理性，讨论了这一说法在阐释视角和阐释主体性、阐释尺度方面存在的问题，并

在此基础上提出“周王忧乱”说，试图为理解《沔水》提供新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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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诗经·小雅·沔水》篇幅短小，传世版本仅有三章，二章章八句，一章章六

句，合计二十二句，其中缺少具体的时、地、人信息，是公认的难解之诗。《诗经原

始》称“其诗词意于宣王前后诸诗大不相类，故难诠释，姑阙之以俟识者”。[1]历代

诗家对《沔水》的解读，鲁洪生先生主编的《诗经集校集注集评》一书一共概括出了

规谏宣王说、宣王乞言于群后说、忧乱说、朋友相戒说、诸侯相戒宗周说、畏谗说、

刺懿王说、大夫忧谗说、责难宣王说、阙疑说十类题解观点。[2]近年还有学者指出

《沔水》难解原因有三，一是错简、遗简，二是用谜语较多，三是没有交代任何的创

作背景，并从流水和飞隼两个意象着手，称《沔水》是一首“忠贞不渝的爱情诗”。
[3]

在历代诸家所持的观点中，“规谏宣王”说支持者甚多。毛《序》中称“《沔水》，

规宣王也”。郑玄也在笺注中说：“规者，正圆之器也。规主仁恩也，以恩亲正君曰

规。《春秋传》曰：‘近臣尽规’。”孔颖达则言“作《沔水》诗者，规宣王也。”[4]

随着经学的演进，《毛诗正义》逐渐经典化，其观点对后世诗家阐释《诗经》产生了

深远的影响。按照“规谏宣王”说的观点，则《沔水》的创作视角必是臣下或诸侯的

视角，对于此，后世诗家亦有人对此提出质疑，如《诗经通释》中说：“诗中但有规

其亲友止乱之意，恐非规王之诗也。”[2]从毛到孔，《沔水》“规谏宣王”说的是怎

样形成、发展的？这一观点是如何产生的？是否能够自圆其说？《沔水》的创作视角

真的是自下对上吗？本文聚焦《毛诗注疏》阐释《沔水》的“规谏宣王”说，尝试在

阐释学视域下分析其阐释生成的原因与逻辑，并就《沔水》的创作视角提出己见。 

2. 毛《传》、郑《笺》、孔《疏》中的“规谏宣王”说 

1.毛亨、毛苌提出“规谏宣王”说 

“《沔水》，规宣王也。”毛亨、毛苌在诗序中用简洁明了的语言说明了《沔

水》的诗旨，而毛《传》传文主要从三个层面对《沔水》一诗进行了阐释。一是字词

层面，解释了一些字词的含义，包括“沔，水流满也”“不迹，不循道也”“弭，止

也”“惩，止也”；二是诗法层面，他在“沔彼流水，朝宗于海”的传文中点明了比

兴手法的使用，说这句话写的是“水犹有所朝宗”；三是揭示了一定的诗义，点明

“邦人诸友”指诸侯，“兄弟”指同姓臣，京师相当于诸侯之父母等，“沔彼流水，

其流汤汤”是“言放纵无所入也”，“鴥彼飞隼，载飞载扬”是“言无所定止也”，

“我友敬矣，谗言其兴”则是“疾王不能察谗言也。” 

可以看出，虽然毛亨、毛苌指出了“流水”“飞隼”的一些比兴意义，在最后给

出了一个比较明确清楚的规谏内容，即规劝宣王察辨谗言，但从全诗的传文来看，毛

亨、毛苌的传文比较简略，对《诗经》的阐释多限于字词及句意，阐释尺度比较谨

慎，并没有十分详细透彻地说明《沔水》全诗的论述逻辑、实指内容以及它们如何指

向规谏宣王这一主题。总的来说，毛亨、毛苌更像“规谏宣王”说的提出者，率先点

明了这一结论，但在论述上留下了较多阐释空间。 

2.郑玄具体阐释“规谏宣王”说 

郑玄生活在东汉末年，是汉代经学的集大成者，对多部儒家经典进行了笺注，他

对《诗经》《周礼》《仪礼》《礼记》的注解都在后世被奉为正注，“以传入经”，

对后世影响深远。所谓《毛诗传笺》，主要是对毛《传》进行笺注，郑玄在此书中对

《沔水》一诗中的每一句都进行了阐释。在题解中，他着重对“规”字进行了阐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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并“以经注经”，引用了《春秋传》中“近臣尽规”的说法，表明天子近臣确实有规

谏之责。第一章中，他指出“朝宗”二字在礼法中的特别意义，“诸侯天子曰朝，夏

见曰宗”，所以主张“沔彼流水，朝宗于海”说的是“水流而入海，小就大也”，在

此处是比兴手法，喻指诸侯朝见周天子也应该像水一样，即是说诸侯朝见天子也是理

所应当、符合天理的，而“鴥彼飞隼，载飞载止”则是说隼想飞就飞，想停就停，是

暗喻“诸侯之自骄恣，欲朝不朝，自由无所在心也”。对于第一章后四句“嗟我兄

弟，邦人诸友。莫肯念乱，谁无父母”，他认为“我”指的是周王，这句话是站在周

王的立场上，嗟叹那些同姓异姓的诸侯自恣不朝，没有人念及这会乱了礼法，并以父

子关系喻君臣关系，说明为臣之道就是要“事父以事君”，你们这些诸侯是父母所生

啊，为臣之道，不正是要用对待父母的态度对待君王吗？阐释第二章时，他更是继续

将诗义与诸侯关联，称前六句是喻指“诸侯奢僭，既不朝天子，复不事侯伯”“诸侯

出兵，妄相侵伐”“诸侯不循法度，妄兴师出兵”，最后表达了“我”对此情况的担

忧，“我念之忧，不能忘也”。及至第三章，郑玄说“鴥彼飞隼，率彼中陵”的意思

是隼依着山陵而飞翔是它的常理，在诗中是喻指诸侯守其职、遵从法度是他们的常

理，“民之讹言，宁莫之惩”则是指当时社会环境不好，有小人散播虚假的流言，却

没有人去制止。而“我友敬矣，谗言其兴”则被他解读为“言诸侯有敬其职、顺法度

者，谗人尤兴其言以毁怨之，王与侯伯不当察之”，并称其中的“我”指周王，

“友”指诸侯，意即诸侯中有遵纪守法的被小人谗言中伤，周王与诸侯却没察觉。 

可以看出，郑玄是以诸侯的行径为线索串联起了《沔水》全诗的诗义，认为“流

水”“飞隼”“兄弟”“邦人诸友”“友”都是指诸侯，而诗中两度出现的“我”则

都是指周王，全诗先后描述了部分诸侯不守法度和部分守法度的诸侯受到谗言攻击的

现象，最后落脚到周王不察谗言的问题上。如果说毛亨、毛苌对《沔水》的阐释是

“点到即止”，给出了结论但读者读《沔水》时仍会有一种“雾里看花”之感，那么

郑玄在《毛诗传笺》中就将“那层窗户纸”也给戳穿了，对错暂且不论，他比较清楚

具体地阐明了他的理解，让后来人从字面上就能基本明白他所阐释的诗义。 

3.孔颖达等注解“规谏宣王”说 

《五经正义》的编撰和《开成石经》的凿刻是唐代经学史上的两大里程碑性的事

件，而《五经正义》正是由孔颖达主持编撰，其中就包含《毛诗正义》。从篇幅来

说，孔颖达的疏文比此前的传文、注文要更长一些；从内容来看，《毛诗正义》主要

是对毛《传》和郑《笺》的疏解，其所持观点主要是延续毛、郑而来。不过，虽然都

主张“规谏宣王”说，《沔水》的疏文中也不乏一些与毛、郑所述略有差异或在其基

础上有所延伸的见解。 

为避免累赘，笔者在此不再对相同观点过多叙述，而主要指出这些微妙的差别所

在，以凸显《沔水》阐释中“规谏宣王”说的流变，并呈现孔《疏》之观点。第一章

中，疏文指出“沔水”形容水之满，在此处有喻指“诸侯强盛”之义，这是毛《传》

所未点透、郑《笺》所未提及的，他还在郑玄引《大宗伯》中“诸侯天子曰朝，夏见

曰宗”说法的基础上补充了《大宗伯》注的阐释，并新引入了《禹贡》“江、汉朝宗

于海”的说法及其注解作为新证据，进一步巩固了“沔彼流水，朝宗于海”喻指“诸

侯亦当朝宗天子”的观点。而关于“嗟我兄弟，邦人诸友”一句，孔颖达延续了毛

《传》认为兄弟指同姓，邦人诸友指异姓诸侯的说法，对邦人诸友的说法含义进行了

详细的阐释，并言及为何先责兄弟，再责邦人诸友，指出郑《笺》在此处是将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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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责之”。在阐释“莫肯念乱，谁无父母”时，孔颖达说：“若然，则谁无父母

乎？何者？人皆生于父母，臣之道，资于事父以事君，故京师者，诸侯之父母，何为

补遗事父母之道事京师也？诸侯自恣如是，王不能禁，所以规王也。”他将毛《传》

和郑《笺》的说法整合到了一起，以郑《笺》阐释毛《传》说法的原因，又回到经

文，将其中暗含的意义阐释得更加详细、澄明。更为关键的是，他补充了这种阐释与

毛、郑所赞同的“规谏宣王”说的关联，揭示了这一章与诗旨的关系，这是毛、郑所

没有做到的。第二章中孔颖达基本是延续了郑玄的观点，没有补充新见，而是注重阐

释某些郑《笺》中看似和毛《传》不同的说法，解释其与毛《传》说法的关系。而在

第三章中，孔颖达则和第一章一样进行了较多的补充阐释。对于“鴥彼飞隼，率彼中

陵”，他在郑《笺》注出的诸侯守法是其常这一层意思的基础上，与郑《笺》在第二

章所提及的“诸侯出兵，妄相侵伐”现象进行了关联，点明这句话恰是在说“诸侯之

不可起行妄伐，犹飞隼之不可飞扬妄作也”，完善了第二章与第三章的逻辑关联。在

“民之讹言，宁莫之惩”两句的疏文中，孔颖达对郑笺提到的“诈伪交易之言”进行

了解释，称这会导致两家相互怨怼，并指出诸侯不守法的现象，并不只是因为他们自

恣，还因为这样的小人谗言，把第一章、第二章所说的现象与谗言进行了关联，这也

是毛、郑所未作出的阐释。而在最后的“我友敬矣，谗言其兴”中，他在毛、郑的说

法上进一步补充、延伸，指出谗言会使诸侯更加不守法，并总结称“此篇主责诸侯之

自恣，因疾王之不察谗也。先责下而后刺上，欲规王令禁察之”，点明了“责诸侯”

的意味，而毛《传》和郑《笺》中未有此说。 

总的来说，孔颖达一是对已有的阐释进行了进一步疏解，二是对毛、郑未提及或

未点透的地方进行了补充阐释，其主要贡献是解释了一些传笺未尽之意，将传笺进行

了统合，修补了论述的逻辑链，使之更加清晰、完整、严密。需要注意的是，孔颖达

在最后指出的“先责下而后刺上”，其实已经较毛《传》中简短的“规宣王也”“疾

王不能察谗言也”多了一层“责下”的意思，虽然郑《笺》也一定程度暗示了“责诸

侯”这一层意义，但其并未点出“责诸侯”亦是诗旨的一部分，并且是“主责诸侯之

自恣”，趁机规谏周王，所以这一点是在《毛诗正义》出来后才被清晰揭示的，孔颖

达也正是以此为诗旨才将三章之间的逻辑疏通。也就是说，“规谏宣王”说发展到孔

颖达这里，其实已然变成了“责诸侯而规宣王说”。 

3. 为何以“规谏宣王”说阐释《沔水》？ 

1.文本逻辑：《诗经》排布与宣王时期背景 

对于“为什么是宣王”这个问题，诸多诗家从文本内容的出发寻找逻辑关联，并

进行了阐释。他们认为，宣王作为周代中兴之主，他上位之后“忧乱”等也一定程度

符合文本中“心之忧矣，不可弭忘”的情感态度，如戴溪就曾在《续吕氏家塾读诗

记》中说：“《沔水》，属王之乱，诸侯莫朝。宣王中兴，诗人戒诸侯以来朝，其末

因以规宣王也。”[2]张次仲《待轩诗记》中也曾有相关的按语，指出宣王在位后期渐

生怠惰之心，所以诗人作诗以规谏宣王：“宣王初年，精勤政治，不藉千亩，而后怠

心渐萌。诗人以为此人心所繇失，乱几所繇伏，故托于告友以讽王，主于敬以胜怠

也。”[2]范家相《诗瀋》中则引用历史记载道：“为不朝之人作劝戒，而所以规王者

益切。史载宣王杀杜伯而非其罪，《国语》言阳叔达周新于晋国，是信谗明证”[2]，

称宣王曾有听信谗言误杀杜伯的事迹，与诗中“民之讹言”“谗言其兴”的描述相

符。此外，小雅内容上主要侧重战争、祭祀、礼乐、王政，《沔水》之前的多首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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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宣王时期的篇目，这样的观点普遍为诗经学界所接受，因此就《沔水》在《诗经》

中所处的位置而言，“规谏宣王”说也具有一定的合理性。 

2.阐释目的：经学的政治性 

李春青教授曾将经学阐释的目的概括为“通经致用”，即“阐释经典主要是为了

实际的社会功用，不是为学术而学术。”[5]他所提到的这种社会功用，其实主要就体

现在政治上。周公制礼作乐后，礼乐文化成为周代文明的核心，因此，《诗经》中的

诗歌诞生的时代，尚处于诗、乐、舞一体的时期，因此其中的诗篇与先秦时代的礼乐

文化息息相关，其中不少诗篇的创作从一开始就具有一定的政治性。后来，孔子嗟叹

感慨“礼崩乐坏”，坚持讲习六艺，传播儒家思想，在百家争鸣的时代产生了较大的

影响力。及至汉武帝“罢黜百家，独尊儒术”，儒家思想被正式确立为国家的统治思

想，经学的地位也随之变得至高无上。《诗经》作为“五经”之一，其注解工作以及

注解它的人也不可避免地受到时代背景的影响，因此或多或少地存在服务国家政治的

目的。孔颖达主持编纂《毛诗正义》更是由皇帝直接授意的行为，其目的是依然是维

护和统一政权的意识形态，因此编纂完成后也被作为科举考试的“官方教材”在全国

范围使用。因此，无论是《诗经》的创作、诗在周代的用途，还是汉唐注诗的阐释目

的，都与经学的政治性息息相关。无论是毛亨、毛苌，还是郑玄、孔颖达，作为一代

儒者，他们都不可避免地或者有意识地从政治角度、经学角度去理解诗经，故他们所

阐释的“规谏宣王”说必然带有服务政权统治这一前提，符合经学阐释的政治目的。 

3.阐释原则与方法：微言大义，比兴赋义，以典注经 

李春青教授指出，“‘微言大义’说堪称经学阐释学的一个纲领性原则，它规定

了经学阐释的基本指向。其核心含义是：孔子在删述六经时以隐晦的形式为之注入了

深刻而重大的义理，重新找回这些义理乃是经学阐释的主要任务。”他还提到，汉代

的经学阐释学正是在“微言大义”说这一经学基本原则的指导下对“五经”进行意义

建构，而出于《诗经》与《春秋》的不同，“经学家们依据诗歌的特点想出了借‘比

兴’以赋义的绝妙办法”，但汉代经师在阐释时也存在“过度阐释”甚至是“强制阐

释”。[5]纵观郑玄对《沔水》一诗的阐释，我们也能看到他运用“比兴赋义”的方

法，以“流水”“飞隼”喻指诸侯进行全诗的意义建构，并遵循“微言大义”说，进

一步阐释了“规谏宣王”说，也沿袭了“诗言志”的阐释传统。而流水、飞隼和诸侯

的关联，是毛《传》所没有的，这一层关联的建构也埋下了过度阐释的嫌疑，对此，

笔者将在后文详论。除此之外，郑玄和孔颖达注疏《毛诗》时还运用了“以典注经”

的方法，如引入《春秋传》《大宗伯》《禹贡》的材料对《沔水》第一章进行注解。 

4. 再议《沔水》“规谏宣王”说 

1.阐释视角：是否真的只有规谏的角度？ 

郑玄和孔颖达曾表达出“臣之道，资于事父以事君”的观点，而郑玄的笺注指出

“汤汤，波流盛貌。喻诸侯奢僭，既不朝天子，后不事侯伯”，而“则飞则扬，喻诸

侯出兵，妄相侵伐”，孔颖达也说“鴥然而疾飞者彼飞隼，则已飞而不息，则又加之

游扬，妄相击害。以兴彼自恣之诸侯，则已不朝天子，则又加以出兵，妄相侵伐。”

私以为在周代的礼乐文化环境之下，不朝天子已是极大的不敬之举，如果已经到了诸

侯擅自出兵的程度，那几乎是天下大乱了，如果当时的社会礼制已被破坏至此，这些

不循法度的诸侯或臣子显然不会“事父以事君”，遑论采用上书、作诗这种遵从周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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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方式来规劝宣王，并在其中用“嗟我兄弟，邦人诸友”“我友敬矣”这样的口吻来

书写，更不会为这样的局面忧心忡忡，担心那些莫须有的传言没有人制止。即使不是

那些不敬王上、妄自出兵的诸侯写的，而是天子近臣或者仍然遵循法度的诸侯视角所

书，在这种情况下，难道不应该首先责备那些不敬周王、不循礼制的诸侯吗？何以毛

《传》、郑《笺》都只说“规宣王”而只字不提“责诸侯”呢？如此一来，其实就更

应该偏向于孔颖达所写的“主责诸侯之自恣，因疾王之不察谗”才能勉强说得通，即

使真如孔颖达所说，“诸侯自恣如是，王不能禁，所以规王也”，诸侯自恣到了妄相

侵伐的程度，天下动荡至此，乱世出现谗言再正常不过，但其根源在于诸侯之乱，为

何如此大的一个乱局之下，规劝周王的内容却不是主张周王先平乱，而是警惕小人谗

言？若是诗旨为规劝宣王，又为何郑玄、孔颖达将诗中出现的“我”解为周王，为何

一首规劝周王的诗里会出现周王视角的描写？假如将“我”解为诸侯，对“周王”称

“兄弟”并用“谁无父母”来规谏，是否有僭越之嫌？因此笔者以为，郑《笺》中大

量着墨的诸侯自恣行为其实已经偏离了郑玄主张的“规谏宣王”说的视角，存在自相

矛盾，将第二章起兴的句子与诸侯朝见、出兵相关联，证据亦有些不足，更多是出于

主观的比兴赋义，存在过度阐释的嫌疑。而如果按照孔颖达的说法，那就意味着《沔

水》一诗其实也已经不纯然是以下对上的规谏视角，其中还包括一部分从周王视角出

发责难诸侯自恣的内容，且在前后文的描述中也存在视角转换的矛盾性，最终落脚到

规谏宣王警惕谗言其实是有一些抓小放大、不合逻辑的。 

2.阐释主体性和阐释尺度：是否真的疏不驳注？ 

笔者以为，虽然“规谏宣王”说有其合理性，但郑玄的笺注所传递的对诸侯不朝

天子、妄自出兵这等不循法度的行为的批判其实已经与他所单纯主张的“规谏宣王”

说自相矛盾，而这一层对诸侯自恣行为的揭示也是郑《笺》相对于毛《传》的最大不

同，体现了郑玄的阐释主体性。正如杨金花在她的《〈毛诗正义〉研究：以诗学为中

心》一书中所指出的，在孔颖达之前，陆德明和颜师古的著述已经“使得《诗经》的

底本和音义都有了统一的标准”，因此孔颖达的阐释目的主要是对毛郑存在分歧之处

进行疏通，“使论归一定，维护《诗经》的经学地位”，他本人对此也有明确的认

识，故而在疏解中严格遵循“疏不破注”的原则。[6]孔颖达发现了毛郑阐释《沔水》

时的不同，秉承着“疏不驳注”的想法在疏解此诗时进行了逻辑描补。从这一点来

说，他的阐释目的就具有一定的局限性。而且他虽然努力遵循“疏不破注”，却也未

能完全避免。李春青教授曾指出：“尽管经学家有所谓‘注不驳经，疏不驳注；不取

异义，专宗一家’的说法，但在实际的传注过程中，意义的建构是随处可见的。这就

意味着，经学的传注即是经学阐释的主要方式。”[5]事实上，经孔颖达疏解之后的诗

义，其实也已经增加了一层“责诸侯”的意味，体现出了孔颖达的阐释主体性，可以

说对原本毛《传》、郑《笺》的注解有了一定的打破。 

3.新的阐释可能：“周王忧乱”说 

从周王或者“代王言”的视角理解《沔水》，诗义也是贯通的，这也与小雅诸篇

大多都从王之视角展开的规律相符。首先，从内容来说，《沔水》中有明显的劝诫、

担忧之辞，如“莫肯念乱，谁无父母”“心之忧矣，不可弭忘”“民之讹言，宁莫之

惩”，因此历代《诗》家所陈规劝、忧乱、畏谗之意是合理的，但到底是谁在担忧动

乱、畏惧谗言、发出劝诫又是谁被规劝，原文文本却并未明指。然而，从周王视角理

解，全诗可译为：“河水虽然弥漫，最终都朝着大海流去，游隼虽然飞得很快，但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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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途中也有休息的时候，可叹我的兄弟、乡亲、朋友们却没有人想到去制止丧乱，大

家谁没有要担心的父母呢？河水弥漫，奔腾无际。游隼疾飞，飞扬不息。想到有的人

不遵循法度，我坐立不安。心里的忧思久久不能消除。游隼疾飞，沿着山陵。民众中

流传的谗言，没有人去制止。我已经做到友好、尊重了，这些谗言还是甚嚣尘上。”

毛《传》有言：“京师者，诸侯之父母也。”周王这一身份称诸侯为“兄弟”“诸

友”体现了他的友好，也是最有权力用“父母”这样的比兴来劝诫人的。同样地，周

王的口吻与“民之讹言”的说话者也很匹配，“我友敬矣”亦传达出了他的态度——

我已经做到友好、尊重了。或许因为社会已经开始动乱，周王的权力有所式微，他也

不能特别直白、特别严厉地指责，所以借流水和飞隼的起兴，婉转地指责那些本应

“朝宗于海”的诸侯现在言行“不迹”，放任流言，然后表达了自己的担忧，又用

“嗟我兄弟，邦人诸友”“我友敬矣”的态度来表示自己把诸侯们当朋友、兄弟，希

望他们也遵循“事父以事君”的古道，停止不合礼制与法度的行为，平息社会流言。

综上所述，笔者以为《沔水》应当和小雅中大多数篇目一样，是一首从周王视角写作

的诗，其中的规劝之意是自上劝下，担忧之意是王忧天下之乱、王忧民众之讹言，其

中暗含的是周王对诸侯的不满与指责。同时可以看出周王此时并没有反求诸己，此时

的君臣关系虽然还在称兄道友，但实质上已经不再“兄友弟恭”了。 

5. 结语 

总之，毛亨、毛苌的诗序和传文中对《沔水》的阐释比较精简，阐释尺度比较谨

慎，而郑玄大胆采用了比兴赋义的方法，将诸侯不朝天子、妄自出兵等现象引入《沔

水》的阐释体系，存在自相矛盾、过度阐释的嫌疑。孔颖达虽然发现了郑玄解释中一

些存在漏洞的地方，但他遵循“疏不驳注”的宗旨，致力于统一毛郑的分歧，因此他

并未对郑《笺》观点进行大幅改动，只是对传、笺进行了一些补充阐释，并进行了逻

辑上的描补，经他疏解后，《沔水》的诗旨已然由“规谏宣王”说发展成“责诸侯而

规宣王”说。笔者以为，“规谏宣王”说的合理性在于经学的政治性、“微言大义”

说这一经学阐释原则和《沔水》文本与宣王时期的贴合度，但它在阐释视角、阐释尺

度及主体性等方面也存在一定的不合理之处。对于此，笔者提出“周王忧乱”说这一

阐释思路，认为它是代周王而作，彼时周王式微，力有不逮，诸侯言行放纵，故诗中

蕴藏着周王对天下乱局的担心、对百姓谗言的畏惧、对诸侯恣肆的不满及规劝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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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여성 SF 작가 비교 연구

-하오징팡( )의 「접는 도시( )」와 정세랑의 『지구에서 한아뿐』를
중심으로-

고경나1)

*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분할된 공간
3. 팽창하는 공간
4.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중을 대표하는 여성 SF 작가인 하오징팡(郝景芳)과 정세랑의 대표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년 휴고상을 수상한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접는 베이징이
라는 상상력을 통해 폭로한다. 
미래의 베이징은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접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고안한다. 베이징을 세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공간은 자본과 사회적 지위 등 사회 계층 구조와 관

련을 밀접하게 맺는다.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세밀한 관찰력으로 냉엄하게 그려낸다. 반면, 
정세랑은 『지구에서 한아뿐』에서 외계인과의 로맨스라는 감성적인 소재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자본주
의의 구조에 편입하기 어려운 젊은 여성, 그리고 의류 재활용 수선을 하는 주인공 한아를 통해 여성주의
적 유토피아를 상상한다. 남자친구인 외계인의 몸을 구성하는 망원경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구에서 한아뿐』의 공간은 끝없이 팽창한다. 
한중 여성 SF 작가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서 자본주의가 압축적으로 성장한 양국이 가지는 갈등과 부
작용을 SF 소설의 타자성과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 살펴본다.

1. 서론

SF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풀어내는 장르이다. 이러한 이유로 SF와 타자성에 대
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중국은 류츠신(劉慈欣) 등을 필두로 오래전부터 SF 소설에 관한 관심이 꾸
준히 이어져 왔으며 류츠신과 하오징팡(郝景芳), 두 명의 휴고상 수상자를 2년 연속으로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1) SF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한국 또한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2010년대 이후로 SF 소설이 대중

  *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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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양국 모두 여성 SF 작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은 SF 
장르를 통해 대안적 삶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
불러들여' 이들을 중심에 세운다. 
하오징팡과 정세랑은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SF 작가로 이들의 작품을 통해 각 나라가 가
지는 모순을 엿볼 수 있다. 하오징팡은 2012년에 발표한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에서 자본주의가 가지
는 한계를 공간이 접히는 베이징이라는 은유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어느 미래의 베이징은 불어나
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 정책의 하나로 베이징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베이징 시민들은 생활한다. 제1공간이 펼쳐지면 나머지 두 공간은 접는 식으로 베이징에서 생활하는데 문
제는 시간과 공간의 배분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3공간에 사는 하층민
은 제일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낮에 생활할 수 없다. 작가인 하오징팡은 제3공간 주민인 라
오다오(老刀)를 그가 존재할 수 없는 밝은 대낮으로 밀어 넣고 정세랑은 『지구에서 한아뿐』이라는 작품
에서 미지의 외계인을 지구로 불러들인다.
사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SF란 장르는 굉장히 남성적인 장르로 여겨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F란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장르로 SF 작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
관을 독자들이 믿게끔 만드는, 즉 개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치밀한 과학적
지식을 끌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2)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심하는 이성으로 중무장한 채 세계관을 설
정하는 것이 1980년대 혹은 1990년대의 경향이었다면 최근 여성 SF 작가들은 다양한 대안적 삶을 제시한
다. 
이 글에서는 두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접는 도시」, 『지구에서 한아뿐』을 통해 작가가 양국의 사회
적 모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작품 모두 SF 소설이 가지는 소외된 자에 대한 문
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자본주의가 집약적으로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신 그 부작용이 사회적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을 대표하는 두 작가는 자
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하오징팡은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예리

한 시선을 들이대고 정세랑은 지구를 벗어나 전 우주로 공간을 팽창함으로써 이상적 세계를 구축한다. 
2000년대에 들어 SF가 대중적 장르로 자리잡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가운
데 한중 SF 소설을 비교하는 몇몇 의미 있는 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딩징이의 「한・중 여성 SF소설
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로」와 진아구, 김지혜
의 「한·중 SF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비교 연구 ― 김초엽과 하오징팡(郝景芳)을 중심으로」가 있다.3) 
본 발표문은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공간을 어떻게 작품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논의하도록

한다.  

1) 류츠신은 2015년 『삼체(三體)』(2008)로 장편 소설 부문을 수상했고 하오징팡은 2016년 「접는 도시(北京折疊)」(2012)
로 중편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2)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로 과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소설이다. 최근에는 약어인 SF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
지만 과학 소설로 번역하여 쓰는 경우도 다수이다. 고장원은 SF의 규칙 하나를 “과학 소설은 과학적 근거가 전제되
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초기 SF 소설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데 그 이유는 황당한 동화나 판타지 소
설로만 비추어질 우려에 의한 것이다.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북크크, 2016, pp. 205-207

3) 딩징이, 「한・중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

로」, 『한중언어문화연구』, no.73, 2024. 
   진아구, 김지혜, 「한·중 SF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비교 연구 ― 김초엽과 하오징팡(郝景芳)을 중심으로」, 『국제
한인문학연구』, no. 3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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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된 공간

「접는 도시」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공간이라는 장치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준다. 흔히들 말하길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들 말하지만4)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
다. 더불어 자본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은 더더욱 권력과 밀착될 수밖에 없다. 사실
공간과 권력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은희에 따르면 사회 구조는 여러
계층과 집단 간의 거리 및 위계질서를 공간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주거는 그러한 사회 구조의 공간적 배

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라고 한다. 5)

하오징팡은 특유의 냉엄함으로 「접는 도시」를 통해 주거 공간이 어떻게 재배치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미래의 대도시 베이징은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새로운 도시 정책을 발표한다. 이 정책은 베이징을 3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이 순차적으
로 펼쳐져 해당 공간의 주민들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하오징팡은 도시의 지리적 형태를 고정
하는 것 아니라 유동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킨다. 즉, 베이징을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으
며 베이징이 완전히 접혔을 때는 마치 차가운 금속의 정육면체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요한 공간만 펼쳐 그 구역의 주민들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접는 도시’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의 한쪽 면은 제1공간이고 500만 명이 산다. 
할당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다. 제1공간이 휴면에 들어가면 대지가 뒤집힌다. 
대지의 반대쪽은 제2공간과 제3공간이다. 제2공간의 인구는 2500만 명이고 둘째 날의 아침 6시
부터 밤 10시가 할당된다. 제3공간에는 5000만 명이 살고 있다.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의 아침 6
시까지를 산다. 그런 다음 제1공간으로 돌아간다.6)

책의 내용에 따르면 제1공간에 사는 주민들은 주로 국가의 지도층이다. 그리고 제2공간은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인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제3공간에 사는데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
자들이거나 혹은 불법 장물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주인공 라오다오(老刀)는 쓰레기 처리공으로 그
의 아버지도 쓰레기 처리공이었다. 라오다오의 아버지가 쓰레기 처리공이 된 이유는 새로이 탄생하는 접
힌 도시 베이징에 남으려면 어떻게든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쓰레기 처리공은 고
된 중노동이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했고 라오다오의 아버지가 마침내 쓰레기 처리공이라는 일자리를 얻

었을 때 “기쁜 나머지 사흘을 내리 축하하며 보냈다.”7) 라오다오는 비록 제3공간의 쓰레기 처리공이지만
그가 처리하는 쓰레기는 제3공간의 쓰레기만이 아니다. 제1공간, 제2공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제3
공간으로 넘어온다. 각 공간 간의 이동은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데 쓰레기만은 넘어올 수 있다니 이
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없을 수 없다. 
라오다오는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딸과도 같은 탕탕(糖糖)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제2공간으로의 잠
입을 시도한다. 라오다오는 결국 제1공간으로까지 잠입하게 되는데 이동의 자유가 있는 쓰레기가 마치 라
오다오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다. 하오징팡이 배경으로 삼는 것은 미래의 베이징이며 공간이 접힌다는

4) 데카르트는 공간을 마치 매트릭스와 같은 균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안은희,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
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vol. 20, no. 4, 2011, p. 38)

5) 안은희, 「주거에서 발생하는 공간-권력에 대한 담론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 p.41

6)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22
7)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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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매우 생소할 듯 하지만 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는 그 모습만 미래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은 리얼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하오징팡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베이징의 CBD8)에서 얻었다고 한다. 수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권자, 피로해 보이는 사무직 노동자들, 그리고 보안 직원, 배달원, 미화원들이 모두
CBD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맞물린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 이들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를
뿐 사실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9) 특히 보안 직원, 배달원, 미화원 등과 같이 사회적 하위
계층을 비가시화 처리해 버린다. 하오징팡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접는 도시라는 은유를 통해
물질화시켰다. 
원칙적으로 제3공간 주민은 아침을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라오다오는 제1공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낮을 목격한다. 

창밖으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창밖의 햇빛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태양이 노란색이 아
니라 흐린 흰색이었다니!10)

라오다오는 단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태양이 천천히 솟아오른다. (중략) 라오
다오는 일어서서 태양 쪽을 향해 뛰었다. 그는 그 희미해져가는 금빛을 붙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푸른 하늘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의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다. 일출이 이토록 매혹적
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1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접는 도시에서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시간마저 정하고 이들의 감각, 행동양식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공간은 하나의 정체성이다. 하오징팡
은 라오다오의 ‘쓰레기’ 같은 정체성을 통해 장소의 고착화를 깨뜨리고 유동적인 성질을 강조한다. 김봉연
은 이런 라오다오의 모험이 곧 정치의 의미를 어렴풋하게 파악하게 하고 고정된 정체성의 거부와 부조화

를 지향하면서 인간관계를 다시 소환한다고 하였다.12)  
「접는 도시」는 미래 베이징을 통해 계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냉엄한 현실을 고발한다. ‘접는 도
시’는 단순히 지리적인 분할을 넘어, 공간이 곧 거주민의 시간, 감각, 그리고 정체성을 결정하며 하오징팡
의 작품 속에서 베이징은 과학이 이상적으로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전

환13)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축소되고 단절된 디스토피아로 나타난다. 

8) 베이징의 중심업무지구를 가리킨다.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준말이며 차오양구(朝陽區)에 위치해있으며 CCTV를 비
롯하여 각종 금융, 미디어, 상업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Beijing Central Business District, 위키피디아 백과사
전,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Beijing_central_business_district&oldid=1231821259, 검색 일자: 2025.09.23)

9) 任冬梅, 「從科幻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 『南方文壇』, vol 6, 2016, p.48
10)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30
11)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33
12) 랑시에르는 장소에 알맞은 격식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한편, 개인에게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부여된 장소를 변경하려는 행위를 정치라고 명명하였는데 라오다오의 공간 이동 경험은 주어진 자리를 벗어남

으로써 정치적 성격을 띤다. (김봉연,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본 이동과 ‘정치’의 관

계」, 『비교문화연구』, vol.59, 2020, pp. 86-97) 다시 자신의 자리인 제3공간에 돌아온 라오다오는 자신이 쓰레기장
에서 기른 탕탕을 보며 인간적 감성을 회복하며 탕탕을 위해 살아갈 내일을 다짐한다. 탕탕을 쓰레기 장에서 주은

것으로 미뤄볼 때 탕탕 또한 라오다오와 같이 표류하는 쓰레기의 운명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 하나의 공간이 접히고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 활동을 작품 속에서는 전환 ( 轉換 )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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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팽창하는 공간

하오징팡이 SF적인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담아냈다면 정세랑은 이와 반대의 전략
을 취한다. 정세랑은 『지구에서 한아뿐』에서 우리의 일상에 바로 미지의 존재를 침투시킨다. 외계인과
의 사랑이라는 다소 말랑하고 대중적인 소재로 일상과 외계의 거리를 좁히며 주인공 한아와 외계인 경민

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계인과 같은 타자의 존재를 생각해보게 한다. 하오징팡이 공간
을 분할함으로써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했다면 정세랑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떠돌면서 언제든지 변화

하는 정체성으로 대안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라오다오와 한아 모두 쓰레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라오다오가 쓰레기 처리공이라면 한아는 '환생'이라는 업사이클링을 전문으로 하는 수선집을 운영
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작가가 작품에서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한아는 남자친구 경민과 11년째 사귀고 있지만 둘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경민은 한아에 따르면 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어딘가 붕 떠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처럼 경민은 또다시 여행
을 떠났고 다시 돌아온 경민은 어딘가가 달라져 있었다. 사실 그 정체는 외계인으로 40퍼센트의 광물로
이루어진 어떠한 생명체였다. 사실 생명체라기 보다는 무기체의 조합과 같은 "아름다운 구조물"이었다. 14)

"망원경은 몸의 일부로 만든 것이라서, 본체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스스로 움직여, 대개는
어떤 일관성 없이 그저 산발적으로 우주의 곳곳을 비추고 있지. 그런데 내 망원경은 달랐어. 깨
어나서 내가 잠든 동안 어디를 비췄는지 체크해보면 꼭 비슷한 지점을 스쳐갔더라고. 지구에서
도 아주 좁은 면적을.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 그래서 한동안 잠들지
않고 계속 그 근처를 살폈지. 곧 망원경이 뭘 보고 있었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웃기지? 나보다
내 망원경이 더 먼저 널 사랑한 거야." 15) 

마음이 아니라 망원경이 먼저 사랑했다는 대목에서 유기체와 유기체 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기체와 유

기체의 사랑이라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대안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다운 구조물의 사랑이 어쩐지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외계인은 한아에게 다가가기 위해 남자친구인 경민을 추적한다. 
그리고 마침 경민이 여행을 떠난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우주여행 여행권과 경민의 신체를 교환하자

고 제안한다. 그렇게 외계인은 경민으로 변신하고 한아에게 경민으로서 다가가게 된 것이다. 
참으로 특별한 사랑이지만 이상하게도 한아와 경민의 사랑은 매우 일상적으로 느껴진다. 현실과 상상이
촘촘하게 얽혀들면서 독자들은 어느새 타자와의 조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라오다오가 자신이 존재
해서는 안 될 제1공간에 침입하여 공간의 분할만큼이나 엄격한 자신의 고정된 위치를 느꼈다면 한아는
지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외계인을 만나면서 지구적 삶, 즉 가부장적 삶의 한계 그 너머를 알게 된다. 
그 안에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 맥락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경민의 가족들도, 대단한 우정을 과시하던 친구들도 경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한아는 그 부분에서 솔직히 섬뜩함마저 느꼈다. 완전히 태양계
밖으로 사라졌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알아차린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니. 
원래의 경민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16) 

14)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p. 98-99
15)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01
16)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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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은 지구 밖을, 아예 태양계 밖을 떠나서야 자신다움을 찾았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세랑은 이를 여성주의적 대
안 세계로 풀어낸다. 그녀가 대안 세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의 한계와 억압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대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상세하게 구현한다.17) 하오징팡이 돋보기를 들이민 것처럼 라오다오의 생활을 세
밀하게 묘사한다면 정세랑은 망원경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탐구한다. 
한아는 경민과 함께 망원경으로 우주 곳곳을 살핀다.

"어째서 우주 전체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거지? 지구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잖아."
"미안, 기왕이면 부자 외계인이면 좋았을 텐데 가난해."
그러고는 경민은 망원경을 틀어 먼 곳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중략)
"하지만 전 우주가 자본주의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니까. 새로운 노력들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이 가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구도 재밌는 샘
플이니 어쩌면 여기서 아주 다른 대안이 탄생할지도 모르고."18)

이 대목에서 정세랑의 이상주의적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오징팡과 정세랑 모두 자본주의의 한계에 동
의하는 바지만 하오징팡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정세랑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4. 결론

본 발표문은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와 정세랑의 『지구에서 한아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중 여
성 SF 작가들이 어떻게 타자를 작품의 중심에 세워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지 살
펴보았다.
먼저,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는 자본주의의 계층적 폭력을 물리적 공간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폭로
한다. 미래의 베이징을 세 개의 계층 공간으로 나누고 그들의 생활하는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설정
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미세한 구조적 불평등이 미래에는 가시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접는 도시, 베이징은 인구 폭발의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해결했으며 그런 만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도시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위 계층을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하

고 그들의 삶을 극도로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은유이다. 알튀세르가 지적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작동하는데19) 라오다오를 비롯하여 접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그 공간만이 전부인 세상에 살므로 그러한 불평등조차 못 느끼

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오징팡이 그려내는 디스토피아에서는 상위 계층의 시간과 공간이 곧 권력의 독점
임을 증명한다. 
반면, 정세랑의 『지구에서 한아뿐』은 또한 자본주의의 여러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자본주
의라는 시스템에 편입되기 힘든 소수자인 여성 주인공 한아를 통해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한다. 
한아는 남자친구는 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가부장제에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재화를 소비하기

17) 최정온, 「여성주의적 변신, 돌봄을 위한 마법 -여성주의 장르로서 정세랑 소설과 돌봄 정치-」, 『인문과학연구』, 
vol.51, no. 1, 2025, p. 230

18)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p. 158-159
19)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웅권 옮김, 『재생산에 대하여 :자크 비데 서문』, 동문선, 2007, pp. 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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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활용을 업으로 삼는 여자다. 그녀는 원래 남자친구인 경민의 모습을
한 외계인을 만나고 그의 몸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한아의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다. 그러면서 하오징팡
이 고착화된 공간과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면 정세랑은 유동하는 정체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세월이 아
주 많이 흐른 다음 원래의 경민이 잠시 지구에 돌아와 만나게 되는데 원래의 경민은 이제 엑스라는 이름

으로 불린다. 작품의 초반부에 외계인을 계속해서 경민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면 돌아온 엑
스에게는 이제 경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꺼려진다. 왜냐하면 "언제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한아가
사랑하는 존재"2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세랑의 유토피아에서 고정된 정체성은 없고 그것은 언제나 가
변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두 작가가 모두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두 작가

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다. 「접는 도시」 속에는 제3공간 출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제1공간
에 사는 것을 허가받은 라오거(老葛)가 등장하는데 그는 자본주의를 낱낱이 고발한다. 

"하지만 문제는 땅을 비우고 사람이 남아도는데 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지. 서
구권에서는 개인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여서 일자리를 늘렸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활력이 없
어. 알겠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철저히 줄이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것이었지. 이해하겠나? 밤 시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다는 말이야. 이 방법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뭘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회하층계급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찍고 돈을 쓰는 일은 전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화하지. GDP는 올라가지만 사회 하
층의 물가는 오르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거라고." 
라오다오는 알 듯 말 듯했다. 그러나 라오거의 말투가 신랄하고 차갑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
다.21)

차가움이 하오징팡이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오징팡의 방식이라

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떻게든 이상 세계를 찾는 것이 정세랑의 방식이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SF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동시대 동아시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자
본주의, 가부장적 사회 등 사회 구조가 가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동아시
아 여성 SF가 타자성을 통해 현재의 모순을 해체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장임을
입증한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심화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주류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작
가들이 '시스템 바깥의 존재'인 타자를 호출하여 현실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SF 장르가 본질적
으로 가지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은 20세기 가장 변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므로 사
회적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양국의 여성 작가들이 창작한 SF 소설들을 통해 그 복잡성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난다, 2019, p. 193
21)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2018,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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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무협영화를 일별하고, 역대 주목할 만한 작품과 감독 및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무협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계의 인식 및 한국형 무협

영화의 지향점과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1. 正名, 이름을 바로 해야 한다

. 우리 한국에도 무협 매니아가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장도 웬만큼 된
다. 예를 들어 한국에도 무협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많고, 소위 무협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들도 많다. 필
자의 지인도 무협 소설을 몇권이나 출간한 무협 소설가이다. 만화 <열혈강호>는 30년을 이어가며 지금도
연재되고 있다. 웹툰 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 무협 만화가 랭크 되어 있다. 필자도 최근에 <앵무살
수>라는 무협 웹툰을 재밌게 본 바 있다.

  자 그런데 영화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이 좀 다르다. 일단 한국에서는 무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것 같다. 대개 액션 사극, 액션 시대물이나 혹은 그냥 시대극이나 액션물 등으로 지
칭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딱 정해진 호칭이 없다. 무협이라는 호칭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
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몇 년간 지속되다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충주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국
제 영화제가 “충주 국제무예영화제”였다. 왜 “무협”이 아니라 “무예”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소설이나 만
화 등에는 무협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반면, 영화는 왜 쓰지 않을까. 

  일단 무협이라는 이름에는 중국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즉 무협영화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중국이 연상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영화인들은 그 용어를 쓰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그러

  *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영화감독, 제작자. 융단필름 대표. 단편영화 <배회자>, <나혜석을 따라 걷다>, 장편영
화 <청춘 소나타>, <도시의 방랑자> 연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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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만약 무협영화라고 한다면 그냥 앞뒤 없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나, 기껏해야 중국의 무협영화를 흉내
낸 아류로 취급받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 같다. 물론 일견 이해가 간다. 영화라는 것이 자본이 한두 푼
들어가는 매체가 아닐진데, 어렵게 만들었는데 기껏 중국의 아류로 취급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림1 웹툰 <앵무살수>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무협이라는 것은 결코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에도 얼마든지
무협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인물과 에피소드들이 있다. 가령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 전우치 등
의 활약도 얼마든지 무협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무협에서 “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
적인 것은 “협”이라는 정신적인 것이다. “무예”라는 기능적 개념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는 “협”의 정신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애매한 무예영화제보다는 과감하게 무협영화제라는 명칭을 고려해봐도
좋을 거 같다. 요컨대 무협영화를 그냥 하나의 장르로 보고 같이 공용으로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좋은 무
협영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느와르라는 용어가 이후 하나의 장르명으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주지하듯 홍콩 느와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고, 한국 느와르, 한국형 느와르
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여기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단순히 액션영화라고 지칭
하는 것보다 특유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 즐겨 사용하지 않는가.   

2. 한국 무협영화의 계보를 논하자면

무협영화의 전성기는 6, 70년대다. 저 유명한 영화사 쇼브라더스에서 제작한 숱한 무협영화와 이소룡을
발굴하며 급부상한 골든 하베스트가 주도한 무협의 시대가 존재했다. 흥미로운 건 그 시절 한국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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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배우들도 무협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직접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의 시스템 하에서 만든 영화
들도 여러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창화 감독일 텐데, 1958년 <망향>, <햇빛 쏟아지는 벌판> 등
의 영화로 전후 한국 액션영화를 개척한 그는 이후 홍콩 쇼브라더스에 스카웃 되어 1969년부터 여러 편
의 무협영화를 만들었다. <천면마녀>, <여협매인두>, <육자객>, <래여풍>, <천하제일권>, <아랑곡> 등이
있는데, 그중 <천하제일권>은 홍콩에서의 흥행은 물론 북미에서도 개봉되어 흥행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북미 개봉 시에는 <죽음의 다섯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고, 이 영화는 이후 쿠엔틴 타란티노의
화제작 <킬빌>에서 오마주되기도 했다. 정창화는 이후 골든하베스트와도 손잡고 <흑야괴객>, <파계> 같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창화 감독은 또한 1967년 <나그네 검객 황금 108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
데, 장동휘, 박노식 등 당대의 한국 톱스타들을 대거 기용해 만든 당대 한국형 무협영화의 대표작이라 할
만 하다. 물론 이러한 영화들은 홍콩 무협영화들을 많이 참고하고 모방한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한국적
정서를 결합시키고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더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철, 호금전, 이한상, 초원 등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활동하던 당시 홍콩 영화계에서 정창화 감독이 자신
만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고 짜릿하다.1)

  정창화 감독 외에도 임권택 감독의 1969년 작 <십오야>라는 영화도 이 시기 한국형 무협영화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빠르고 색다른 액션을 추구했으며, 호금전의 대 히트작 <대취협>의 느낌도 좀
나는 영화다. 그 밖에도 정창화 감독에 이어 홍콩에 진출하여 <하남별곡>, <쌍용비객>, <소림관문돌파> 
등의 영화를 만든 김명용 감독도 거론되어야 한다. 이두용 감독의 <용호대련>, <돌아온 외다리>, 변장호
감독의 <흑나비>도 70년대 만들어진 한국 무협영화들이다.     

 

 
그림2 정창화 감독 <죽음의 다섯손가락(1972)> 포스터

1) 한국 액션영화의 계보에서 꼭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감독이다. 특히 한국 무협영화를 논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2003년 부산영화제에서 그의 회고전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그에 대해 잘 모른다. 아무래도 일찍 은
퇴하여 도미한 것이 영화계와 멀어진 이유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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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暗中摸索, 나름의 시도들

홍콩 무협영화의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자연히 한국에서도 무협영화의 제작은 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도 종종 무협영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이 있었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에도 <비천무>, <무사>, <청풍명월>, <천년호>, <무영검>, <불꽃처럼 나비처럼>, <협
녀-칼의 기억>,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최종병기 활>, <군도>, <검객>, <살수> 같은 영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밖에도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변주된 영화들도 있다. 2)  

  <천년호>는 신상옥 감독의 1969년 작 <천년호>를 리메이크한 영화다. 사실 원작은 60년대 공포영화
의 최고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판타지와 멜로, 액션이 결합된 실험적인 작품으로, 기존의 전형
적인 공포물을 벗어난 상상력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영화로 거장 신상옥의 저력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03년 <천년호>는 흥행과 비평 모두 실패하며 원작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중국 올로케이
션을 감행하며 액션과 미장센에 공을 들였지만, 무협이라 하기에도, 호러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협녀-칼의 기억>은 일단 중국 무협의 고전 호금전의 <협녀>와 동일한 제목을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
었다. 모처럼 무협영화 타이틀을 전면에 걸고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등 티켓파워가 큰 톱스타를 주인공
으로 삼았음에도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다. 구도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
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무겁고 지루한 면이 있었다. 무협의 주요 요소인 액션에서도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고, 대체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다. 요컨대 시도는 좋았으나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영화였다. 

  그 밖에도 유명 배우들을 기용하고 큰 제작비를 투여하며 나름 기대를 모았던 <무사>나 <비천무>, 
<청풍명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등도 이렇다 할만한 성적이나 화제를 얻지 못했다. 이런 영화들은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삼거나 과감하게 중국 올로케이션을 감행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역시 뭔
가 확실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자, 맹인 검객과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좋다. 잘만하면 쾌감이 배가되는 설정이다. 맹인 검객
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나 <검객>은 신체적 결함을 뛰어넘는 초인적 실력과 그
에 대한 배경이 좀 제시되어야 하는데 엉성했다. 김고은과 전도연이 체현하는 칼을 휘두르는 협녀의 모습
도 마찬가지다. 너무 어색하고 엉성하여 감정 이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4. 久旱甘雨, 주목해볼 작품

자, 이번에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성공을 거둔 케이스를 좀 거론해보고자 한다.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은 2011년에 개봉되어 740만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소개를 보면 사극 액션으로 분류하고 있
지만, 무협영화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영화다. 주인공 남이는 전형적인 무협영화 속 인물로, 역적의
아들로 겨우 목숨을 건진 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남자이고 최고의 활솜씨를 지니고 있다. 출
세의 길이 막힌 남이의 유일한 희망은 여동생 자인의 행복인데, 그녀의 혼인날 일이 벌어진다. 조선을 자
신의 발밑으로 알고 무례한 약탈을 일삼는 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 이제 구도는
제대로 만들어졌으니, 남은 건 남이의 초인적인 활약과 복수다. 활이라는 무기가 이렇게 다이내믹했나 싶
게 활을 이용한 액션이 돋보인다. 강력한 빌런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불어넣는 청의 무장 쥬신타의 추격

2)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창궐>, <물괴>, <킹덤> 같은 작품들도 무협영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이런
영화들은 퓨전 사극 정도로 지칭된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다. 가령 SF 무협, 판타지 무협 등등으로 이런저런 변주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장르를 뒤섞는다고 새롭거나 더 입체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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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도 인상적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은 이중삼중 극한의 상황에 몰린 주인공의 분투를 생생하게 담아
내는 동시에, 활을 사용한 신선한 액션과 배우들의 열연, 만주어까지 직접 구사하는 도전과 열정 등이 박
자를 잘 맞추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데 성공했다. 

  <군도-민란의 시대>는 역사 활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역시 충분히 무협영화로 분류될 만 하다. 
부패와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차별받고 핍박받는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 권력에 맞

서는 이야기다. 예컨대 <수호지>, <홍길동> 등이 연상되는 의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인물
군상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재미와 의미를 나름대로 잘 살리고 있다. 백정, 스님, 여성 등 의적
에 참여한 다양한 인물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다채로운 액션이 흥미롭다. 그런 그들과 대
립각을 세우는 강력한 악당 조윤의 설정도 인상적이다. 그 또한 아픔이 있는 인물로, 차갑고 냉정하면서
잔혹하기 그지 없는 인물을 잘 살려내고 있다. 거기에 변사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나레이션을 삽
입하는 형식까지 더하는 등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관객 470만명을 동원하며 중박 이상의 성
과를 낸 영화다.

그림3 영화 <군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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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와 지향점

최근 몇 년 선보인 <검객>과 <살수>를 눈여겨 보았다. 한국에서 무협은 안된다는 인식 하에서 나름대
로 뚝심 있게 무협을 표방한 영화들이었지만,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눈을 돌려 무협의 나라
중국은 어떤가에 대해 좀 얘기해보겠다. 중국영화의 초창기부터 큰 인기를 얻은 무협영화는 1920년대 대
히트작 <화소홍련사>부터 40년대의 <황비홍>, 그리고 6, 70년대 전설적인 무협의 시대를 거쳐 8, 90년대
에도 적지 않은 명작들이 나왔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리안의 <와호장룡>, 장예모의 <영웅>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와 흥행몰이를 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20여 년, 중국에선 여전히 대형 무
협을 표방한 영화들이 줄기차게 쏟아져나오지만, 이거다 하고 환호할 만한 무협영화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커진 자본력과 첨단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더 많은 명작들이 나올법도 한데, 왜 나오지 않는 것
인가.

  일단 무협영화는 무협영화 다워야 한다. 다시 말해 무협의 본질, 특히 협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강자의 횡포를 두고 보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협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 스승, 친구의 희생을
두고 보지 않고 확실하게 되갚는 복수의 서사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악당을 처
단하는 일도양단의 시원함을 놓쳐서는 안된다. 무협영화의 핵심인 액션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멜로, 판타
지, 코믹 등을 섞으며 자꾸 잔가지를 치며 무협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순간, 영화는 이도저도 아닌 잡탕밥
이 되기 일쑤이고,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또한 과도한 CG를 남발하거나 화려한 액션에 대한 강박 역시
영화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다. 여배우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는 것도 한숨을 짓게 만든다. 자, 중국
무협영화는 더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들의 숨소리조차 연기일진데, 지금 시대에 더빙은 진짜 최악
이다. 그밖에도 이런저런 요소들을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말이 될 것 같으니 그쯤하고자 한
다.3) 아무튼 열거한 이런 요소들로 인해 한국이든 중국이든 최근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무협영화는 신선함
은 커녕 실소를 자아내며 고개를 젓게 만든다.    

  무엇보다 대결 구도를 잘 짜야 한다. 다시 말해 무협영화에서 빌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주인공
이 폭발할 수밖에 없도록 빌런의 악행을 제대로 빌드업 해야 한다. 그래야 복수를 해야 하는 당위가 생기
고 관객을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웅> 속 이연걸과 장만옥이 평생에 걸쳐 무예를 연마하고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든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진시황이다. 장철의 전설적인 영화 <독비도>도 역시 그렇다. 주인
공 방강은 문파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설상가상 팔이 잘리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뒤, 각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고수가 되어 컴백하고, 사부를 해하려는 악당무리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   

  호금전의 명작 <협녀>, <용문객잔>의 구도 역시 일대 다의 싸움이고 절대악과의 한판 승부다. 게다가
여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결코 어설프지 않고 긴장감을 높이면서 관객을 몰입시킨다. 악당들에
의해 집안이 풍비박산난 충신 가문의 딸, 시골에 몰래 숨어 살려고 하는데도 그마저도 그냥 두지 않고 제
거하려는 빌런과 그런 그녀를 도와 악에 맞서는 인물들의 피끓는 복수가 잘 구현되어 있다.

  <와호장룡>은 물론 좀 다르다. 피 끓는 복수의 이야기는 아니다. 뭐랄까 다분히 철학적인 영화고, 가
령 무협의 옷을 입은 멜로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거 다 떠나 <와호장룡>이 무협영화의 한 획을 그었
다는 것에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가 리안 정도의 공력을 가졌다면 마음 가는 대로 만들
어도 명작이 될 것이다.   

3) 영화를 만드는 감독, 제작자의 입장에 서보니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 절감한다. 특
히나 특유의 분위기와 미장센을 살려야 하는 무협영화의 경우 제작의 어려움이 더더욱 크다. 지적이나 훈수는 너무
나 쉽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빼어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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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력을 잘 갖춘 ‘복수’의 서사를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액션의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음악이 그
러하듯 액션은 만국의 공통어이고, 무협영화의 형식적인 핵심이 바로 액션이기 때문이다. 무협영화는 현
실을 뛰어넘는 액션이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액션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말이
지만 자신만의 액션 인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4)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한국적 특색, 한국적 맛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한국형 무협영화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한국적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예컨대 지정학적 특징을 살려 중국이나 일본
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나무숲, 사막 등을 고집할 것
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을 잘 활용한 미장센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5) 액션도 마찬가지다. 뭔가
중국과 차별되는 한국적인, 새로운 액션을 잘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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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핑와(贾平凹)의 ≪페이두 废都≫와 주톈원(朱天文)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 중심으로

刘娅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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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고는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트랜스-동아시
아적 문화심리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자핑와(贾平凹)의 ≪폐도 廢都≫와
주톈원(朱天文)의 ≪세기말의 화려함 世紀末的華麗≫로,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창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현대화와 세계화, 소비주의 확산이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주체의 해체와
정신적 불안을 공유한다. ≪폐도≫는 지식인 좡즈뎨(莊之蝶)의 몰락을 통해 전통 가치의 붕괴와 도시 욕망
의 범람 속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폐허’를 형상화하였고, ≪세기말의 화려함≫은 도시 여성 미야(米亞)의
공허한 내면과 파편화된 언어를 통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체성 상실을 드러냈다. 두 작품 모두
‘폐허’라는 모티프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 문학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화적 위기를 상징하며, 서사 전략에
서는 현실주의적 언어 위상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단편화가 대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는 세기
말 정서가 단지 지역적 특수성에 머무르지 않고,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주의 확산 속에서 동아시아 전
역이 공유한 보편적 문화심리 현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중화권 내부의 차이를 넘어,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교차적 경험을 밝힘으로써 지역 간 현대성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각각 급격한 사회 변혁과 문화 재편을 경험했다. 대륙은 1979년 ≪타이
완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告台灣同胞書≫ 발표 이후 양안 간 문학 교류가 점차 복구되었으나,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간헐적 단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문학적 연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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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면서 대륙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았고, 타이완은 계엄령 해제 이후 다원사회로 진입하였다. 
정치 체제와 역사적 조건은 달랐지만, 두 지역 모두 현대성의 충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1)

세기말에 이르러 세계화, 도시화, 소비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물질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동요, 전통과 현대의 충돌, 정신적 공허 등이 두드러지는 ‘세기말 위기’가 표
면화되었다.2)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핑와의 ≪페이두≫와 주톈원
의 ≪세기말의 화려함≫이 각각 발표되었다. 두 작품은 개인 내면의 섬세한 포착을 통해 퇴폐와 불안으로
점철된 세기말적 정서를 형상화하며, 시대적 위기와 정체성 해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핵심 개념인 ‘세기말 정서’의 의미와 이론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기말 정서’는 단순히 근대화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 소외
감, 정신적 불안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도 아니며,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병리’를 반복하는 표현도 아니다3). 물론 이들 사이에는 심리적 구조의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세기말 정서’는 1990년대 말이라는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한 문화심리적 현상으로, 역사의 종
말에 대한 상상,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가치 상실감이라는 집합적 상상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4). 이 정서는 계몽적 이성의 종말 이후 발생한 철학적 반성이나 산업사회 속 주체화 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뇌와는 구별되며, 탈냉전 시기 사회 질서의 재편, 도시 공간의 위기, 문화 지형의 전환이 동시다
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난 집단적 불안을 반영한다5).
이러한 맥락에서 자핑와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세기말 인간의 정신적 공허감”6)이나 주톈원의 소설 제

목 ≪세기말의 화려함≫ 속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허무감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심리적 구조를 반영하는 역사적 기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는 ‘세기말 정서’란 근대성
불안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 전환기 사회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을 내포한
중국적 맥락의 감정 구조이다. 비록 이 개념이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과 일정 부분 중첩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후기 근대성 불안’이 화교권 문학에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문제

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7). 나아가, 이른바 ‘세기말 문화심리’와 ‘현대성 위기’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만의
특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 확산이라는 거시 구조 속에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
아 전역이 공유한 보편적 문화 증후군으로 확장된다.8) 동시기 한국의 도시 소설이나 일본의 후기 현대 문
학에서도 유사한 정서적 불안과 정체성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페이두≫와 ≪세기말의 화려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현대문학이 세기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문화심리와 시대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중화권 내부의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 ‘동아시아적 공명과 변주’에 주목함으로써, 동아시아 근현대
문학 속 세기말 감수성과 현대성 체험의 교차 지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김자은, ＜20세기말 21세기초 중국 시에 나타난 죽음 형상＞, ≪중국인문과학≫ 제66집, 2017, 325-346쪽.

2) 劉亮雅, ＜世紀末台灣小說裡的性別跨界與頹廢＞, ≪中外文學≫ 第6期, 1999, 109-131.
3) 프레드릭 제임슨은 “제3세계 문학은 민족 우화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이는 곧 근대성의 병리와 집단 정체성

간 긴장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15, 1986, 69-88쪽.

4) 얀 아스만(Jan Assmann)은 문화기억의 단절 순간이 사회 질서와 정체성 체계의 붕괴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본다. 杨·阿斯曼 著，
刘北成、张宁 译, ≪文化记忆≫(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2)，46쪽.

5) 쑨거(孙歌)는 1990년대 중국 사회에서 ‘문화지형’이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며, 정치적 시간의 부재로 인한 불안을 심리 구조에 내포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孙歌 著, ≪历史与语言之间≫(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3), 172쪽.

6) 자핑와는 1999년 한 인터뷰에서 “세기말에 이르러 인간은 공허하고, 초조하며, 껍데기화되었고, 전부 정신의 문제”라고 말했다.

재인용: 韩小蕙 著, ≪世纪末访谈录≫(北京: 作家出版社, 2000), 34쪽, 재인용.

7)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후기 근대성’을 유동적 상태로 규정하며, 문화와 정체성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고 주장한다.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2000.

8) Chun, Allen. The Other Side of Modernity: Toward an Ethnography of the Contemporary, Routledge,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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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세기말 정서의 표현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사회 구조의 변혁, 문화적 가치의
재편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종의 정신적 불안과 문화적 환멸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시
대 부적응 증후군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문화심리적 구조로서 학계에서는 이를 ‘세기말 정서’로 통칭한
다. 이는 주체성의 붕괴, 욕망 논리의 통제 불가능, 언어와 의미의 해체,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회의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기말 정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자핑와의 ≪페이두≫
와 주톈원의 ≪세기말의 화려함≫이라는 두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 인물 심리, 문화적 코드 측

면에서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핑와의 ≪페이두≫는 좡즈뎨(莊之蝶)의 심리적 궤적을 통해 1990년대 중국 지식인이 시장경제와 관료

문화의 이중적 소외 속에서 겪는 정신적 ‘붕괴’를 드러낸다. 주인공은 한편으로는 체제 내 문학관료로서
명성을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 불안, 환멸에 깊이 빠져 있다. 소설에는 ‘몽유’, ‘무기력함’, ‘언어
의 상실’ 등의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주체의식의 지속적인 붕괴를 표현한다. 좡즈뎨는 독백 속에서

“나는 늘 내 삶이 남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9)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감
각은 199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는 심리적 불균형을 상징한다.
소설 속 성적 서사는 단순한 선정주의가 아니라, 욕망의 경제적 배경 아래 인간 존엄성이 서서히 무너
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좡즈뎨가 여러 여성들과 맺는 관계는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마취제처럼 기능하는 ‘자아 확인’에 불과하다. 그는 계속 반복했다. “그것은 쾌락을 추구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무력감의 증명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10). 이러한 ‘욕망-허무-반복’의 정신구
조야말로 세기말 문화적 불안의 문학적 투영이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 절정이나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신적 고갈’이자 자아의 소멸로 기능하며, 이는 이상(理想)의 해체와 가치 체계의 붕괴를 상징
한다.
주톈원은 ≪세기말의 화려함≫에서 미야(米亚)를 비롯한 도시 여성들이 고도로 소비화된 사회 속에서
점차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소설 서두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물러섰다. 마
치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적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11)라는 문장은 거울 상의 실패를 통해 존재론

적 구조를 형성하며, 미야가 ‘지각의 부재’와 ‘반영의 상실’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미야는 화장, 
파티, 섹스, 음주 등에 집중하지만, 끝내 ‘텅 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가장 시끄러운 자리
에서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12)는 문장은 이러한 내적 공허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소설의 언어는 파편화되어 있고, 리듬은 불규칙하며, 논리는 단절되어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도시 경
험이 개인의 정신에 미치는 교란을 형상화한 것이다. 미야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

만 번번이 실패하며, ‘무한한 선택’과 ‘완결되지 못한 정체성’ 사이에서 후기 산업사회 도시 논리 속의 ‘공
허한 인간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주톈원은 더 이상 민족적 수난이나 역사적 기억에 호소하지 않고, 삶의
파편화된 감각적 디테일을 통해 도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무의미한 존재’를 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그 자체가 ‘공허한 구조’를 구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1989년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계몽-근대화’라는 이중 신념 체계가 붕괴되면서 문화 엘리트들은 담론

자원의 단절과 이상적 좌표의 상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학은 거대 서사에서 개인의 붕괴로

전환하였으며, 지식인들은 시장 메커니즘과 관료적 체제 구조 속에서 발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의
정신적 불안은 ‘정체성의 공백화’와 ‘윤리 구조의 해체’로 나타났으며13), 여기에 소비주의, 도시 확장, 오

9) “我总觉得我的人生只是别人计划中的一部分。”贾平凹 著, ≪废都≫(北京: 作家出版社，1993), 294쪽.

10) “这似乎不是在追求快感，反倒像是在寻找某种无力感的证据。”贾平凹 著, 위의 책, 315쪽.

11) “她从镜子前退了开去，仿佛自己从未在那里出现过一样。”朱天文 著, ≪世纪末的华丽≫(臺北: 远流出版社, 1990), 12쪽.

12) 李永平, ＜世纪末的哀悼与救赎——朱天文访谈录＞, ≪联合文学≫ 第2期,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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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문화의 전면적 침투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정신적 고지는 ‘감각과 욕망의 논리’에 의해 대체되었다14).
이와 대조적으로, 타이완의 세기말 정서는 정치적 해금 이후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문화의 부유성’에
서 비롯된 바가 크다. 1987년 해금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대중은 정치의 다
원화와 본토 의식의 대두 사이에서 복잡한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주톈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미야
는 바로 이러한 ‘중화 정체성’의 해체와 ‘타이완 본토화’ 정체성 구축이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완전히 ‘소속 없는’ 도시적 방랑자로 형상화된다15).
비록 ≪페이두≫와 ≪세기말의 화려함≫은 각각 중국 대륙과 타이완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속에
서 창작된 작품이지만, 이 두 작품은 ‘세기말 정서’에 있어 놀라운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좡즈뎨과 미
야의 심리 메커니즘은 모두 ‘통제 상실-억압-마비’라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며, 그들은 자아를 구원하지 못

하고 정신적 의지처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자핑와는 남성 지식인의 정체성 불안

을 통해 ‘실패의 윤리’를 형상화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 질서 속에서 전통 지식인 계층의 주변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주톈원은 여성의 감각과 도시 경험을 매개로 현대 소비주의가 주체 형성 메커니즘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화 심리 구조의 이질적 공명’16)은 바로 세기말 문학 비교 연구

의 핵심 가치가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대륙에서의 세기말 정서는 ‘이상의 붕괴’로 요약될 수 있으며, 타이완에서는 '정체성 상실'로 나
타난다. 비록 각기 다른 사회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공통적 결과는 문학 인물의 정신적 붕괴, 
가치 의미의 구조적 단절, 그리고 텍스트 언어의 파편화 및 탈중심화이다. 이처럼 ‘구조는 다르나 결과는
유사한’ 현상은 동아시아 문화 근대성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설득력 있는 비교 시각을 제공

한다.

3. 퇴폐적인 도시 서사
미국 학자 조엘 코트킨(Joel Kotkin)은 ≪글로벌 도시의 역사 The History of Global Cities≫에서 도시를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 종이 가진 상상력의 장엄한 걸작이며, 우리가
가장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17)

도시는 발달한 물질문명과 풍요로운 사회문화를 의미하며, 현대 문명 발전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현대
의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자연과학, 인문　예술은 모두 도시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인간의
생활 공간이며, 인간은 도시 공간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퇴폐’라는 개념은 쇼월터(Showalter)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으로 ‘퇴폐’는 중산층이 그들의 시각에서 부자연스럽거나, 과
장되거나, 변태적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신예술 운동(Art Nouveau)부터 동성애에 이르기까지——을 경멸
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른 한편으로 ‘퇴폐’는 유럽 전역을 가로지르는 탈다윈(post-Darwinian) 미학
운동으로, 모든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거부하고, 정교하고, 참신하며, 희귀한 예술과 예술품, 감각, 
상상의 내면적 삶을 선호한다. 이러한 운동은 신선하고 이색적인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애

(物愛)나 신체 탐구, 심지어 약물 복용 및 이종 교배와 같은 실천을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및 성애 관념으로부터 일탈하게 만든다. 여성은 자연적 신체 및 물질에 더 가깝다고 인식되어 종종 여성

성과 여성의 몸이 폄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퇴폐’는 세기말 동성애를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기도 하며, 반체제적 의미를 내포한다.

13) 王晓明, ＜“启蒙”及其终结: 八十年代中国文化的一种叙述＞, ≪读书≫ 第5期, 1997.
14) 陈思和 著, ≪新时期文学思潮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225쪽.

15) 孙歌, ＜台湾主体意识的形成与知识分子话语＞, 载≪历史与语言之间≫(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3), 141–157쪽.

16) 孙歌 著, 위의 책, 177–179쪽.

17) 乔尔·科特金 著, 王旭等 译, ≪全球城市史≫(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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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핑와의 도시 서사는 인간과 도시 사이의 정신적 연결을 탐구한다. ≪페이두≫는 도시의 사적 공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화적 공간을 형성한다. 도시는 인간성과 욕망의
투사체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혁 속에서 정신적 혼란, 육체의 무거움, 영혼의 공허
함이 드러난다. 성(性)과 애정은 도시인의 정신적 속죄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페이두≫는 심신의 욕
구와 애정의 갈등을 다루지만, 작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인의 정신적 진로를 탐구하는 데 있다. 문인
들은 그들의 활동 공간인 ‘추췌방(求缺屋)’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탐구를 이어나간다. 다이상톈
(戴尚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에서 나는 부모님의 아들, 아내의 남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는 당신들의 친구이고, 회사의 직원입니

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내 것은 내 이름뿐이요.”18)

지친 도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치 ‘황무지’에 갇힌 듯한 딜레마에 봉착한

다. 좡즈뎨는 관리 사회, 쇼핑몰, 문화의 장을 돌아다니며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는 외롭고 초라하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삶의 세계에서는 외부인에 불과하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에 그는 여성에게서 도피하며 약간의 정신적 위안을 찾고, 몸과 마음을 의탁

하려 한다. 그러나 그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재자와 미인’이라는 정신적 나르시시즘에 갇

혀 살아간다. 좡즈뎨는 명예와 이익의 세계 속에서 수혜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로 존재하며, 그의 넘치는
자신감과 자멸은 외부적 요인이면서도 내면의 욕망에 의한 자기 파괴적 압박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신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시민 계급이 담론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 소설은 평범한 삶을 시적

으로 해소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 일상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긍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농촌 생활의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자핑와에게 시대정신을 포착하는 도시 글쓰기는 모순되고 당혹스러

운 사상적, 심리적 여정이었다. 그의 장편소설 후기에는 삶과 창작 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당혹

스러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페이두≫의 후기에서 작가는 이렇게 탄식한다. “모든 게 막막하다.”19)

30년 가까이 지난 후, 같은 고도 ‘시징성(西京城)’을 배경으로 한 ≪짠쭤 暂坐≫에서 자핑와는 여전히 ‘의
혹’으로 가득하다.20)이처럼 현대 도시 생활의 진실을 글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의혹’은
현대성을 반영하는 불안의 본질적 모습이다. 문학의 현대성은 문학 창작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인간 사
회가 전통적인 농업 생산 관계를 벗어나 현대적 생산 방식 속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을 반영한다.21) 
도시 역시 현대성의 역설로 가득 찬 정신적 문화 공간이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 그
러나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물질적 번영은 인간 정신 공간에 대한 압박과 항상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시안은 고대 도시로서, 곳곳에 붕괴된 담장과 풍화된 문루가 남아 있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조차 빈혈 환자의 얼

굴처럼 어둡고 흉하게 보인다.”22)

시안은 이미 현대 상업 문명의 강한 충격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와 애정, 도시와
인간성, 도시와 일상, 도시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페이두≫에서 장지철은 종종 ‘몽유(夢遊)’하듯
도시 공간을 배회한다. 그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독백한다. ‘나는 원래 주인공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

랫동안 타인 하라는 대로 받아왔을 뿐이다.’ 이 대사는 주체감의 붕괴를 드러낸다.

18) “在家裡我是父母的兒子，是老婆的丈夫，是兒子的父親；在外邊是你們的朋友，是單位的職工。那麼，在這個世界上什麼是真正屬於我
的呢？真正屬於我的只是我的名字。” 賈平凹 著, 위의 책, 195쪽.

19) 賈平凹 著, ≪廢都⋅後記≫(南京: 譯林出版社, 2012), 467쪽.

20) 賈平凹 著, ≪暫坐⋅後記≫(北京: 作家出版社, 2020), 276쪽.

21) 陳思和, ＜試論賈平凹≪山本≫的民間性、傳統性和現代性＞, ≪小說評論≫ 第4期, 2018.
22) “西京是一個古老的城市，到處都是坍塌的牆壁和風化的門樓，新修的樓房卻灰暗醜陋，像貧血病人的臉。” 贾平凹 著，앞의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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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세기에 걸친 식민 통치의 역사를 지닌 타이완에서 도시는 식민지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작가

들의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급격히 변화한 도시 경관은 식민지의 죄악을 기록하고 민족적 상

처를 증언하는 장이 되었다. 탈식민 시대의 도시 사회에 만연한 서구 숭배와 사대주의적 분위기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힌 비극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100여 년에 걸친 신문학사에서 도시는 줄곧 외래적이고

이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늘 벗어나기 어려운 오명들을 짊어지고 있었다. ≪세기말의 화려함≫의
여주인공 미야는 수많은 번화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이 도시들은 물욕이 넘치고 사치스럽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미야는 화려하고 호화로운 외모와 허영심에 빠져 있으며, 물질세계의 풍요로움에 매몰되어 정

신세계에 대한 어떠한 추구도 하지 못한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고향을 찾으려 하고, 폐허 속에서 이름을 찾으려 하며, 폐허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끝내 찾아낸 것은 오직 폐허 그 자체였다.”23)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그녀의 마음은 거짓된 사교 속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담소하는 동안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간다. 

“도시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인간을 무연(無緣)하게 만든다.”24)

주톈원의 ≪세기말의 화려함≫ 속 미야는 화려한 사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감추
지 못하며, 감각적 쾌락과 물질적 자극에 탐닉하다가 결국 황폐와 허무에 빠진다. 이는 실존적 인간성의
비극적 외침으로 읽힌다. 자핑와의 ≪폐도≫ 역시 전통 향토 문화의 붕괴와 시장화 초기 욕망의 범람 속
에서 도시 공간의 혼란과 개인의 상실을 드러낸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출발점(현실주의적 향토 단절 vs.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 허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폐허화’를 통해 개인 정신의 소외, 정체성
해체, 존재 의미의 붕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대륙과 타이완 문학은 각각 ‘정신적 폐허’와 ‘내면의 공허’를 부각시키면서도, 글로벌 모더니티
속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한 질문 ― “현대 도시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재정의할 것인가” ― 에 응답한다. 
따라서 이들 서사는 단지 지역 문학의 현상을 넘어,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의 압력 아래 동

아시아 도시문학이 직면한 공통적 문화·심리적 위기의 증후군을 보여준다.

4. 개인 정체성의 상실
현대 도시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상품이 인간을 포위·지배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마르크스의 물화·소
외, 드보르의 스펙터클, 보드리야르의 상징가치 소비가 맞물리며 사람들은 사용가치가 아닌 기호·지위를
소비해 정체성을 꾸린다. 1990년대 중국의 시장화는 지식인 소외를 가속했고 ‘하이하(下海)’ 같은 현상이
확산되며 1980년대의 ‘문화 영웅’상은 해체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원고료 체계 붕괴 등 현실 조건과
맞물려 지식인들의 자기회의와 적응 딜레마를 낳았다.
자핑와의 ≪폐도≫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표류하는 지식인의 공허·불안·나르시시즘을, 주톈원의 ≪세
기말의 화려함≫은 세계화된 타이베이에서 파편화된 의식과 일시적 쾌락에 의존하는 도시 여성의 정체성

상실을 그린다. 전자는 속어–관용어–신체 언어가 충돌하는 언어 위상 붕괴로, 후자는 의식의 흐름·비선형
시간으로 해체를 형상화한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전략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폐허화’를 공통 표상으로
제시하며, 개인 정신의 소외·문화 정체성 붕괴·존재 의미의 실종이라는 세기말 증후군을 드러낸다. 이는
양안의 특수성을 넘어 냉전 해체와 글로벌 자본 압력 속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심리로 읽힌다.

23) “我們在廢墟中尋找故鄉，在廢墟中尋找名字，在廢墟中尋找愛，最後只找到廢墟本身。”朱天文 著, 앞에 책, 116쪽.

24) “城市如此華麗，卻華麗得叫人無家可歸。” 朱天文 著, 위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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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1990년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세기말 정서를 비교·고찰하며, 이를 트랜스-동아시
아적 문화심리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자핑와의 ≪폐도≫는 시장경제 전환기의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전통적 가치의 붕괴와 욕망의 범람 속에서 지식인의 정신적 공허와 몰락을 그려낸다. 반면 주톈원의 ≪세
기말의 화려함≫은 세계화·도시화가 심화된 타이완의 현실을 반영하며, 주인공 미야의 내면적 공허와 감
각적 쾌락 속 소외를 통해 시대적 불안을 형상화하였다. 두 작품은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서
로 다른 전략을 취했으나, 세기말 현대성의 균열과 정체성 해체라는 공통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비교는 양안 문학이 각기 다른 정치·역사적 조건 속에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결국 동
아시아 전역이 공유한 세기말 문화 증후군에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체제 전환의 혼란을, 타이완은
탈권위주의와 세계화의 충격을 반영했지만, 두 지역 모두 인간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치
열한 내적 투쟁을 서사화했다. 이는 세기말 정서가 단지 중화권 특수성이 아니라, 한국·일본 문학에서도
드러난 광역적 문화심리임을 시사하며, 향후 동아시아 현대문학을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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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와 파레시아의 사이에서

말년 웨이쥔이(韦君宜)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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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웨이쥔이의 말년 기억 실천을 중심으로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중국 지식인 문화의 특징 중
한 면을 분석한다. 그녀는 직설적이고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을 직면하고, 정체성을 재구
성하며 집단 역사 서사에 자신을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이 환영받은 이유
와 학계에서 의식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그녀의 ‘행복한 기억’을 동시에 살펴보며 그녀가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혁명적 신념 회복을 가능하게 했음을 밝힌다. 사실성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서
사는 객관적 사건의 재현보다 개인적 상처와 사회적 경험의 복합적 관계를 성실히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은 단순한 역사 고백을 넘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사회와 지

식인의 집단적 정신 재건 과정에 기여한 문화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서론
웨이쥔이(韦君宜)의 말년 창작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다. 단편소설 《세례

(洗礼)》는 1982년 전국 우수 단편 소설상을 수상하였으며, 회고록 《사통록(思痛录)》은 지셴린(季羡林)의
《소 우리 회상록(牛棚杂忆)》과 함께 베이징 일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1). 《사통
록》의 출판은 독자들의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른바 ‘웨이쥔이 현상’
을 촉발하였다2).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그녀의 회고록이 ‘파레시아(真言)3)’로서의 특성을 분명
히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은 흔히 바진(巴金)의 《수상록(随想录)》과 함께 대표적인 고백 문학으로 평가되
는데, 실제로 그녀의 작품은 ‘바진의 《진언집》에 이어 또 한 권의 진언(眞言)을 말하는 책4)’으로 홍보되

  * 북경대학교 당대 문학 박사
1) 孟繁华、程光炜：《中国当代文学发展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9，330.
2) 颜敏，王嘉良主编：《中国现当代文学史（修订版）下册》，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9，313.
3) 刘心武：《真言直说》，邢小群、孙珉编：《回应韦军宜》，北京：大众文艺出版社，2009，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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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유명 작가 종푸(宗璞)는 웨이쥔이가 “마침내 말해야 할 말을 명확히 말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그녀가 죽음 후에도 “안심하고 침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슬픔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5). 혁명 동지 황추윈(黄秋耘) 또한 웨이쥔이의 《루샤의 길(露沙的路)》과
《젊은이들에게 고함(我对年轻人说)》의 특징을 ‘진실’하다고 규정하며, 등장인물의 형상이 “정확히 대응
하며,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6). 연구자 상창바오(商昌宝)는 웨이쥔이, 바진, 샤오옌샹(邵
燕祥) 등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과거 사상과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해
명을 용감히 제시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7).
딩링(丁玲)을 포함한 많은 다른 작가들도 회고록에서 진실 된 태도를 보였으나,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
이 특별히 ‘진언’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녀의 직설적인 서술 방식에 기인한다. 그녀는 창작에서 옌안
(延安) 시기의 간부 심사 운동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복합적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고통과 모
순으로 점철된 역사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는 1990년대 서사 방식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데, 허구이메
이(贺桂梅)는 1980년대 ‘반우파’ 관련 역사 텍스트가 점차 허구적 서사에서 1990년대의 사실 기록으로 전
환되었음을 지적한다. 허구이메이에 따르면 상업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0
년대 서사에서 나타난 일종의 타협과 협력과 달리, 1990년대 서사는 체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서는 방식
으로 진화하였다. 8)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발히 말년의 창작 활동을 이어간 웨이쥔이의 기억 구성
방식은 실제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더욱 직설적이며, 내적 갈등과 사상적 변화를 숨김없이 표현한다. 이
러한 서술 방식은 ‘60년대 혁명 유산에 대한 공공적 반항과 은밀한 계승9)’이라는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의 문화적 분위기와 특히 잘 부합하며, 그로 인해 그녀의 작품은 ‘양심10)’의 구체적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언(眞言, parrhesia)’이라는 평가로 웨이쥔이가 혁명 역사 전반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회
고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녀 기억의 복합적인 기억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웨이쥔이 현상’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그녀의 ‘진언’이라는 개념의 다
층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은 왜 환영받았는가?

‘사인방(四人帮)’이 몰락하기 이전, 웨이쥔이는 이미 그녀의 유명 회고록인《사통록》의 집필 의도를 품
고 있었지만 출판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딸 양투안은 웨이쥔이가 1975년에 집필을 시작했으나, 당시 ‘문
화대혁명’의 여파가 여전하였기에 “인민출판사의 공선대(工宣队)는 날마다 그들을 탄압했고, 한 번은 어머
니가 거의 예전 병(정신 분열 – 인용자 주)이 재발할 뻔했다”11)라고 회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이쥔
이는 누구보다도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집필 후 원고를 서랍에 숨기고는 딸에게도 조차
도 보여주지 않았다. 양투안은 그때 어쩌다 “어머니를 화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너는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야!’라고 호통치셨다”12)라고 회상한다. 이러한 은밀하고 억압된 창작 상태는 ‘사인방’이

4) 孟繁华、程光炜：《中国当代文学发展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9，330.
5) 宗璞：《大哉韦君宜》，《我生命中的那些人物》，上海：东方出版中心，2017，133.
6) 黄秋耘：《两部值得一读的奇书》，博览群书，1995（12）：5.
7) 商昌宝：《忏悔：现代文人的自省与拷问》，现代中国文化与文学，2013（1）：92-100.
8) 贺桂梅：《世纪末的自我救赎之路——1998年“反右”书籍热的文化分析》，上海文学，2000（4）：71-76.
9) 刘复生：《重返“短八十年代”——<修改过程>的精神现象学》，南方文坛 ，2019（4）：122-126.
10) 何满子：《以良知呼唤同代人的良知——读韦君宜<思痛录>》，邢小群、孙珉编：《回应韦军宜》，北京：大众文艺出版

社，2009，145-147.
11)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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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한 후에야 종료되었으며, 웨이쥔이는 그제서야 원고를 딸에게 내어주고 편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
다. 그럼에도 그녀는 작품이 자신의 생전에 출간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출판의 책임을 딸에
게 맡기기도 했다. 웨이쥔이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결코 타인의 요구에 따
라 작품을 수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원래 그녀는 인민출판사에서 《사통록》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출
판사 책임자는 책 제목 변경과 사망자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웨이쥔이는 “그렇다면 차
라리 출간하지 말고, 우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논하겠다”13)라고 밝혔고, 결국 수정하지 않은
《사통록》 전편이 1998년 5월 베이징 시월 문예 출판사에서 출간될 수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작품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고집한 이유는, ‘문화대혁명’ 시기 겪은 ‘정신 분열’ 경험 때
문이다. 웨이쥔이는 ‘문화대혁명’ 기간의 극심한 정치적 타격으로 정신적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아
와 현실 인식에 심각한 왜곡이 나타났다. 원로 혁명가로서 그녀의 주체적 정체성은 본래 혁명 이상과 마
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상징 질서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오직 마오쩌둥이라는 상징적 인물에 의존하여 마
지막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그녀와 이 질서와의 연결마저 단절시켰다. 이러
한 주체의 붕괴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얀 아스만(Y. Assmann)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기억’은 “개인이 신체에 저장한 기억이 의식과 완전히 단절
된 기억14)”을 의미한다. 말년 웨이쥔이의 ‘문혁’ 경험은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에 속하며, 기존 서사 방식
으로 쉽게 처리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기억 서사는 단순한 회상이나 객관적 역사 성찰이 아
니라, 트라우마의 순환을 종료하고 내적 심리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실천이었다. 즉, 그녀가 말년 창작에서
사실성을 고집한 것은, 자기 내면의 트라우마를 온전히 직면하고 재현함으로써, 주체성과 정체성을 회복
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정신 분열’ 경험은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정신 위기의 개인적 반영이기도 하다. 
장 스타로빈스키(Jean Starobinsk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은 문화적 사실이며, 문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15)” 이는 질병이 특정 역사적 조건에서 집단적 사회 심리의 증상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혁명적
이상주의와 집단주의의 정치적 열정이 사그라든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 사람들은 허무주의적 정신 곤
경에 빠졌고, 이 시기 사회에 드러난 내적 갈등은 이상과 현실의 극심한 괴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람들
은 가치 체계 붕괴 후 발생한 심리적 공백과 정체성 위기를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신 분
열’을 겪었던 웨이쥔이가 트라우마적 기억을 직면하는 서사를 통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중국 지식인
과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정신적 증후를 드러내었고 이에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글쓰기
와 고백적 성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집단적 정신의 재현과 재건의 필요에 부응했으며, 사회적 ‘정신 분열’ 
증상의 대표적 표상으로 광범위한 공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었다.
웨이쥔이의 역사 서술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문예계 문맥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루샤의
길》과 《사통록》은 1985년 이후 문예계에서 1950~70년대 문학을 반성하는 흐름과 부합하였다. 비록 두
작품이 1990년대에 발표되었지만, 기억 구성에서 나타난 역사적 태도는 1980년대 중반 부상한 ‘신계몽주
의’ 문화 문맥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딸 양투안은 “어머니는 남개(南开) 중학교 시절 ‘민주’, ‘인도주
의’, ‘자유’ 사상에 영향받았다. 이 정신적 바탕이 《사통록》에서 드러난다”16)라고 밝혔다. ‘신계몽’ 담론
속에서 문학 창작은 점차 문예 제도와 미학 규범 등 전통적 내용을 깊이 비판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

아갔으며, 웨이쥔이의 작품은 이러한 ‘신’과 ‘구’의 단절을 촉진하는 강력한 텍스트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2)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8.
13) 黄伟经：《文学路上六十年──老作家黄秋耘访谈录(下)》，新文学史料，1998（2）：65-100.
14) [德]阿莱达·阿斯曼（Assmann，A.）：《回忆空间：文化记忆的形式和变迁》，潘璐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6，13.
15) [瑞]让·斯塔罗宾斯基（Jean Starobinski）：《忧郁症治疗的历史》，Kim, Younguk译，韩国首尔：ITTA，2023，13.
16) 陈远：《韦君宜：<思痛录>的人生底色》，《在不美的年代里》，重庆：重庆出版社，2011，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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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루샤의 길》과 《사통록》이 1990년대의 역사적 문맥에서 출간된 시점은 ‘마오쩌둥 열풍’이
부상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이진화(戴锦华)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마오쩌둥 열풍’은 새로운 사회적 문맥 속에서 고전 신화의 재서술이라는 정치적·현
실적 의미를 내포하며, 상상의 구원과 회귀의 길을 지향한다. 이는 점차 다원화되고 중심이 분산되는 시
대에서 권위와 신앙에 대한 감정적 회상을 드러내며, 실용주의·상업화·소비주의가 지배하기 전 이상주의
시대를 향한 회한과 조롱을 혼합한 회고를 나타낸다.17) 그러나 웨이쥔이에게 있어 ‘마오쩌둥 열풍’은 단
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망각에 대한 깊은 공포와 직결되었다. 1989년 초에 작성된 미발행 원
고 《개혁이 실패한다면…(假如改革失败了…)》에서, 웨이쥔이는 완전한 서구화를 추진하는 ‘추신파(趋新

派)’의 견해를 비판하면서도, 현재 개혁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개혁이 중단될 경우 사회가 과거의 경직
상태로 후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십 년 전, 우리는 ‘8억 인민이 8편의 극’을 본다는 것이 극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며 누구
든 들으면 짜증을 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그 8편의 극을 환영한다. 
극은 작은 문제지만, 이를 통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은 흐르고, 인간의 망각은 크며, 사람들의
수준은 다양하다. 무감각함은 사실상 적을 돕는 것이다.18)”

제프리 큐피드(Geoffrey Cubitt)에 따르면, 개인 기억은 겉보기에 개인적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웨이쥔이는 개인적 트라우마 기억을 집단 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
한 개인 치유를 넘어 정치적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재정의하였는데 이는 연안부터 문화대혁명 시

기 정치 운동 속 기억을 정리하고, 시간이 흘러 망각되려는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체제 문
제를 직시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녀는 ‘마오쩌둥 시대’의 역사적 상징을 재검토하고, 향수적 문화 표상
속에서 반성적 경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와 ‘구시대’의 결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웨이쥔이
의 ‘진언’은 단일한 반성·비판 실천으로 축소되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을 공산당원으
로 정체화하며 유지한 복합적 감정 구조와 역사적 논리를 간과하게 된다.

3. “행복의 기억”

말년의 웨이쥔이는 혁명적 고전 서사의 재서술과 재구성을 통해 ‘마오쩌둥 열풍’에 대응함과 동시에, 
트라우마를 인정하되 혁명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통록》 집필의 계
기를 밝히며, “우선 명확히 할 것은, 나는 충실한 원로 공산당원이라는 점이다”19)라고 서술하였다. 비록
웨이쥔이는 혁명 원로로서 ‘옌안’시기부터 여러 번의 정치 운동과 개인적 위기를 경험했지만, ‘진실’을 발
화하기 이전부터 자신을 혁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명확히 위치시켰다. 이러한 정체성 인식은 단순히 정
치적 입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녀 평생의 가치 추구와 신념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
다. ‘파레시아’ 실천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사통록》 또한 모두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
녀는 반우파 투쟁 이후 ‘하방(下放)’과 ‘대약진(大跃进)’ 시기를 회고하면서, 과거의 혁명적 삶을 단일한 수난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아름다운 장면 역시 회고하고 기록하였다. ‘하방’ 이후 노동 경험에 대한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 만족감과 강한 집단의식은 공동 노동 경험과 상호 지지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혁

명 윤리에 뿌리내린 핵심 가치 체계가 그녀로 하여금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戴锦华：《隐形书写：90年代中国文化研究》，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8，90-92.
18) 韦君宜：《假如改革失败了……》，《韦君宜文集第五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409.
19) 韦君宜：《思痛录》，《韦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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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사짓는 법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모내기는 삐뚤빼뚤했다. 대
대장 가오지앙윈은 빨리 배웠는데, 그는 역시농민 출신이었다. 나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다른

농촌 여성보다는 나았다. 그녀들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재잘거
리며 물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모를 이리저리 삽질했다. 하지만 결국엔 넓은 논밭을 잘 심었다. 
푸르른 들판을 바라보며 모두 마음이 즐거웠다. … 우리는 참 순진했다. 그렇게 많은 운동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그때 나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잠시 화를
내고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20)”

마을 주민과 모내기 참여자들이 숙련된 농부는 아니었고, 모는 삐뚤빼뚤 심어졌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로

인해 비난받지 않았다. 오히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배우고 시도하며 넓은 논밭을 완성하였

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 운동의 중심이었던 북경에서와 달리 그녀에게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장과 조정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인민’ 공동체의 관용적 태도는 노동 성과뿐 아니라 집단적 정체감과 성취감을 강

화하였으며, 공동 노력의 가치와 노동 자체의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지지와 노동의 의

미가, 그녀의 신념이 외부 충격에도 긍정적 기억 서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는 또 다른 수필《시

위린 회상(忆西榆林)》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말을 맺는다.

“시위린의 꽃, 시위린의 과수, 시위린의 논밭과 신선한 물고기, 게다가 유명한 돼지농장까지. 어
느 하나 강남에 뒤지겠는가? 물론 그 중 최고는 역시 여기 사람들이다. 이 풍광은 모두 그들이 직
접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삽과 호미, 어선으로 ... 붓을 삼아, 황사 가득한 만리장성 밖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지금 공사는 시위린에 양수장을 지으려 한다. 다른 대대는 공사 지원을

받을 테니, 금세 완공될 것이다. 지금 큰 냇물 위쪽은 이미 진정한 호수와 습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논밭은 얼마나 넓은지, 아마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축복하라, 시위린! 축복하라, 화원
공사!21)”

이러한 희망과 찬사의 문구는 웨이쥔이가 집단 노동의 긍정적 가치를 통해 자신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녀는 ‘하방’ 경험을 긍정적 기억 패턴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적 차원에서 다시 단합되고

적극적인 상태를 회복하였으며, 이는 자아 정체성 재구성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시위린 회상》은 웨이쥔

이의 주체성이 집단적 노력과 합의 속에서 유지됨을 보여주며, 그녀가 이러한 공동 성취를 기록하고 찬양함으

로써 내적 균형과 위안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체 재구성 과정에서, 그녀의 기억 실천은 점차 ‘행복한 기억’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행복한 기억’

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체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형성된 특별

한 기억 형태로, ‘언어 행위’를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욕망과 요구를 재현한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현재-부재

의 인지적 곤란을 넘어, 베르그송이 강조한 이미지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며, 주체의 재인지 현상 속에서 나타

난다. 이 재인지 현상은 폴 리쾨르가 말한 기억의 ‘작은 기적’과 유사하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

체 간의 연계 인식을 환기시킨다.22)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은 바로 이러한 ‘행복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혁명

공동체 재포섭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출한다. 즉, 말년 웨이쥔이는 정신적 위기를 겪은 뒤에 공공 장소에서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면서도, 기억 실천을 통해 고립과 주변화 상태에서 벗

어나 집단 역사 서사에 다시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웨이쥔이 말년의 기억 서사는 단순히

혁명 역사 비판으로 환원될 수 없다.

20) 韦君宜：《思痛录》，《韦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210.
21) 韦君宜：《忆西榆林》，《韦君宜文集第四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74.
22) [韩]Jang, Kyung：《The Forgiveness manifested in "Memory, History, Forgetting" of Paul Ricoeur》，Theology and 

Philosophy，2014（25）：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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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실”과 “거짓” 사이

그러나 말년 웨이쥔이의 ‘옌안’ 시기와 관련된 ‘파레시아’는 원로 세대 혁명 동지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
러일으킨 바 있다. 《사통록》 출간 이후, 인민 문학 출판사 동료들은 옌원징(严文井)에게 회고록 집필을
권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며 “그때 나는 옌안(延安)에 있었고, 웨이쥔이는 쑤이더(绥德)에 있었다. 옌안
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가 많이 알지 못한다”23)고 설명하였다. 펑란루이(冯兰瑞) 또한 웨이쥔이 작품의 사
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웨이쥔이의 거짓》에서, 웨이쥔이가 양수(杨述)와 결혼하기 전 그녀
의 남편과 혼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년 위원회에서 그녀를 쑤이더로 보냈다고 언급했다. 또 웨이쥔이
는 옌안 정풍 운동이 끝나기 전에 옌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옌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부

족하며, 내용은 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만 출간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24)

웨이쥔이 말년 회고록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파레시아’ 자체가 다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녀의 서사는 구체적 사실 측면에서 원로 동지들의 의문에 직면했으나, 회고록의 가치는
객관적 사실의 정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재구성
하고, 개인적 상처와 역사적 현실 사이의 복합적 관계에 성실히 응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통록》
의 서문 끝에서 웨이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고,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할 뿐이다.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역사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가가
항상 올바른 궤도 위에서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다.25)”

기억은 결코 순수한 객관적 역사 재현이 아니며, 개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 경험을 창조적으로 재구
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이쥔이의 기억 실천의 가치는 사실 정확성의 절대적 기준에 의존하
지 않고, 기억 행위 자체가 갖는 재구성적 의미에 있다. 나탄 와첼은 기억의 진실성 문제를 논하면서 “만
약 진실성의 표지가 특정 장소와 사건의 일치를 의미한다면, 회고의 장소는 ‘이곳’만 있고 ‘지금’은 존재
하지 않는, 반쪽짜리 진실성에 해당한다. 이는 두 분리된 반쪽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지금
을 고집스럽게 분리시키는 것이다. 회고 장소의 신비적 차원은 바로 이 낯섦, 무조건적 단절 속에 있으며, 
사람은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단절을 넘기 매우 어렵다. 독서나 영화 감상 시 상상보다 훨씬 어렵다”26)라

고 지적하였다.
와첼의 이러한 관점은 웨이쥔이의 ‘거짓’ 논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실성 기준을 특정 장소와 사건의 완전한 일치로 한정하면, 회고록 속 공간은 결국 ‘이곳’만 남
게 되고 ‘지금’은 소멸한다. 이는 분리된 두 요소를 결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소와 시간의 단절을 드러
내며, 회고 장소의 낯섦을 생성한다. 웨이쥔이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단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
가 서술하는 경험은 쑤이더에서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구체적 물리 공간을 초월해 새로운 기억의 장을 구축하였다. 이 기억의 장은 개인 기억과 서사 구성
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과거 사건의 생생한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억의 특성과 기
억 쓰기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제공한다.

23) 王培元：《永远的朝内166号：与前辈灵魂相遇（增订本）》，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4，196.
24) 冯兰瑞：《“真言”中的谎言》，开放，2006（11），来源：https://www.aisixiang.com/data/22965.html，访问日期：2025.01.19.
25) 韦君宜：《缘起》，《韦君宜文集第二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3，167.
26)[德]阿莱达·阿斯曼（Assmann，A.）：《回忆空间：文化记忆的形式和变迁》，潘璐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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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쥔이는 당시 실제로 쑤이더에 있었고, 회고록은 쑤이더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 그 안에 담긴 비
판과 성찰, 각종 모순과 혼란은 사실 옌안의 정풍 운동과 이후 정치 정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
제들을 반영한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강요된 자백서’나 ‘가짜 자백’과 같은 현상이 쑤이더에서도 있었음
을 드러내며, 엔안의 정치 실천에서 발생한 오류 경향을 보여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쑤이더의 운동 발
전 양상은 지역적 특수 사례가 아닌 중앙과 마오쩌둥의 직접적 지도 아래 이루어진 또 다른 옌안의 이야

기라고 볼 수 있다. 
와첼의 말처럼, 회고 장소는 시간 결여의 반진실이 아니라, 단절 속에서 역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
능성을 탐색하는 지점이다. 웨이쥔이의 회고록은 바로 이러한 회고 장소가 낯섦 속에서 가능성을 드러내
는 문학적 실천이다. 그녀는 주관적 글쓰기를 통해 개인적 상처 경험과 사회 역사적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사 재검토와 자아 정체성 회복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설사 그녀의 서사가 일부 원로 옌안 인사들에게 ‘거짓’으로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역사 기억 그 자
체에 내재한 주관적 성실성과 심리적 진실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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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1부

4. 중국문학(1)
위당관 204호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작용: 

공생과 확장

- 87 -



- 88 -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新月社) 성격 재인식의 

필요성

김선영1)

*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베이징대학 영문계와 『현대평론』
3. 신월서점 운영과 『신월』 발간
4. 쉬즈모 그후 : 『문학잡지』와 린후이인의 살롱
5.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이제까지 주로 신시 창작과 관련된 (신)문학사단으로 국한되어 평가되던 신월사는 사실 그 규모와 구성
원을 고려하면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기존 문학 사단으로 평가할
당시의 신시 분야에 국한되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단은 단순히 신시 창작에만 공헌한 것이 아니
라 그 사단 구성원의 대학교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신시의 학술적 체계화에도 공헌이 있다. 그리하여 본
고는 이를 근거로 사단으로서의 신월사의 성격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단순히 문단 내의 활동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신월사 성원들이 자리 잡고 있던 배경으로서의 대학공간과 이와
연관된 간행물에서의 활동까지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쉬즈모와 쉬즈모
가 주축이 되어 발간하던 잡지를 중심으로 해석, 서술되던 신월사를 후스（胡適） 및 다른 동인, 그리고
관련된 다른 간행물을 중심으로 다르게 재해석함으로써 신월사 활동기간을 더 확장하고 그 성격과 활동

을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서론
과거에 신월사는 주로 신시 창작과 관련된 ‘문학 사단’으로서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평가되어왔다. 이러
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는데1),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중국 대학교

  * 中國鑛業大學 人文與藝術學院 漢語言文學專業 助理敎授 

1) 신월사의 규모와 성격에 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서술은 사실상 신중국 성립 전후의 마오쩌둥의 신월사 주축 인물
들에 대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마오쩌둥의 옌안문예강화「 延安文藝講話」에서의 량스추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후에 차이이蔡儀『중국신문학사강화 (中國新文學史講話)』（신문예출판사 新文藝出版社, 
1952년 11월 출판） 딩이丁易의 「중국현대문학사략中國現代文學史略」 （작가출판사 作家出版社1955년 7월 출판）
같은 문학사 저작의 신월사에 관한 언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袁洪權,「作爲新文學史問題的新月派

（1950-1957）」，『中國當代文學研究』2023年 第4期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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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문 전공의 현대문학사 과정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현대문학 삼십년 (中

國現代文學三十年) (수정본)』만 살펴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저작에서 신월사에서 대해서 집중적
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6장과 제16장으로, 그 중심인물로 쉬즈모와 원이둬를 꼽고 주로 신문학 신시
사단으로서 관련 간행물 발간을 중심으로 신시창작 중심의 문학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신월사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다단하며, 그 규모와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다소 어
려운 단체이다. 우선 활동 지역만 보더라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두 대도시가 모두 연관이 되어 있
다. 신월사의 탄생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1927년 대혁명 실패 후 주요 구성원들이 상하이로 주거

지로 옮기면서 간행물 발행지도 옮겨졌으며 동시에 신월서점(新月書店)을 여는 등의 의미 있는 활동도 진
행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신월사 성원들로 여겨지는 여러 인물은 대부분 ‘직업
(전업)작가’라기 보다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간행물에 새 글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작가 생활을 이어갔기에 그들이 당시 속했던 ‘대학’이라는 (체제적) 학술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3) 이는 단순히 대학 내에서 그들 사이에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들
이 직접 개설한 수업과 관련하여 출판한 저작(교재) 과 같은 결과물 또한 지식인 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

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제까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특히 쉬즈모의
사망 전까지의 활동 시기로 국한하여 판단하던 신월사의 (신시 관련) 문학사단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곧 기존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월사의 활동 시기보다 좀 더 오랜 시기를 활동한, 더 큰 규
모의 구성원을 갖추고, 대학을 포함한 학계, 그리고 문학 살롱을 포함한 제3문화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신월사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한다. 

2.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영문계(英文系)와 『현대평론(現代評論)』 
 신중국 성립 이후에 한동안 멈춰있던 신월사에 대한 서술은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보충
서술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단편적인 예가 천
즈샨(陳子善)의 연구다. 천즈샨은 『장펑춘 칭화일기(張彭春清華日記)（1923—1924）』와 『장펑춘 칭화일
기(張彭春清華日記)（1925）』가 출판되고, 하버드 옌칭에 이 일기의 수고본이 존재하는 바, 이를 참고하
여 「장펑춘, 신월사의 탄생과 기타 (張彭春、新月社的誕生及其他)」(2023)에서 신월사의 초기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신월사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쉬즈모가 1926년 6월 17일 『신보부간(晨報副刊)·극간(劇刊)』 에 발표한 창간사의
한 단락인데 천즈샨 또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그는 대표인물로 이 글을 쓴 쉬즈모
외에 장펑춘을 꼽았다. 쉬즈모는 본래 보편적으로 신월사의 대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바 새로운 견
해라고 할 수 없지만, 장펑춘은 다르다. 천즈샨은 이전까지 가볍게 다루어지던 장펑춘을 전면에 내세워, 
그의 일기에 근거하여 신월사가 처음 구성되던 때의 전후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리하여
신월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필자가 보기엔, (신월사는) 1923년 11월 7일 베이징 라이진위쉬엔(來今雨軒)에서 탄생한 후, 1933
년 6월 『신월』 제4권 제7기가 상하이에서 출판, 정간될 때까지 십여 년의 여정을 거쳤다. 이 십
년은 대략,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신월사 탄생과 『치트라』 

2) .”錢理群 ⋅ 溫儒敏 ⋅ 吳福輝『中國現代文學三十年』，北京: 北京大學出版社，1998, p.357. 
3) 사실 이는 신월사 성원들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오사운동전후에 발생한 신문학사단 구성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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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기준으로, 중기는 『신보부간(晨報副刊)』과 『시간(詩刊)』 그리고 『극간(劇刊)』의 발간을
기준으로, 후기는 신월서점의 설립과 『신월』과 『시간』이 두 잡지의 발간을 기준으로 한다.4) 

본고는 기본적으로 천즈샨의 이러한 신월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않았던 인물을 꺼내어 다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보면서

새롭게 서술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론으로 신월사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하여 재구성하는 연
구가 근래 여럿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가 대부분 신월사 초기에만 집중되었기에 신월사 중기, 후기
에 대한 재서술, 혹은 신월사의 성격 재인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려 한다. 서술의 맥락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주축 인물을 찾
을 수 있지 않을까? 신월사의 초기의 주축 인물로 쉬즈모와 장펑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쉬즈모가 죽고
난 뒤 중기, 후기 신월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혹은 신월사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다른 주축 인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월사 결성 당시의 상황- 신월사의 타고르 방문 공연으로 돌아가 볼 필요성이 있다. 

 1924년 5월8일 저녁. 협화의학원(協和醫學院) 강당(大禮)에서 진행된 신월사의 인도 시인 타고르 방문5)

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 『치트라 齊德拉』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신보 (晨報)』의 1924년 5월10일 기
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날 밤, 린후이인(林徽音) 여사가 ‘계괴랍(契塊臘)’을 맡았고, 장신하이(張歆海) 군이 ‘아구나(阿
糾那) ’를 맡아 극 중 주인공이 되었으며, 쉬즈모 군은 애신(愛神)을, 린쭝멍(林宗孟) 군은 춘신(春
神)을 연기하였다. 왕멍위(王孟瑜) 여사, 위안창잉(袁昌英) 여사, 장바이리(蔣百裏) 군, 딩셰린(丁燮

林) 군은 마을 사람을 연기하였다. 장펑춘(張彭春) 군이 연출을 맡고, 량쓰청(梁思成) 군이 무대 장
치를 담당하였다.6)

이 단락에서 언급한 공연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1924년의 각각의 개인적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7) 주목할 만한 점은 우선 쉬즈모, 린후이인, 량쓰청, 린종멍은 쉬즈모와 량치차오 간의 사제관계로 인
해 맺어진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과 , 장신하이와 딩셰린 같은 경우는 영국유학과 귀국 후 베이징대학
(北京大學) 교수라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중 이 본고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초기 신월
사 형성의 유력한 학술적 배경이자 공간으로서의 베이징 대학 영문계(英文系)이다. 
베이징 대학 영문계의 전신은 동문관(同文館)으로, 동문관이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편입되고, 후에
베이징대학 영문계로 개편된 것이다.8) 한 과로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후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17년 귀국하여 베이징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이 당시
베이징대학의 국문계, 철학계와 관련하여 후스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베이징 대학 내에서 후스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곳은 영문계였다는 점이다. 타고르의 공연 참여자이자 신월사의 초기 구성원, 후
스, 쉬즈모와 장신하이 등이 모두 1924년 전후의 베이징 대학 영문계의 교수로 임용되어 있었으며, 특히
나 후스 같은 경우는 1924년 4월 선거를 통해 영문계 주임으로 발탁될 만큼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4) 陳子善，「張彭春、新月社的誕生及其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23(04)， p.131.
5) 타고르의 중국방문은 강학사講學社의 초대로 이루어졌고, 강학사는 량치차오가 조직한 단체로, 쉬즈모는 량치차오와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타고르 방문시 통역을 맡았다. 費冬梅, .「泰戈爾訪華與新月社的戲劇實踐」, 『現代中文學刊』, 
2021(02),  p.54

6) 「竺震旦誕生與愛情名劇契臘」，『晨報』, 1924年5月10日。
7) 표 1. 타고르 중국방문 기념 공연 관련 인물 (지면상 생략) 
8) 王傑，祝士明, 『學府典章』, 天津：天津大學出版社，2010.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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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대학 영문계 내 신월사와 관련하여 이들 외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물은 천위안(陳源)이다. 
1924년 계주임 선거 당시 후스가 3표(당시 후스 당선) , 천위안이 1표를 받을 만큼 천위안이 후스 다음으
로 영문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9) 천위안은 연극에 직접적으로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후스와
함께 쉬즈모가 초기 신월사 구성 당시 참여했으며, 실제로 이후 신월사 내부에서 꾸준히 활동한 인물이다. 
천위안과 신월사를 다루는 데 있어, 『현대평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평론』은 1924년 12월
13일 베이징에서 정식 창간되었고, 주편은 왕스제였지만, 실제 관련 업무는 쉬즈모와 천위안이 도맡아 처
리하였다. 10)

『현대평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대평론』 창간호 「공고 (啟事)」 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현대평론』은 종합적인 주간지로서, 그 내용은 정치·경제·문예·문학·법률·철학·과학·교육 등 여

러 방면을 포함한다. 『현대평론』은 정신에 있어 독립을 제창하며, 남의 언행을 맹종하는 것을 반
대한다. 태도에 있어 연구를 제창하며,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반대한다. 언론에 있어 실천을
제창하며, 비현실적인 공론을 반대한다.11)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현대평론이 평론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 주간지
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예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예 방면으로는 2권까지는 천위안이, 그 후로는
양전성(楊振聲)이 편집을 현대평론 1기의 啟事맡았다.12) 쉬즈모 또한 『현대평론』에 문예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13) 곧 신월사를 대표하는 간행물—『신월』등 이 창간되기 전 대부분의 베이징대 교수였던
신월사 성원들, 쉬즈모, 후스, 천위엔, 그리고 양전성 등은 『현대평론』을 통해 작품(혹은 평론)을 발표했
으며, 실제 이 성원들이 이후 신월사에 있어 꾸준히 활동하는 주축인물이 되었다. 

3. 신월서점(新月書店) 운영과 『신월 新月』발간
 1927년, 대혁명이 실패하면서 베이징의 많은 (문학)사단을 포함한 지식인과 지식인 단체가 상하이로
근거지를 옮겼다. 『현대평론』도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현대평론』또한 1927년 7월 23일에 출판한 제6
권 제137기부터 상하이에서 발행하게 된다. 이때 베이징에 거주하던 많은 지식인도 함께 옮겼는데 신월사
와 현대평론파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스만 하더라도 1926년 유럽 여행을 시작으로 1927년 미국에서 일본
까지 내내 해외에 있다가,  1928년 4월30일에 상하이 중국공학 교장으로 부임, 문리학원 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쉬즈모 같은 경우도 루샤오만(陸小曼)과 결혼한 후 상하이로 주거지를 옮겼다. 신월사에 있어서
1927년 이후 상하이에서의 활동은 꽤나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월서점을 창립하고 신월을 발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7년 6월 27일『신보(申報)』에는 아래와 같은 신월서점14)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실제 1927년 7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우리의 많은 친구 중 책을 썼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출판하지 못한 이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붓
을 놓아둔 이도 있습니다. 출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월서점(新月書店)을 조직, 발기

9) 「校長布告」 ，『 北京大學日刊』 ，1924.2.23
10) 표 2『현대평론』관련 인물 (지면상 생략) 
11) 「啟事」, 『 現代評論』創刊號，1924.12.13
12)  孔祥宇,  『現代評論派與1920年代的中國自由主義』,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p.43.
13) 1924년 1편, 1925년 9편, 1926년 1편, 1927년 2편, 대부분 시였지만 1925년에는 소설『船上』, 평론『一個譯詩的問

題』같은 시 외에 다른 장르의 글도 발표하였다. 
14) 표3. 신월서점 관련 인물 정리 (지면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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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습니다. 책을 직접 인쇄하여 출판하기도 하고 위탁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출판하는 책들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위탁 판매하는 책 또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과
문화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일 것입니다.15)

곧 신월사는 서점이라는 명칭을 가지기는 했지만 출판사와 서점 중간 사이의 성격을 지니며, 관련 창립

인은 “후스(胡適) 송춘방(宋春舫), 장신하이(張歆海), 장위주(張禹九)쉬즈모徐志摩, 쉬신류(徐新六), 우더셩
(吳德生), 위상위안(餘上沅)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신월서점은 후스가 이사장을 맡았고, 장위주(張禹九)가
경리로 임명되었다. 16)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위샹위안이 맡아 처리했다. 17) 
이들 중 후스, 쉬즈모, 장신하이는 베이징대학 영문계 교수로, 위샹위안은 베이징대학 영문계 졸업으로
모두 베이징대학 영문계라는 배경을 가졌고, 그중 후스, 쉬즈모, 우더셩은 『현대평론』과 관련되어 있다
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신월서점은 현재의 출판사와 책을 판매하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이익을 많

이 내는 방향보다는 뜻이 맞는 이들의 저작 출판과 보급에 그 의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이 서점에

서 출판한 것 중에 신월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것은 아무래도 잡지 『신월』의 출판이다. 
잡지 『신월』은 1928년 3월 10일 창간되어, 권당 12호씩 4권을 냈고, 1933년 6월에 종간했다. 실제 발
행 호수는 모두 43호였다. 중요한 점은『신월』또한 신시 전문 잡지라기보다는 『현대평론』과 같이 종합
간행물로서 문예, 사상, 정치 등의 글을 다양하게 실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 한 명이 주편을 맡는 방

식이 아닌 몇 명이 함께 편집에 참여하는 ‘집단 편집’ 이라는 독특한 형태였다. 

잡지의 기획은 처음에 후 선생과 즈모, 샹위안(上沅)이 책임지고 추진했다. 대략 틀이 잡히자, 샹
위안이 ‘스코트로(斯考特路)’에 사는 판광단(潘光旦)의 집으로 가서, “잡지는 후 선생이 사장을 맡고
즈모가 주편을 맡는다”는 발표를 했다. 그때 광단의 집에 모여 있던 원이둬(聞一多), 라오즈리(饒子

離) 등은 이의(異議)를 제기했는데, 겉으로는 사장과 주편이 동인들의 추대를 거치지 않아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월』의 여러 사람 모두가 강한 개인주의자였고, 누구도 남을
좇아 뒤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즈모는 얼마나 원만한 사람인가. 곧바로 ‘집단 편집’으로 바
꾸자고 주장했고, ‘후형(胡大哥)’는 아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 내가 이 작은 파동을 들

추는 것은, 『신월』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직도 없었고, 무슨 ‘파벌’이라 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함
이다.19)

량스추는 신월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사단으로서의 어떤 지향, 예 정치적 목적 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서술했다지만, 이 단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신월』편집, 발간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다. 바로 쉬즈모, 위샹위안, 원이둬, 라오즈리, 량스추, 후스 등이다. 그

중 라오즈리 같은 경우 사실 당시 잡지 『신월』보다는 후에 『문학잡지(文學雜志)』편집인의 신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15) 『申報』1927. 6. 27. 
16) . 梁實秋. 陳子善, 編.『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p.113.
17) 張偉, 『大上海·亭子間：一群文化人和他們的事業』,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11, p.35.
18) 그리하여 량스추가 신월사 성원들이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언하지만, 실제 그 실천에 있어서는 사단으로서
의 단체의식이 분명 존재했다고 보인다. 

19)  梁實秋. 陳子善編.『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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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즈모 그 후 : 『문학잡지』와 린후이인의 살롱
앞서 라오즈리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문학잡지』는 1937년 5월 창간되었다. 『신월』잡지가 1928년에
창간되어 1933년에 종간된 것을 감안하면, 『신월』과 『문학잡지 』사이에는 4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
으며, 중간에 『신월』기존 성격의 변질을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학잡지』
발간에 관한 주광치엔(朱光潛).의 회고에 따르면 비록 쉬즈모가 사망(1931)한 이후에 발간된 『문학잡지』
지만, 실제 발간 관련 구성원을 고려하면 이전의 신월사와 관련된 많은 인물이 중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마침 ‘경파(京派)’와 ‘해파(海派)’가 대치하던 때였다. 경파는 대체로 문예계의 구(舊) 지식
인들이었고, 해파는 주로 좌련(左聯, 좌익작가연맹)을 가리켰다. 나는 후스(胡適)의 초청으로 베이징
대에 갔으니, 자연히 경파 인물이 되었다. 경파는 ‘신월(新月)’ 시기에 가장 성했으나, 시인 徐志摩

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뒤로는 점차 쇠퇴해 갔다. 후스와 양전성 등이 경파를 다시 일으켜 보려
하여, 8인 편집위원회를 조직하고 『문학잡지』를 발간하려 준비했다. 편집위원회에는 양전성, 선충
원, 줘쭤런, 위핑보, 주쯔칭, 린후이인 등과 내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갓 등단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나를 주편으로 추대했다. 후스와 왕윈
우(王雲五)가 교섭하여, 새로 태어난 『문학잡지』의 출판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맡기게 했다. 
(중략) 『문학잡지』는 비록 경파의 간행물이지만, 게재 원고를 경파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주쯔칭
(朱自清)·원이둬(聞一多)·펑즈(馮至) · 리광텐(李廣田)·허치팡(何其芳)·비엔즈린(卞之琳) 등,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좌파 색채를 지닌 작가들도 자주 『문학잡지』에 모습을 드러냈다.20)

주광치엔의 『문학잡지』에 관한 언급 중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경파와 신월사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당시 주광치엔은 쉬중수를 통해 후스를 알게 되었고, 후스가 주광치엔의 시론(詩論)을 읽
고 그를 베이징대학 서양어문학과(西語系) 교수로 임용하였는데 21) , 주광치엔 본인이 이로 인해 자신도
경파로 분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주광치엔 또한 베이징대학 영문계의 배경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경파와 베이징 대학 영문계와 신월사 성원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광
치엔 외에도 위 단락에서 언급된 『문학잡지』8인의 편집인22)은 대부분 베이징 대학, 혹은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23)

그리하여 쉬즈모 사망 이후에도 기존의 신월사 성원들은 대학내 활동,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그 명맥
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단체는 1932-1937년까지 린후이과 량쓰청의 집
에서 모인 살롱형태의 모임이다. 일명 린후이인의 살롱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음
과 같다. 표24)에 따르면 주광치엔이 『문학잡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여러 인물의 명단과 대부분 겹친다
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곧, 쉬즈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1923년부터 시작된 신월사의 맥락이 1937
년 전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朱光潛. 吳福輝, 錢理群 主編. 『朱光潛自傳』,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8,  pp6-7.
21) 朱光潛. 吳福輝, 錢理群 主編. 『朱光潛自傳』,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8,  pp6-7.
22) 표4.『문학잡지』관련 인물 (8인의 편집인 )  (지면상 생략) 
23) 예외적으로 양전셩이 칭다오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신월 발간 당시의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원이뚜어와 선충
원이 모두 칭다오 대학에서 동료로 있었음을 감안하면 신월사에 있어서 칭다오 대학 중문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민국 19년(1930년)에 이르자, 신월 동인들은 거의 상하이를 떠났다. 聞一多는 본디 상하이에 살지

않았는데, 그해 여름 상하이에 왔다가 나와 함께 楊金甫의 초청을 받아, 막 창립을 준비 중이던 국립 칭다오대학으로
갔다. ” 梁實秋. 陳子善編.『梁實秋文學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1989， p.116.

24) 표 5. 린후이인 살롱에 참여한 인물 (지면상 생략)  費冬梅., 『沙龍：一種新都市文化與文學生產（1917—1937）』, 北
京: 北京大學出版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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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신월사의 탄생으로서의 타고르 기념 공연, 『현대평론』과의 연관성, 신월서점 운영과 『신월』
의 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후이인의 살롱과 『문학잡지』와의 관련성을 차례로 다루어 보았다. 첫째, 
타고르 기념 공연을 중심으로 신월사와 베이징대학 영문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평
론』의 주요 인물들과 초기 신월사 성원들 간에 중첩되는 인물이 많았으며 신월사가 『신월』등을 발간
하기 전 대부분 『현대평론』을 통해 글을 발표하였다. 셋째, 본격적으로 신월사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
은 아무래도 신월서점의 운영과 잡지 『신월』을 발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쉬즈모가 그 주축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조직과 결과를 살펴보면 후스가 더 실제

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37년에 베이징에서 창간된 『문학잡지』의 주요
필진이 1932년 1937년 사이의 린후이인의 살롱에 참여했던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
은 그들이 신월사의 초기, 중기를 거치며 꾸준히 등장하는 인물들과도 어느 정도 겹친다는 사실이다. 그
리하여 신월사를 다루는 데 있어 단순히 신시 문학 사단으로 한정 지어 인식하는 것보다는, 신월사의 성
원들이 쉬즈모가 죽은 이후 1937년까지도 대학 공간과 간행물의 발행 등의 활동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
가는 지식인 학술-문화사단으로서의 성격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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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现代小说在中国的译介，传播与接受 

——以梁贵子小说《矛盾》为例 

 

于翠玲 

 

 
目 次 

 

  
 

 

【摘要】 

 

1. 引言 

2. 《矛盾》在韩中两国的出版及接受概况 

3. 《矛盾》中译本的翻译美学与策略 

4. 结语 

参考文献 

 

 

【 摘要 】 

 

韩半岛与中国大陆一衣带水，经贸往来频繁，而数千年的文化交流更是形成了一

种和而不同、携手共进的良好局面。及至近现代，由于种种人为的政治因素，交流的

有效链接一度被打断。1949年中国建国之后，直至1992年中韩建交，中国与半岛的文

化交流基本上发生于中国与朝鲜之间，几乎少有韩国现代文学被译介到中国，而中韩

建交为韩国现代文学的汉译打开了新的窗口。中韩建交三十余年，韩国现代文学的汉

译，在曲折中不断发展，最终凭借一部分主题深刻的文学文本和充满个性的写作引起

了读者的共鸣，改变了中国读者对韩国文学的认知。 

那么，2024年，韩江斩获诺贝尔文学奖这一事实能否掀开韩国现代文学汉译的新

篇章呢？时至今日，面对接受度和审美度大幅提高的中国读者，哪些因素会左右韩国

现代文学在中国的译介和传播呢？这里，笔者以2009年译介至中国的梁贵子的长篇小

说《矛盾》为例，着眼于该小说在韩中两国读者群（一般读者和学术研究者）的接受

反应，以及译者在翻译过程中采用的翻译美学和策略，探讨数字时代韩国现代文学汉

译与传播模式的新途径。 

 全北大学中文系，讲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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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韩半岛与中国大陆一衣带水，经贸往来频繁，而数千年的文化交流更是形成了一

种和而不同、携手共进的良好局面。及至近现代，由于种种人为的政治因素，交流的

有效链接一度被打断，可以说1949年中国建国之后，直至1992年中韩建交，中国与半

岛的文化交流基本上发生于中国与朝鲜之间。不过，在建交之前的10年间，中国文艺

界已经开始有意识地整理、分析和小范围地介绍韩国现代文学。进入九十年代，中国

的改革开放政策给中国社会带来了政治、经济、文化等全方位的变化，文学的出版发

行也正式步入了以市场为中心的自由发展阶段。在中韩建交的这三十余年，韩国现代

文学的汉译基本上可以分为以下三个阶段：一，探索期（1992–2001）：译本的选择

主要依靠建交后的政治推动和学术界的初步引进，数量少、影响小。译者也多为高校

教师或中国的朝鲜族，缺乏专业译者。但这一期间的探索为后续发展积累了选题、翻

译与出版方面的经验；二，繁荣期（2002–2011）：受韩流文化影响，大众文学尤其

是影视剧改编小说和青春爱情小说，大量进入中国市场。前半期，译本数量可以说是

逐年增加，其中不乏现象级汉译本。虽然译本数量众多，但文学性不足这一问题也很

明显。不过，随着此间接受韩国文学翻译院资助的专业译者的参与，翻译质量较高的

纯文学译本的数量开始增加；三，理性期（2012–至今）：韩流影响减弱，文本自身

价值凸显，特别是随着诸多国际文学奖项对韩国现代文学的认可，在中国出版社的自

主选择和韩国本土机构的双重加持下，翻译出版的着眼点开始从数量转向质量，商业

利益不再是唯一的关注点，文学性、思想性得到兼顾，出现重版、学术关注与读者公

共讨论并存的局面，尤其是一些反映社会议题的小说获得广泛关注。1可见，中韩建交

之后，韩国现代文学的汉译，在曲折中不断发展，最终凭借一部分主题深刻的文学文

本和充满个性的写作引起了读者的共鸣，改变了中国读者对韩国文学的认知。 

在这一过程中，可以发现中国出版社和读者对获奖作品表现出了浓厚的兴趣，被

译介到中国的大部分都是获奖作品。那么，2024年，韩江斩获诺贝尔文学奖这一事实

能否掀开韩国现代文学汉译的新篇章呢？时至今日，面对接受度和审美度大幅提高的

中国读者，哪些因素会左右韩国现代文学在中国的译介和传播呢？这里，笔者以2009

年译介至中国的梁贵子的长篇小说《矛盾》为例，着眼于该小说在韩中两国读者群的

接受反应，以及译者在翻译过程中采用的翻译美学和策略，尝试探讨数字时代韩国现

代文学汉译与传播模式的新途径。 

                                                      
1 以上对韩国现代文学汉译阶段的划分，参考了包括...在内的数篇论文，以上论文基于各自基
准对中韩建交后出版发行的韩国现代文学汉译本进行了统计分析，韩国方面主要参考了韩国文

学翻译院提供的官方数据，而中国方面则是汇总了以前诸多的研究资料，也就是说中国方面没

有第一手资料，亦即准确的权威资料，而韩国方面从译者接受资助到最终出版之间的时间距离

也是有长有短，所以阶段划分和相关分析无法做到精准，仅供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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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대, 공생의 장을 여는 길: 중어중문학의 혁신과 확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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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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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唐蘭이 古文字學導論에서 제시한 對照法·推勘法·偏旁分析法·歷史考證法 등 네 가지 考釋의 원칙

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못하는 難字를 考釋하는데 있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미해독 글자들이 많
이 남아 있다는 것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3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출토된 戰國竹簡에 출현하는 수많은

戰國文字 字形들은 더 이른 시기의 甲骨文과 金文의 考釋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자학적 정보를 제공해주

었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존의 古文字 考釋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느껴왔던 字形 변화 발전의 복

잡한 문제를 더욱 섬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필자는 그 가운데 하나의 글자가 현존하거나 이
른 시기 隸楷 字形에 보이는 글자와 순리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는 글자가 아닌, 古文字 당시에만 존재했

고 淘汰되어 후대의 隸楷 字形으로 전승되지 않은 글자들에 대한 考釋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考釋 방법론

의 틀을 세우는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考釋을 다시 살

펴보고 분석함으로써, 考釋 이론의 한 축을 세우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古文字에 대한 考釋의 역사는 대략 東漢 許愼의 說文解字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六書 이론을 기

반으로 字形을 해석하고 本形과 本義를 탐구하여, 文字學과 古文字 考釋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그 이후 宋

代 鄭樵의 六書略과 元代 戴侗의 六書故가 許愼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고, 당시 볼 수 있었던 青銅器 銘

文과 小篆의 비교를 통하여 古文字 字形에 대한 정보를 金石學의 측면에서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淸代 小學

의 발전과 함께 만들어진 吳大澂의 說文古籀補는 古文字의 考釋에 탁월한 견해를 볼 수 있는 저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孫詒讓의 偏旁分析의 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당대 학자 가운데 唐蘭이 古文字學導論에서 제
시한 對照法·推勘法·偏旁分析法·歷史考證法 등 네 가지 考釋의 원칙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연구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于省吾, 姚孝遂, 林澐, 裘錫圭 등 걸출한 연구자들이

  * 慶尙國立大學校,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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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화되고 과학적인 古文字 考釋 방법을 활용하여 몰랐던 글자에 대한 考釋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考釋을 바로잡는 등 考釋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왔다.1)

이에 더하여 최근 3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출토된 戰國竹簡에 출현하는 수많은 戰國文字 字形들은 더 이

른 시기의 甲骨文과 金文의 考釋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자학적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는 우리가 說文解

字》의 籀文·古文 정보를 통해서, 또는 일부 戰國時代에 해당하는 青銅器 銘文의 字形과 여타 玉器나 貨幣 등

에 새겨진 字形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중간 연결 고리가 되는 字形의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얻어낸 좋은 기

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字形 정보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甲骨文이나 西周春秋時代 金文의 글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기존의 古文字 考釋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느

껴왔던 字形 변화 발전의 복잡한 문제를 더욱 섬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필자는 考釋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考釋 방법

론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古文字를 考釋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글자가 현존하거나 이른 시기 隸楷 字形에 보이는 글자와 순리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

는 글자가 아닌, 古文字 당시에만 존재했고 淘汰되어 후대의 隸楷 字形으로 전승되지 않은 글자들에 대한 考釋

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考釋 방법론의 틀을 세우는 하나의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考釋을 다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考釋 이론의 한 축을 세우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古文字와 후대 글자의 字形적 상관 관계

甲骨文이나 殷商시기 金文에 출현하는 수많은 글자들 가운데 후대 글자와 직접적인 字形의 순리적 발전 변

화 관계를 가지는 常用字들이 있다. 예를 들면, 日, 月, 女, 大, 木, 目 등으로 이른 시기 古文字에서 지금의 楷

書까지 초기 字形의 기본적인 형체가 시대적 서사 변화에 따른 차이만 있지, 본질적으로는 초기 字形이 지금의

글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면서 古文字 가운데 아직

해독되지 못하거나, 字形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글자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아직 모르는 미해독의 古文字 

字形 가운데 대다수는 이처럼 字形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글자들일 것이다. 최근 復旦

大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에서 출간된 出土文獻與古文字教程의 古文字考釋 파트를 서술한 陳劍 역시

이러한 간단하지 않은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어떤 한 글자가 후대의 어떤 글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아래 간략히 다섯 가지 정황을 소개하겠다.

첫째, A 字形이 B 글자에 해당하며, 동시에 후대에 연속적으로 사용된 글자들로 숫자 一, 二, 三, 四, 기본
명사인 人, 女, 子, 日, 月, 山, 艸, 木, 鳥, 魚 등이 있다.
둘째, B 글자가 후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후대의 어떤 글자와 연원 관계를 가져서 B 글자가 偏旁으

로서 후대의 C, D 글자의 일부분에 남아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昷의 상단부 偏旁인 囚이 있다.
셋째, A 字形이 후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다른 글자의 偏旁에도 보이지 않는데, 늦은 시기 古文字 자

료를 통하여 形音義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琮자가 있다.
넷째, A 字形이 후대에 완전히 淘汰된 경우인데, 독체자와 합체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독체자는 오직

형체와 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합체자의 경우는 분해하였을 때 偏旁은 후대의 어떤 글자인지 알 수

있지만, 해당 글자는 후대에 없는 글자로 聲符를 통하여 讀音을 확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戰國文字에 보인다.

다섯째, 기타 混同이나 兼倂 등 특수한 정황으로 단선적인 변화 발전 관계를 가지지 않는 글자들이다.2) 

1) 古文字 考釋 및 構形 연구에 관한 回顧는 劉釗의 古文字構形學(修訂本)을 참고할 것. 劉釗, 古文走構形學(修訂本), 
福建人們出版社, 2011, 2~5쪽.

2)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編撰, 出土文獻與古文字教程, 中西書局, 202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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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古文字 가운데 淘汰된 글자에 대한 考釋 사례 분석

(1) 甲骨文에만 존재했다가, 후대에 완전히 淘汰된 글자

甲骨文에 매우 자주 출현하는 글자로 (㞢)자가 있는데, 이는 (又)자와 同音字로 주로 {有}를 표기하
는 글자이다. 이 字形은 甲骨文에만 출현하고, 후대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淘汰되었다. 이 글자에 대
한 考釋은 주로 수많은 문례의 근거를 통하여 확정된 것이며, 造字本義는 정확히 알 수 없다.3) 이외에 해
당 글자 字形의 表意的 성질과 문례에 근거하여 考釋한 甲骨文에만 존재했던 글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刖, 虹, 蝠, 衝, 死의 특수 異體 등이 있다.

刖

刖은 甲骨文에 으로 서사하여 사람의 다리를 톱과 같은 것으로 자르는 모습을 본뜬 表意字이다. 字
形이 보여주는 表意的인 요소와 문례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후대에 形符 刀와 聲符 月로 이루어진 形

聲字로 대체된 글자이다.4)

虹

虹은 甲骨文에 으로 서사하여 무지개를 본뜬 表意字이다. 이 글자 역시 表意的인 요소와 문례를 통

하여 확정된 것으로, 후대에 形符 虫와 聲符 工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또한 중국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 무지개는 일종의 머리가 두 개 달린 神獸이며, 무지개가 출현하여 물을 마시고 그로 인하여 물
이 고갈된다는 관념과 甲骨文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측면도 있어서 考釋이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

다.5)

蝠

蝠은 甲骨文에 으로 서사하여 박쥐를 본뜬 表意字이다. 이 글자는 오직 表意的인 요소만 고려하여

考釋한 것이기 때문에 蝠으로 확정하기는 아직 섣부른 상황에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字形적인 측면

에서 쥐를 본뜬 鼠자가 으로 의 머리 부분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

다. 역시 후대에 形符 虫와 聲符 畗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3) 牛의 일부를 생략한 글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있는 해석일 뿐,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
4)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復旦大學出版社, 2015, 1~3쪽.
5) 虹과 관련된 古文獻 기록은 山海經·海外東京, 釋名·釋天, 漢書·燕王旦傳 등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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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

衝은 甲骨文에 두 가지 字形으로 출현한다. 하나는 衝車를 본뜬 表意字로 으로 서사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으로 서사하여 敵城을 무기로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본뜬 表意字이다. 이 두 字形은 모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甲骨文 문례에 출현하면서, 동시에 敵城을 돌격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衝}을
표기한다. 表意的 요소와 문례 두 가지, 그리고 衝車에 대한 古文獻에서의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된 글자

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形符 行과 聲符 重 또는 童으로 구성된 衝/의 形聲字로 대체되었다.6)

死의 특수 異體

死자는 甲骨文에서 보통  또는 로 서사하는데, 疾과 歺로 구성된 와 가 출현한다. 는 의

생략형으로, 기존의 학자들 가운데 王國維를 필두로 葬으로 오인해온 字形들이다. 甲骨文의 문법적인 구

소와 문례, 그리고 해당 글자가 출현하는 인물 관련 정황으로 볼 때, 이 글자는 매장의 의미가 아닌 죽음
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死자와 달리 疾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은 '질병에 의하여 죽
다'라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봐야 한다. 이 글자는 甲骨文 당시에만 출현했던

死자의 특수 異體로 伐羌을 나타내는 자와 같은 유형인 일종의 專用字로 봐야 한다. 후대에 전혀 전승
되지 못하고, 甲骨文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異體였다.

(2) 古文字 시기에만 존재했다가, 후대 隸楷 단계에 보이지 않는 글자

위에서 제시한 글자들은 모두 甲骨文 시기에만 존재하였다가 淘汰되어 秦漢時期에 形聲字로 대체되거나, 아

예 사라진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甲骨文에 이어 西周 金文, 戰國時期 또는 說文解字 籀文 등까지만

이어진 字形들을 다룬다. 예를 들면, 捷, 踊, 干支를 표기하는 子 등이 있다.

(捷)

은 甲骨文에 '적과 싸워 이기다' 또는 '적을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捷}을 표기하는 字形으로, 

으로 서사한다. 아마도 창으로 초목을 베어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추정되는데, 이 字形은 西周 金文에도

(《史墻盤》)의 형태로 출현한다. 戰國文字까지 이어져 으로 서사한다. 이 字形은 隸楷 단계에서는 淘汰되

어 사라졌으나, 古文字 단계 내에서 많은 문례로 출현하기 때문에 考釋이 가능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7) 후대

에 形符 扌(手)와 聲符 疌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踊

踊자는 甲骨文에서 으로 서사하고, 金文에서는 으로 서사한다. 이 글자는 聲符인 (同)과 形符 步로

구성된 形聲字로 '높은 곳에 오르다'는 의미를 가지는 {踊}을 표기한다. 본래 甲骨文 字形으로 보면 가운데 부

분이 으로 堂의 初文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字形은 金文 단계까지만 출현하고 淘汰되어 隸楷 단계에서는

形符 足과 聲符 甬으로 구성된 形聲字로 대체되었다. 이 글자 역시 古文字 단계 내에서 많은 문례로 출현하기

때문에 考釋이 가능한 글자이다.8)

6) 金赫, ｢釋甲骨文中的“衝”｣, 探寻中华文化的基因(一), 商務印書館, 2018, 125~131쪽.

7) 陳劍, ｢甲骨金文“ ”字補釋｣, 甲骨金文考釋論集, 綫裝書局, 2007, 99~106쪽.

8) 陳劍, ｢金文字詞零釋(四則)｣, 古文字學論稿, 安徽大學出版社, 2008, 132~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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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支를 표기하는 子

干支를 표기하는 자는 甲骨文에서 로 서사하지 않고, 로 서사한다. 西周 金文에서는 로 서사하다가 春

秋時期 이후로는 의 字形을 사용하여 干支의 子를 표기한다. 이 字形은 說文解字의 籀文인 와 古文인

에 전승되어 남아 있다. 이 글자도 字形과 문례를 통하여 古文字 단계에서 특수한 상황, 즉 干支를 표기하는

용례에서만 사용된 특수 字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정황, 즉 甲骨文 시기에만 존재했다가 淘汰되어 후대의 形聲字로 대체되거나 아예 전승되

지 못한 특수 글자와 古文字 시기 내에서 일정 단계를 거치며 존재했다가 후대의 形聲字로 대체되어나

전승되지 못한 특수 글자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A 字形이 후대의 특정 글

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古文字 字形들은 이러한

사례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考釋된 과정은 대부분 하나의 글자가 특정 단어(詞)
를 표기하고 있는, 즉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로서의 漢字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해당 글자가 위치해 있
는 문법적인 위치와 문례의 전후 맥락을 중심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甲骨文 또는 古文字 단계에서만 존재했다가, 후대의 隸楷 단계까지 전승되지 못하고 淘汰되어

사라진 글자들을 예로 들어, 해당 글자들이 考釋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古文字를 연구

해오면서 考釋해온 글자들 가운데, 이미 해결된 字形들은 대다수가 古文字 字形과 후대 隸楷 단계의 글자가 직

접적으로 전승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또한 古文字 考釋의 발전을 통하여 새롭게 해독되는 字形들은 陳劍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네 가지에 해당하는, 즉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글자들이라는 점을 현 시점
에서 주의 깊에 의식하여 考釋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정황, 즉 후
대의 글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古文字 단계내에서만 존재했으면서 그 당시 字形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들을 접할 때, 반드시 기존의 偏旁分析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글자들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文字學적 원칙은 字形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당 글자가 놓여 있는 문례에 대한 분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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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侖刻石'의 의의와 논쟁에 관한 문자학적 고찰

박성우1)

*

<目  次>

【 국문초록 】

1. 서론
2. 刻石의 내용 분석

3. 刻石의 문자 특성 분석

4. 결론

【 국문초록 】
본 발표문은 '昆侖刻石'의 새겨진 문자와 문체를 분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한다. 중국에서
촉발된 진위 논쟁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학계에 학술적 토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2025년 6월 8일,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研究員으로 재직하는 통타오(仝涛)는 『光明日報』에
「고대 '昆侖'의 지리적 위치 실증—青海 黃河 원류에서 발견된 진시황 사신의 '采藥昆侖' 석각」이라는 제
목으로 고고학 보고서 형태의 글을 발표하였다.2)

仝涛는 진시황 사신이 새긴 이 刻石은 青海省 瑪多縣에서 발견되었고, 이 지역은 고대시기 중원에서 티
베트를 진입하는 '唐蕃古道'의 중추 지역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해당 석각에는 진시황 26년(기원전 221
년), 진시황이 오대부 예(翳)와 일부 방사들을 보내어, 수레를 타고 장거리 여행 끝에 칭하이 곤륜산 깊숙
한 곳까지 가서 불로장생약을 채집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풀이하였다. 결과적으로 석각의 내
용과 그 지리적 위치를 토대로 '昆侖'과 '황하의 발원'에 관한 오랜 논쟁의 정확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나아
가 隋唐 시기의 '唐蕃古道'가 진시황 시대에 이미 가장 중요한 구간이 뚫려 있었음을 실증했다고 주장하였
다.
즉, 仝涛는 이 석각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남겨진 유일하게 원래 자리에 현존하는 석각이자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석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더욱이 秦 나라 시기 국가적 행적의 직접적 증거로, 
이는 '昆侖'의 정확한 고지 및 고대 황하 교통, 무역 교류사 연구에 결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석각의 위치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중국학 전공, 조교수
2) 仝濤, 「實證古代“昆侖”的地理位置-青海黃河源發現秦始皇遣使“采藥昆侖”石刻」,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 6月8

日,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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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 석각 위치, 아래: 모사본, 탁본3)

  
파견된 고고학팀의 현장 분석에 근거하면, 이 석각은 扎陵湖 북안 산비탈 중간 지점에 돌출된 현무암

기저부에 위치하고, 석각은 마애각의 일종이라고 한다.4) 벽면의 전체 길이는 82cm, 가장 넓은 부분은

30cm에 달하고, [그림 1]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자가 새겨진 암벽의 중앙 부위가 높으며, 점차
양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마름모 형태로 유지되어 있다. 또한 아래 모사본과 탁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지 않은 불규칙한 암면을 따라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새겨져 있으며, 
각 글자의 세로 길이는 대략 5-7cm, 가로 폭은 4.5-5.5cm로, 총 37자가 12행으로 나뉘어 각 행에는 짧으면
2자 길면 5자로 배치되어 있다.
이상 仝涛의 기사가 발표된 이후 고고학계의 새로운 발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비판적인 견해
또한 연이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北京大學 辛德勇은 중국 SNS 위챗 공식 계정에 『高度懷疑乃今人偽

刻--石刻造假新高度』라는 제목으로 "명문이 해석된 대로라면, 본인은 이를 현대인이 새긴 위조라고 의심
한다. 이것은 석각 위조의 새로운 '고도'라고 할 수 있다(銘文若如釋文所釋, 敝人高度懷疑乃今人偽刻, 這是

石刻造假新'高度')."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으며, 北京語言大學 劉宗迪는 자신의 블로그에 연호와 달력 체

계, 어휘 사용, 기후·지형상 모순, 전래 문헌과의 대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
하였다.5)

3) 석각 위치 촬영: 仝濤, 모사본, 탁본: 王存存

http://big5.china.com.cn/gate/big5/grassland.china.com.cn/2025-06/09/content_43139179.html.
4)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5) 이상 두 학자의 발언은 개별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구체적 링크를 검색할 수 없지
만, 光明日報가 운영하는 光明文化記憶 또는 騰訊新聞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널리 인용·소개되고 있다. 
https://mp.weixin.qq.com/s/9OoUHnKEWt0l4ajsNC3y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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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각의 최초 발견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5일, 青海師范大學 地理科學學院 侯光良이

연구팀을 이끌고 황하 원류 지역 유적의 탐사 중에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侯光良이 『昆仑上下』를 출
판하여 사진과 함께 석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제시된 일부 중요 내용을 제시하면, 당시 해
당 석각은 현대의 위조가 아닌 고대 유물이며 서체의 수준은 높지만 석각이 오래 보존되기 어려운 풍식

이 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元清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6) 이렇듯 최
근 발표된 '昆侖刻石'에 대한 논쟁은 중국 고고학계와 문자학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는 현재, 올해 6월 復旦大學 出土文獻古文字研究 센터의 센터장 劉釗가 발표한 문

장에 주목해 볼만하다. 劉釗는 석각에 대한 1차 분석으로 고문자의 자형과 고대 문헌의 문장 서술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해당 자료가 위조라면, 동일한 용례가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秦 문자 자료 속 글자들

을 모아 위조의 샘플로 삼고, 각 글자의 구조를 완벽히 맞추어 오류 없이 재현하며, 동시에 서체 스타일
까지 통일시키는 작업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벽히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7)

이렇듯 昆侖刻石의 발견과 분석은 중국 고대사 및 교류사, 곤륜과 青海省 지대 고고학 연구에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으며, 최종적으로 진위가 판명될 때까지 학술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학계 전문가들의 문헌 대조, 서체 분석, 성분 및 제작 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 고증과 공식적 감정이 필요
하다.
본 발표문은 해당 각석에 새겨진 문자와 문체의 형태를 현재 확인되는 秦 나라 시기 출토자료와 문헌

자료에 보이는 서사 습관을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각석을 공식적으로 한국 학계에 알리고, 중국에서 촉발된 진위 논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
하며, 한국 학계에 학술적 토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刻石의 내용 분석

  
주지하다시피 '昆仑刻石'의 내용은 간략하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고고학, 고문헌학, 고
문자학, 의학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석각 문자의 형태, 문체, 
문법, 어휘 사용과 秦 시대의 일치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진위
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각석의 최초 釋文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8)

皇帝/使五/大={大夫}臣翳/将方士/采藥昆/陯翳以/廿六年三月/己卯車到/此翳□/前□可/一百五十/里

이 각석에서 발견된 글씨는 모두 37자로 파악되며, 서체는 전형적인 秦 나라 소전체로 쓰였다는 것이

비교적 통일된 견해이다. 이상 제시한 釋文을 토대로 풀이하면, '황제께서 오대부 신 翳에게 방사를 거느

리고 곤륜산의 약을 채집하도록 하셨다. 翳은 26년 3월 기묘일에 수레를 타고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翳는

150리를 더 가야 한다.'라고 한다. 즉, 秦始皇이 신하들을 외부로 파견하여 약을 구하게 하는 내용으로, 우
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秦始皇의 불사약에 대한 당시의 이슈를 연상케 한다.
중국의 대표적 역사 문헌인 『史記·秦始皇本紀』를 통해서도 전해지듯이 秦始皇이 不老長生의 약을 구

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몇몇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일이 끝나자, 齊 사

6) 侯光良, 『昆仑上下』, 西北大學出版社, 2023年, 118-121쪽.
7) 劉釗, 『我對昆侖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8) 仝濤의 考釋에 근거하였다. https://news.gmw.cn/2025-06/08/content_380763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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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서불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저 멀리 바다 건너 봉래,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에 신선이 삽니다. 
청컨대 재계하여 어린 남녀를 거느리고 모셔 오고자 합니다.」 이에 [진시황은] 서불을 보내 동남동녀 수
천을 뽑아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다(既已,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라고 하여 '이에 한종, 후
공, 석생을 시켜 신선에게 불사약을 구하게 하였다. 시황은 북쪽 변방을 순행하며, 상군으로 들어갔다(因
使韓終、侯公、石生求僊人不死之藥。始皇巡北邊，從上郡入).'라는 내용과 함께 동편에서 '후생과 노생이 함
께 일을 꾸미며 말하길: 「시황제의 사람됨은 천성적으로 재능과 지혜만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권세를 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를 위해서 선약을 구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에 곧장 도망가 버렸다(侯生盧生相與謀曰: 始皇為人, 天性剛戾自用, ……貪於權勢至如此, 未可為求

僊藥. 於是乃亡去).'라는 기록도 전하며, 더 나아가 동편의 다음 구절에서는 '방사인 서불 등이 바다를 건너
신선의 약을 구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하고 비용만 많이 쓰자, 책망이 두려워 이에 거짓으로
말하였다. 「봉래의 약은 얻을 수는 있으나 항상 커다란 상어 때문에 고충을 당해 도달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활 잘 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상어가 나타나면 연노를 쏘도록 해 주십시오」(方士徐市等入海求

神藥, 數歲不得, 費多, 恐譴, 乃詐曰: 「蓬萊藥可得，然常為大鮫魚所苦，故不得至, 願請善射與俱, 見則以連

弩射之」).'라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진시황이 不老不死한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여 여러 지방에 사절단을

파견해 약을 구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의 사건, 그리고 불사약과 관련된 국가 운영상의 행위, 맥락 등
이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석각의 내용과 밀접하게 부합한다.
이밖에 『史記』 외의 문헌에도 진시황의 불로장생약 탐구를 언급한 문장이 서술되어 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漢書』의 기록을 보면, 「郊祀志上」에는 '이 三神山은 전설에 따르면 渤海 가운데에 있는데, 
인간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일찍이 그곳에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신선과 불사약
이 모두 거기에 있다(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라고 전
하며, 또한 「郊祀志下」에는 '진시황은 처음 천하를 통일하고, 신선의 道를 기꺼이 원하여, 徐福과 韓終 

등에게 많은 어린 남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신선의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도리어 도망쳐 돌
아오지 않으니, 천하 사람들이 원망하였다(秦始皇初并天下, 甘心於神僊之道, 遣徐福, 韓終之屬多齎童男童女

入海求神采藥, 因逃不還, 天下怨恨).'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史記』 외의 전래 문헌에서도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얻기 위해 서복(徐福, 서불)을 파견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며, 그 서술 또한 『史記』
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 昆侖刻石의 문장이 만약 秦 시기의 자료라면, 다양한 전래 문헌과의 대조·검증을 통해 많은 부분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임은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중 하나로 날짜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北京語言大學 劉宗迪가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석각에는 오대부 翳가 황제

의 명을 받아 진시황 26년 3월 기묘일에 도착했다고 되어있지만, 『史記』에 따르면, 진시황은 재위 26년
에 이르러서야 육국을 멸망시키고 전국시대를 종식시키면서 비로소 '황제' 칭호의 사용을 논의하기 시작했
다고 한다. 따라서 석각에 기록대로라면, 오대부 翳는 '황제'로 불리지 않던 25년 중기 또는 말기에 중원에
서 출발해 26년 3월 기묘일에 도착한 셈이 되므로, 26년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여 석각을 제작했다는 주
장에는 연대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9)

실제로 전래 문헌에 따르면, 진왕 26년에야 전국시대의 종결이 기록되어 있다. 『史記·秦始皇本紀』에 '
진왕 26년, 제 나라 왕 田建과 그의 재상 後勝이 군대를 일으켜 서쪽 국경을 방어하며, 진 나라와의 왕래를
끊었다. 진은 장군 王賁을 보내 燕 남쪽에서 제 나라를 공격했고, 제 나라 왕 田建을 잡았다. ……육국의

9) https://mp.weixin.qq.com/s/9OoUHnKEWt0l4ajsNC3ymg 

- 109 -



2025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秋季聯合學術大會

      

왕들은 모두 그 죄를 승복하니 천하는 크게 안정되었다(二十六年, 齊王建與其相後勝發兵守其西界, 不通秦. 
秦使將軍王賁從燕南攻齊, 得齊王建. ……六王咸伏其辜, 天下大定).'라고 하여, 진시황 26년에 육국 최후의 국
가로 남았던 齊 나라가 멸망하고 전국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바로 일차 자료 고석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하며 다시 한번 면밀
한 점검이 필요하다. 劉釗가 공개한 사진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그림 2].

[그림 2] 昆侖刻石의 역일 확대 자료

劉釗와 姜生은 [그림 2]와 같은 고화질 사진을 통해 원자료를 재검토하며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廿六

年(26년)'을 '卅七年(37년)'으로 수정 고석하였다.10) 즉, 최초 고석된 '廿六年(26년)'은 석각 실물에 대한 상
세한 관찰과 고해상도 사진 분석을 통해 보면 오독된 것으로 판명된다.

秦 문자 '廿'의 형태를 보면 ' ', ' ', ' '11) 등으로 나타나고, '卅'은 ' ', ' ', '

'12) 등으로, 앞서 [그림 1]에서는 석각의 자형 형태가 선명하지 않아 명확히 판별할 수 없었지만, 

[그림 2]의 확대 자료에서는 자형 중간 부분에 한 획이 뚜렷이 보여 '卅' 자의 필획과 일치한다. 
그 아래 글자 역시 小篆의 일반적인 서체를 기준으로 볼 때 '六'이 아니라 '七'과 매우 유사하다. 小篆 '

六'은 ' ', ' ', ' '13) 등과 같이 이미 今文字 형태로 변천된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반면, '七'은 ' ', ' ', ' '14)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刻石 자료의 글자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정리하면, 최초 고석된 '廿'자는 실제로 '卅'의 소전체이며, '六'은 돌 표면의 균열과 선명도가 낮은 원석
사진에 기반하여 오인되었고, 실제로는 '七'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대한 세밀한 관찰
과 원석의 고해상도 사진에 근거하여 기존 해석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이 수정된 연대, 즉 진시황 37년은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진시황의 심리 상태 및 역사적 맥락과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는 시기이다. 이로
써 전래 문헌과의 연대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쿤룬 각석의 석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10) 劉釗, 『再論昆侖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 6月 30日,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姜生, 「秦昆侖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11) 王輝 主編, 『秦文字編：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339-345쪽.
12) 王輝 主編, 『秦文字編：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346-348쪽.
13) 王輝 主編, 『秦文字編：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2015-2023쪽.
14) 王輝 主編, 『秦文字編：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15年, 2023-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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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使五/大={大夫}臣翳/将方士/采藥昆/陯翳以/卅七年三月/己卯車到/此翳□/前□可/一百五十/里

'황제께서 오대부 신 翳에게 방사를 거느리고 곤륜산의 약을 채집하도록 하셨다. 翳은 37년 3월 기묘일
에 수레를 타고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翳는 150리를 더 가야 한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앞서 진시황 37년은 진시황의 심리 상태 및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부합하는 시기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전래 문헌의 해당 연도 기록과 대조하면 알 수 있는 사실로, 출토자료와 전래
문헌의 연관성을 통해 昆侖刻石이 진본에 가깝다는 학설에 대한 설득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刻石에 기록되어 있는 진시황 37년에 불사의 약초를 채집하게 했다는 내용은 진시황 말기의 정치적 불
안감과 불로장생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는 역사 문헌의 서술과 일치한다. 『史記·秦始皇本紀』에 따
르면 '36년에 화성이 심수를 침범했다. 유성이 동군에 떨어졌는데, 땅에 닿자 돌로 변하였다. 백성들 가운
데 누군가 그 돌에 「시황제가 죽으면 땅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글을 새겼다. ……이어 「금년에 조룡이
죽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三十六年, 熒惑守心. 有墜星下東郡, 至地為石, 黔首或刻其石曰「始皇帝死而

地分」 ……因言曰: 「今年祖龍死」).'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화성이 심수를 침범했다(熒惑守心)'라는 문구는
예부터 천문의 변화로 왕조의 미래를 예측한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황제의 죽음을 암시하는 국가적 재난
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금년에 조룡이 죽는다(今年祖龍死)'라는 문구는 진시황 자신을 가리키는 별
칭인 '조룡'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것이다. 정리하면, 당시 진시황의 심리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가 크게 다가온 심리 상태,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시황은 37년부터 순행을 시작하여 「秦始皇本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37년 10월 계축일, 시황제가 순행을 나섰다. 좌승상 이사가 수행하고, 우승상 거질은 도성을 지켰다. 막내
아들 호해가 동경하여 따르기를 청하였고,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三十七年十月癸丑, 始皇出游. 左丞相斯

從, 右丞相去疾守. 少子胡亥愛慕請從, 上許之).'라고 하였고 이 구절에 근거해 보면, 행차의 배경에는 외부
전역으로 보낸 사신 일행이 성과 없이 끝난 절박한 상황이 있었으며, 따라서 직접 순행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이었던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였음을 추론하게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37년 10월 진시황이 순행을 시작한 후, 서불이 남긴 '「봉래의 약은 얻을 수는 있으
나 항상 커다란 상어 때문에 고충을 당해 도달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활 잘 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상
어가 나타나면 연노를 쏘도록 해 주십시오.」(乃詐曰: 「蓬萊藥可得，然常為大鮫魚所苦，故不得至, 願請善

射與俱, 見則以連弩射之」)'라는 구절은 진시황의 순행이 단순한 행차가 아닌 불로장생을 구하기 위한 치
밀한 계획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발견된 『北大簡』의 「趙正書」 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5) "옛날 秦王 조정은 천하를 순행하

다가, 백인으로 돌아와 병이 들었다. 병이 심해지고 우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고 좌우 신
하들에게 말했다. 「천명은 바꿀 수 없나!」 ……「나 자신이 천명을 살펴보니, 나이 50세에 죽을 운명이
다. 나는 14세에 즉위했고, 지금까지 37년을 통치해 왔다. 나는 올해 죽게 되겠지만, 그 달과 날짜는 알지
못하니, 천하를 순행하며 기운을 바꿔 천명을 바꿔보려 하는데, 안되는 것인가? 지금 병이 심해 거의 죽을
지경이다」(昔者, 秦王趙正出斿{游}天下, 環{還}至白{柏}人而病. 焉病䔍{篤}, {喟}然流涕長大{太}息, 謂左

右曰: 「天命不可變于歟?」 ……「吾自視天命, 年五十歲而死. 吾行年十四而立, 立卅七歲矣. 吾當以今【歲】
死, 而不智{知}其月日, 故出斿{遊}天下, 欲以變氣易命, 不可于{歟}? 今病䔍{篤}, 幾死矣.」 ……)'라고 하여
秦始皇의 입장과 태도를 상세히 드러내 순행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장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昆侖山으로

사절단을 보내 약초를 채취하게 했다는 石刻의 내용은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부합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신하를 파견해 불사약을 구하게 했다는 역사적 중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5) 姜生이 논문에서 언급하였으며, 문장의 이해를 돕고자 원문을 제시한다.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西

漢竹書[叁]』(全二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年, 189쪽. 姜生, 「秦昆侖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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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石刻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텍스트 사용 습관의 시대적인 부합성 역시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石刻의 문체, 문법, 어휘 사용이 秦 나라 시대의 언어 관습에 타당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아래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결론을 먼저 언급하면 石刻 문자의 용어

사용 습관은 표준적인 秦 나라 서법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五大='의 '大='은 일반적으로 '大人'의 합문으로 풀이해야 하지만, 앞뒤 문맥에 근거하면 '大夫'로
풀이하여 '五大夫'로 읽어야 문장이 매끄럽다. '大夫'를 '大='로 서사하는 습관은 『睡虎地秦簡·傳食律』에도
보이는 형태로, 이는 秦 시기의 문장 사용 습관과 부합하는 부분이다.16) 이뿐만 아니라 石刻의 마지막 단

락인 '可一百五'의 '可'는 '대략', '대강'의 의미로 풀이해야 자연스러운데, 秦代 전래문헌인 『韓非子·外儲說

左上』에서 "대략 몇백 걸음을 몰았으나,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수레를 모두 놓고 달렸다(御可數

百步, 以馬為不進, 盡釋車而走)."라고 하여 수량 앞에 '可'를 사용해 '추정', '대략', '대강'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자료에 보이는 '可'의 사용 습관 모두 '可 + 수량 + 명사'의 순서로 사용되어 수량, 
거리를 어림하는 형태의 서사 방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본 석각이 秦 시기의 유물이라는

연대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으로, 秦代의 대표적인 출토자료 중 하나인 『裡耶秦簡』의 글자 사용 습관과도 높
은 일관성을 보인다. 石刻에서 '昆侖'의 '侖'을 '陯'으로 표시하였는데, 『裡耶秦簡』에 '琅邪獻昆陯五杏藥'라
고 하여, 이 문장에 보이는 단어 '昆陯'의 표기와 일치한다.17) 비록 秦簡의 昆陯은 동쪽의 琅邪 지역을 가

리킨다고 하므로, 昆侖山 石刻의 昆侖과 동일한 지명인지 서로 다른 지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원이
같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는 곧 '昆仑'을 '昆陯'으로 쓴 것은 秦 시기의 글자 사용 습관임을 보여준

다. 특히 劉釗는 이러한 특이한 표기법을 위조자가 발견하여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높은 학술적 소양

을 요구하는 일로, 위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학술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18) 
또한 참고할 만한 견해로, 中國美術學院의 馮麗는 석각의 문자는 평평하게 깎은 방식으로 秦代부터 西

漢 시기의 고고학 자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형은 '秦代 양식'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만약 위
조된 것이라면 秦 시기의 보편적인 서법을 어째서 모방하지 않았는지를 의문하며, 결과적으로 서풍과 각
법이 모두 秦 시기의 조각이라는 합리성을 지녔다고 분석하였다.19)

이밖에 덧붙여 언급할 부분으로, 刻石의 텍스트 사용의 배열법 또한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는데, 각석
문장에 보이는 '皇帝+使+□', '五大夫+臣+人名', '將+인명(또는 관직명)', '採藥+地名', '以+年月+幹支', '車+到此

' 등의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배열은 진한 시기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형태이다.20) 
예컨대, 『史記·列傳·白起王翦列傳』의 "이듬해, ······진왕은 왕전으로 하여금 연을 공격하게 하니, 연왕
희는 요동으로 달아났다(明年, ······秦王使王翦攻燕, 燕王喜走遼東)."와 『越絕書·外傳春申君』의 "진시황제
가 왕전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멸하게 하였다(秦始皇帝使王翦滅之)."라고 하여 '통치자+使+명령 집행자'로
서술하였고, 『史記·秦本紀』의 "45년 오대부 분이 한을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취하였다(四十五年, 五大夫

賁攻韓, 取十城)."와 『史記·秦始皇本紀』의 "열후 무성후 왕리, ……오대부 조영, 오대부 양구가 따랐으며, 

16)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9쪽; 李洪財, 「漢簡中與重文號相關的幾

個問題」, 『文物』第1期, 2023年, 39쪽; 姜生, 「秦昆侖刻石考」, 『文史哲』第3期, 2025年.
17) 曹旅寧, 「里耶秦簡“琅邪獻昆陯五杏藥”解說」, 『簡帛』, 發布時間: 2017年12月27日,
http://www.bsm.org.cn/?qinjian/7692.html.
18) 劉釗, 「我對昆侖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2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19) 馮麗, 「“昆仑石刻”应为秦代刻法与书风」, 『光明網』, 發布時間: 2025年8月4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839471950981262367&wfr=spider&for=pc.
20) 劉釗, 「我對昆侖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1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劉釗, 『再論昆侖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

間2025年 6月 30日, 40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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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논의하였다(列侯武城侯王離, ……五大夫趙嬰, 五大夫楊樛從, 與議於海上)."라고 하여 秦 시기의 작

위인 五大夫와 인명을 넣은 秦代 관료 문서의 형식을 반영해 기록하였다.
또한 『左傳·桓公九年』의 "초자가 도삭으로 하여금 巴의 客들을 거느리고 등에 가서 예를 갖추어 찾
아보게 하였다(楚子使道朔將巴客以聘於鄧)."와 『淮南子·人閒訓』 "몇 달을 머문 뒤, 그 말이 胡의 駿馬를

거느리고 돌아왔다(居數月, 其馬將胡駿馬而歸)."라고 하여 진·한대 전래문헌에서 '將+인명(또는 관직명)'을
결합해 복합어를 이루고 있으며, 군사, 순행 등을 서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道家·列仙傳·赤斧』의 "영산에서 약을 채집하고, 멀리 남쪽에 백성을 교화하다(採藥靈

山, 觀化南遐)."라는 '採藥+靈山'으로 쓰여 '동목 구조 + 장소 부사'의 형태로 쓰였거나, 또는 『吳越春秋·吳
太伯傳』의 "두 사람은 형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을 핑계 삼아 형만 지역으로 갔다(二人託名採藥於衡山, 
遂之荊蠻)."라고 하여 전치사 '於'를 사용하여 장소를 나타낸 특징을 제시할 수 있고, 『史記·李將軍列傳』
의 "원삭 5년 경거장차가 되어, 대장군을 따라 우현왕을 공격하였고, 공이 있어 중솔로 승진하였으며, 낙
안후로 봉해졌다(以元朔五年為輕車將車, 從大將軍擊右賢王, 有功中率, 封為樂安侯)."의 '以+年月'으로 쓰인

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到此' 역시 秦漢 이후의 용법으로, 『문헌』의 "漢 文帝가 말하기를, '朕이 즉위
하고 나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孝文曰: 朕能任衣冠, 念不到此)."라고 하여 문
법적 특징이 石刻의 서술 용법과 매우 유사하다.
정리하면, 石刻의 문장은 秦漢 시기 문헌의 서술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더욱이 현재 모방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현재에 자형의 필적, 문체, 내용 고증 등 역사적 사실에 따라 세밀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21) 즉, 모방할 수 있는 刊本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대의 일반
적인 위조자가 한 점의 흠집도 드러내지 않으며 역사적 사료의 내용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刻石의 문자는 전체적으로 필적과 구조 면에서 높은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여, 
스타일이 하나로 통일되고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刻石의 문자 특성 분석

앞서 제시한 [그림1]의 모사본과 탁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昆侖刻石'의 서체는 小篆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전형적인 秦 시기의 필법과 문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익숙한 石鼓文, 
秦山刻石, 秦詔版, 岳麓秦簡, 雲夢秦簡, 裡耶秦簡, 睡虎地秦簡 등의 秦 문자 스타일과 비교해도 유사해 보

인다.
일부 학자는 昆侖刻石 자형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서술된 형태도 규칙적이지 않으며 글자 배열이 매
우 어지러워 위작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하였으며,22)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대의 석각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기물의 석각 또한 매우 희소한데, 秦 나라 영역 밖에 이러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

었다는 사실이 의심되며, 더욱이 석각의 결손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풍화로는 형성이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23)

즉, 昆侖刻石의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자형도 秦 시기의 전형적인 서체로 보이지만, 서체의 형태
와 배치, 서술된 구도의 특징, 보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1) 劉釗, 『再論昆侖刻石』,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論文, 發布時間: 2025年 6月 30日, 40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73.

22) 劉紹剛, 「“昆侖石刻”獻疑」,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7月2日,
https://news.gmw.cn/2025-07/02/content_38128774.htm.
23) 李豪, 「“昆侖石刻”的三個疑點」, 『光明日報』, 發布時間: 2025年7月25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83855994196472861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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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侖刻石

  

睡虎地秦

簡   

龍崗秦簡

  

裡耶秦簡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사회 배경과 생산력에 대한 전제 조건을 주의하지 않고 섣불리 내린 판

단이다. 가볍게 생각해 보아도 고대 시기 일반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
배 계층 또한 모든 글자를 완벽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형화된 글자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서사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동일한 필체가 불가능한 것을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매끄럽게 준비된 秦 시기의 여러 텍스트 자료의 글자 또한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데, 심지어 고
지대의 황야에 험준한 절벽의 石壁이라는 새김이 어려운 곳에 제작되었다면 당연히 자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재료에 새겨진 글자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昆侖刻石'의 첫 번째 글자인 '皇'을 제시하여 다른 秦 시기의 문자 형태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일부, 秦 시기 '皇'의 서법에 근거하여 皇의 상부인 '白'자의 사선 획이 위로 모이며 하나의 꼭짓점이 서
로 연결되지 않으며, 하부의 '王'자 중간 획도 측면으로 가면 얕아지는 동시에 가장 아래 수평 가로획이
아닌 아래로 휘어진 획은 선례가 없다고 한다.24) 그러나 이상 다른 秦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이 皇의 형태는 텍스트 자료에 상관없이 모두 뚜렷한 시대적 특징과 통일된 풍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문헌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형태 또한 전체적인 풍격은 동일하다. 즉, 미세
한 서체의 차이는 흔한 현상이로, 서사자 · 서사 공간 등 지역적, 시기적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특정한 획 하나 또는 단지 자형의 일부 형태를 근거로 위작이라 의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전
체적인 서체와 자형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刻石의 전체적인 문자 형태, 즉 '皇'자의 구성 요소 '白'의 형태, 앞서 언급한 '大夫'의 합문 기호
의 위치, '方'자의 오른쪽 삐침을 먼저 쓰고 왼쪽으로 돌아오는 필획 전환 방식, '翳'자의 편방 '医'의 위로

24) 俞超, 「再談《昆侖刻石》---美好愿景與實事求是」, 發布時間: 2025年6月21日, 
https://mp.weixin.qq.com/s/7wH2eQF2CDLHJOo9GG_W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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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세로획 등은 완벽한 秦代 문자의 특징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以'자의 구성요소 '人'의 쓰인 형
태, '己'자 오른쪽 하단부의 늘어진 형태, '年'자의 구성 요소 '禾' 윗부분이 왼쪽 사선으로 관통하는 획, '到'
자의 구성 요소 '至' 윗부분 사선 획의 벌어진 모양, '此'자의 구성 요소 '匕'가 아래로 길게 뻗어 내려가는
형태 등 모두 秦漢 시기의 서사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25)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秦漢 시기의 다양한 출토

문자 자료(석각문자, 인장문자, 죽간문자, 봉니문자, 도문, 권량문자, 옥석문자 등)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
사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昆侖刻石이 秦代의 유물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만약 昆侖刻石이 위작이라면, 우선적으로 상당한 학식이 축적된 위조자라는 전제 조건이 필
요하다. 더욱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고원 지대 황야일 뿐만 아니라, 접근도 어렵고 발견도 어
려운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감수하며 위조했다는 합리적인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6. 결론

본 발표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昆侖刻石은 秦代 문자의 형체 특징과 서사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

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작 주장의 근거로 제
시된 여러 의혹은 최근의 고해상도 사진 분석과 추가 연구를 통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본다.
위작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이 각석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어에 정통하고, 진한 시기의 문체
와 언어 습관에 대한 깊은 이해, 秦代 문자의 글자체 특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 모든 조건
을 갖추어 완벽한 위조물을 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곤륜각석은 진시황 37년(기원전 210년) 3월 기묘일에 오대부 익이 곤륜산에서 약을 채취하
러 가는 여정에서 남긴 기록으로, 당시 진나라의 서역 진출과 불로장생 추구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
이자, 秦代 문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秦 나라의 문화·지리적 영향력과 고대 중국
의 동서 교류사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5) 발표문 지면의 제한으로 劉釗의 견해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보충 분석이 필요하다. 劉釗, 「我對昆侖

刻石的看法」,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發布時間: 2025年6月12日, 11쪽.
 http://www.fdgwz.org.cn/Web/Show/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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